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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적 농업 *

이  혜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영국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배경1) 

1.1. 사회적 농업의 개념 

   영국에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은 돌봄 농업, 혹은 치유농업(care farming)과 동일한 의

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농업보다 돌봄 농업이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005년부터 돌봄 농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본래는 네덜란드에서 발견

한 비슷한 농업활동을 지칭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해당 농업방식의 이름을 직역하여 사

용한 것이다(Wilcox 2007). 영국의 돌봄 농가는 전형적으로 정신적인 장애, 우울증, 학습 

장애, 자폐, 약물 혹은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하에 있는 이들에게 농업활동을 통해 보

건, 사회 혹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European Communities 2010).

  영국의 돌봄 농업은 사회 및 원예치료, 가축이 수반된 치유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

하고 있는 집합적 개념인 ‘녹색 돌봄’(Green Care)’의 한 형태이다(Bragg and Atkins 2016; 

Hine et al. 2008)<그림 1 참조>. ‘녹색 돌봄1)’은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으로 취

약한 계층(지적 및 신체장애나 질환을 지닌 자, 사회나 교육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자, 

  * (hyejinlee@krei.re.kr). 

 1)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에 기반한 보건증진 활동은 녹색 돌봄과는 별개의 개념임(Bragg and Ark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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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나 청소년, 장기 실업자 등)의 신체, 사회, 교육적 치료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하

는 접근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현재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녹색 돌봄 

활동은 ‘사회적 및 치유적 원예’, ‘돌봄 농업’, ‘환경 보존’이며, ‘녹색 운동’과 ‘동물 연

계 활동’도 어느 정도 활발히 수행된다. 다른 형태의 녹색 돌봄 활동도 존재하지만 그 

규모가 작고 앞서 언급한 녹색 돌봄 활동 이외에도 상황·활동·건강에 주는 혜택·서비

스 이용자·동기·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녹색 돌봄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돌봄 농업은 보건, 사회적 재활, 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하는 ‘치유’적 

특성과 더불어 작물 및 가축과의 연계와 같은 일정 수준의 ‘농업’적 특징을 두드러지

게 지니고 있다. 다른 녹색 돌봄 형태와 달리 넓은 범위의 자연환경에서의 활동이 아

니라 자연에서의 활동 중에서도 ‘농업활동’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사회적 및 치

유적 원예(Social and therapeutic horticulture)’도 돌봄 농업과 의미가 비슷하여 혼동될 여

지가 있지만 돌봄 농업이 상업적 차원의 농산물 생산에도 일부 무게를 두는 반면 ‘사

회적 및 치유 원예’는 상업적 생산 활동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는 특성이 있어 두 개

념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1  녹색 돌봄의 종류  

    자료: Bragg and Atkin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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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국의 돌봄 농가 범위

<돌봄 농업의 다양한 특성: 아래 존재할 수 있는 전체 범위>

: 이 범위 어디에든 존재 가능

돌봄 농업의 다양한 특성: 아래 제시된 양 극단의 

예시와 같은 다양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음.

농업 생산
치유

의료, 사회적 

재활 교육

y 농가

y 독립적인 존재로의 서비

스 사용자

y 서비스 사용자는 농업 시

스템의 일부로 존재

y 적은 수의 서비스 사용자

y 농업생산이 주요 소득원 

y 치료 효과가 있는

(Therapeutic)

y 농업인

y 농촌

y 다원적 기능(농가 필요)

y 외부·자선기관 등이 운영

하는 농가 혹은 연계 농가

y 비교적 비독립적인 존재인 

서비스 사용자

y 서비스 사용자는 농업 시

스템과 별개

y 많은 수의 서비스 사용자 

y 치유활동이 주요 소득원

y 전문적 치료(Therapy)

y 전문 치료사(Carer)

y 농촌이어야 할 필요 없음

y 다각화(농가가 항상 필요

하지 않음)

   자료: Hine et al.(2008). 

  각 돌봄 농가가 치유와 농업, 두 요소에 두는 무게와 균형은 각기 다르다. ‘농업생

산’에 주안점을 두는 돌봄 농가를 한 쪽 끝에, ‘치유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두는 

농가를 다른 한 쪽 끝에 두어 영국 사회적 농가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제

시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 돌봄 농가의 농업생산과 치유적 서비스의 제공 정도, 

상황, 서비스 사용자, 농가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 농가가 존재한다<그

림 2 참조>. 

  돌봄 농업의 유형은 개별 농가의 의지로 돌봄 농업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교

도소2)·학교·병원·자선기관 등의 외부기관에 의해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긴밀하게 연

계되어 돌봄 농업을 수행할 수 있다.  

  돌봄 농업의 서비스 사용자는 신체 활동의 독립성 정도에 따라서도 넓게 분포한다.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마약 및 알코올 중독과 같은 다

른 종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 어린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과 같이 활동

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신체적인 장애

 2) 영국의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의 신체적 활동과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농장을 운영해왔음. 지난 10년 동안 교도소

의 농장 활동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들어 교도소 내 원예 부서를 조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Greener on the 

Outsid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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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는 이들처럼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까지 다양하다. 

  서비스 사용자들이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농가에 고용된 것과 같

이 매일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것부터 고용까지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것, 혹은 보다 수동적으로 농가에서 지도를 받는 형태까지 농업시스템 내 

서비스 사용자들의 역할은 유동적이다.  

  즉 농업생산에 무게를 두는 돌봄 농가는 농업 그 자체의 경제적 활동이 농산물 생

산, 보건활동, 경관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치유적 기능에 무게를 두는 돌봄 농가는 농업 경영체가 다른 경제 활

동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농가의 ‘다각화’에 더 가깝다. 돌봄 농가의 구조나 동기에 

따라 돌봄 농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거나 농가의 다각화 전략의 한 방식

이 될 수 있다. 

1.2. 사회적 농업의 배경 

  영국의 사회적 농업3)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건 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독일이나 농업과 보건서비스에서 동시에 유래된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과는 달리 

영국의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에서 발생하여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찰보

호 서비스 등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르웨이와 이탈리아 또한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농업 특성을 보이고 있다(Bragg et al. 2014). 영국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

타 사회적 농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이하 서비스 의뢰처)4)들의 

녹색 돌봄과 관련된 1차 연락처가 될 수 있는 ‘녹색돌봄연합’(Green Care Coalition)이 결

성 중에 있으며, 따라서 향후 보건 및 농업부문 간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Buist 2016). ‘녹색돌봄연합’은 자연을 기반으로 한 여러 활동을 제공하는 영

국의 단체·조직을 대표하는 연합이며, 녹색 돌봄 활동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사회적으

로 녹색 돌봄을 보다 더 대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80년대 유럽에서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농업에서 발생

하면서 농업부문에 배정되는 예산들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농가들은 농업을 

식량생산의 수단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농업의 다양한 기능들에 관심을 

 3) 영국 내에서는 돌봄 농업이라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고에서는 유럽 내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

를 사용함. 

 4)‘위탁원’는 사회적 농업에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돈을 지불하는 기관, 개인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부처,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부서, 보호관찰 등을 포함함(Brag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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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 시작하였다. 식량생산과는 관련 없는 여행, 휴양과 같은 사회적 농업의 활동이 

농업부문에 도입되었다. Leck et al.(2014)는 생산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로

부터 소득을 창출하고 환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

활동을 영국의 ‘사회적 농업’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영국 사회적 농업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임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자연, 특히 토지 이용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인들

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편이지만 

영국의 농업환경제도는 자연과 관련된 보건 및 사회적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

다. 영국의 사회적 농가들은 흥미롭게도 동시에 환경보존, 교육 및 레저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농가들로 나타났는데(Hine et al. 2008), 이는 사회적 농업이 농업의 여러 다

원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임을 나타낸다.   

2. 사회적 농업 현황

  2015년 기준 영국에는 240여개의 사회적 농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웨일

즈에 8호, 스코틀랜드 12호, 북아일랜드 15호, 잉글랜드에 205호가 위치한다. 2008년 

76호, 2012년 180호, 2014년 230호에 이어 사회적 농업 실천농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영국의 사회적 농가 수 추이(2008-2015)

         자료: Hine et al.(2008); Bragg(2013); Bragg et al.(2014); Care Farming UK(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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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과 2012년5)에 대해 <표 1>에 나타난 서비스 사용자, 제공서비스, 서비스 의

뢰처, 자금 공급처, 사회적 농가의 유형 등의 큰 경향에는 차이가 없다. 2008년 결과

는 영국 전역에 분포하는 76개의 사회적 농가, 2012년 결과는 영국의 총 180개 사회

적 농가 중 115개(66%)의 응답결과이다. 

  사회적 농업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 사용자는 ‘학습 장애’를 가진 이들이 78%

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병 소유자’(57%), ‘불만을 품은 청소년

들’(disaffected young people)(52%), ‘자폐증 환자’(50%) 등 또한 주요 서비스 사용자로 나

타났다. 사회적 농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사회성 기술’(65%), 기초 기술(71%), 직

업 기술(61%) 등의 교육 측면의 서비스가 ‘가축관련 치료’(50%), ‘원예치료’(52%) 등의 

치유적 서비스 보다 약간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의뢰처

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57%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44%)과 

‘자발적 의뢰’(51%) 또한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었다. 

  본래 영국의 사회적 농업은 각 지자체 기금에 의해 지원되어 왔으며,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부서가 사회적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현재는 사회

적 농가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자금원이 존재하며, 평균적으로 ‘자선신탁 기부’(44%)

와 ‘개인’(5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농가의 자금원이다. 2014년 결과

에서는 ‘지방정부서비스’, ‘자선신탁기부’, ‘교육관련 보조금’도 주요한 자금 공급처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정신 및 신체적 건강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들을 구분

하여 이들에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는 ‘의료위탁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s)이 

새롭게 조직되었다. 

  현재 영국은 보건 및 사회적 복지사업의 구조적 측면과 기금의 변화기를 거치고 

있고 보건 및 사회복지의 통합에 특별히 우선순위를 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사회

적 농업예산에서 보건부문의 지원이 강화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Bragg and Atkins 

2016).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농업과 보건부문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농가의 유형으로는 ‘농가’ 형태 비중이 46%로 가장 높았다. 도시농장의 비

중(18%)은 사회적 농업이 농촌을 벗어나 도시에서도 활발히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

 5) 2014년, 2015년 사회적 농업에 관한 통계자료도 존재하나 농가 설문문항이 2008년, 2012년과 다소 달라 서로 비교하기가 어

렵고, 사회적 농업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2008년과 2012년의 자료가 더 유용하여 본고에서는 2008년과 2012년의 자료만 

제시하였음. 또한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4년, 2015년의 사회적 농업 구조 및 특성에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 본문에 2014년 또는 2015년 결과를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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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공동체그룹(16%)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사회적 농가의 유형은 사회적 통합

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의 잠재력을 보여준다(Leck et al. 2014). 

  사회적 농가 유형은 ‘자선단체’(29%), ‘회사’(23%) 비중에서도 나타나듯이 영국 사

회적 농가의 주요 특징은 농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에 의해 대개 ‘사업’(en-

trepreneur)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2008년 기준, 영국의 보건 시스템은 개별 사

업가(농장 경영주)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6)을 장려하고 있지 않아 영

국의 많은 사회적 농가들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나 자선단체의 형태를 수

용하고 있다(Hine et al. 2008). 즉 영국의 많은 사회적 농가들은 사회적 기업의 조직 

구조 내에서 발전해왔으며,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농가에서 분리시켜 법인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incorporated legal entity)의 지위를 별도로 획득한다. 현재 높은 수익활

동을 창출하지 않고 있는 영국의 사회적 농가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최대화하고 어

느 정도의 통제를 유지하여 농가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취하고 있

는 것이다. 

  Buist(2016)은 사회적 농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농장주들의 특성이 사업가적 특

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농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 능력이 필요하며, 서비스 의뢰처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의뢰의 역학관계 또한 이

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 농가가 의뢰처와 성공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때 일종의 

스노우볼 효과가 발생하고, 더 많은 수의 서비스 사용자들이 사회적 농업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회적 농업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사회적 농가를 처

음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기회를 모색하고 네트워크에 연계

될 수 있는 사업가적 수완이 요구되는 것이다. 

  농가의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 동기로는 ‘차별성’, ‘서비스 확장’과 같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에 기회 

제공’, ‘자연과의 교류 및 농가환경, 기술·지식의 공유’ 등의 개인적 동기로 사회적 농

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농업이 제공하는 치유적 서비스의 비중이 교육측면의 서비스보다 약간 

더 낮은 점, ‘농가’ 형태의 사회적 농가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영국의 사회적 농업은 <그림 2>범위에서 좌측의 ‘농업 생산’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위탁그룹과 녹색돌봄연합체의 등장을 통해 향후 

 6) 네덜란드의 경우 농업경영체는 법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음(Hine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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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서비스와 농업부문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을 고려하면 점차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구분 2008년 2012년 평균

서비스 
사용자

학습장애 83% 73% 78%

정신건강 49% 65% 57%

사회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 51% 52% 52%

자폐증 59% 40% 50%

제공서비스

사회성 기술 65% 65% 65%

기초 기술 87% 55% 71%

직업 기술 70% 51% 61%

가축관련 치료 - 50% 50%

원예치료 56% 47% 52%

공인훈련 및 교육 63% 37% 50%

서비스 
의뢰처

사회복지서비스 58% 55% 57%

지역 정신 건강 팀 28% 47% 38%

교육기관 41% 47% 44%

자발적 의뢰 57% 44% 51%

가족 - 40% 40%

기타 53% 29% 41%

사회적 
농가의 
자금원

개인 - 55% 55%

지역정부 사회복지서비스 33% 43% 38%

자발적 모금(self-generated) 38% 41% 40%

자선 신탁 기부 49% 39% 44%

기타 38% -　 38%

유형

농가 32% 59% 46%

자선단체 22% 36% 29%

회사(자선· 보증유한회사) 29% 23% 23%

공동체그룹 - 16% 16%

도시농장 25% 11% 18%

평균규모 (ha) 49.9(0.3~650) 49(0.4~648)

동기
차별성, 서비스 확장, 취약계층에 기회 제공, 자연과의 교류 제공,  

농가환경 공유

표 1  영국 사회적 농업 특성(2008년, 2012년)

  주: 중복응답으로 인해 총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Hine et al.(2008); Bragg(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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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영국 사회적 농가 사례

<Carshead Farm>

  Carshead Farm은 2004년에 시작된 500에이커의 면적의 가족운영 농가로 작물생산, 양 

목축, 재생 가능한 전기와 열 생산을 위한 버드나무 재배, 말 육종 등 다양한 영농활동을 

수행한다. 이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제도(Stewardship)에 참여하여 야생지역의 보전활동에

도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농업 활동의 일부로 자연보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Carshead는 농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대안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보통, 14~16세의 청소년(행동장애,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 등)들을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목공, 가구제작, 미술, 요리, 동물 돌보기, 심리학 등 넓은 범위의 수

업을 제공하고 수업은 일주일에 5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진행된다. 지역

교육당국이 대안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Carshead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Carshead는 자선·보증유한회사이다. 4명의 가족 구성원으로 이뤄진 이사회는 교육 프로

젝트의 감독과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자선·보증유한회사는 사회적 

농업의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데 자율성을 부여하고 농장경영에 사회적 농업을 완전히 

통합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자료: Hine et al.(2008). 

  앞서 영국 사회적 농업 전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면, Leck et al.(2014)는 사회적 농

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구조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였

다. 2011년 기준 영국에 존재하는 사회적 농가 총 172호 중 67호(39%)의 응답 결과, 

48%의 농장주가 49세 미만이었으며, 3%만이 65세 이상의 고령농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52%의 영국농가가 50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농업 활동을 수행하

는 농장주들은 비교적 젊은 농장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농가의 31%만이 20년 이상 농사경력을 가지고 있고, 절반이 넘는(53%) 사회

적 농가는 11년 미만의 농사경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Welsh Marches 지방의 

농가조사 결과 60%의 농가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사회적 농가는 

비교적 농사경력이 긴 편이 아니다. 또한 27%의 응답농가만이 부모세대가 영농활동

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농 계승 비중이 50%이 넘는 영국의 평균치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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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도 매우 낮아 반드시 농업에 전문적인 배경이나 경험을 가진 이들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6%의 응답자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농가에 상주한다고 응

답한 수치는 영국의 평균 비중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편이다. 이는 감소하는 농업소

득을 보완하기 위해 농외 활동(교사, 건강 관리사 등)을 통해 가계를 유지하고자 한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농외 활동을 통해 얻은 기술을 다시 농가로 통합시키면서 사

회적 농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사회적 농가에 대한 지원

3.1. 돌봄 영농 네트워크

  돌봄 영농네트워크(Care Farming UK)7)는 정부가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활

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농가에 지

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자선기업이자 사회적 농가8) 및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

워크이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영국의 가장 큰 조직으로서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2003년 이전까지는 어떠한 공식적인 지원 없이 농가 자발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

해 왔다(Buist 2016). 돌봄 영농 네트워크의 시초는 ‘전국 돌봄영농계획’(National Care 

Farming Initiative)인데, 이는 농업에 적용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관심이 있

던 이들이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가를 방문한 뒤 영국의 농가에서도 이미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과 비슷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설립한 조직이다. 

  돌봄 영농 네트워크의 활동 중 눈여겨 봐야할 것 중 하나는 사회적 농가의 ‘활동규

약’(Code of Practice)을 도입한 것이다. 활동규약은 사회적 농가가 따라야 하는 지침으

로서 의뢰처·서비스 사용자·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사항을 만족시키고, 활동규약을 

따르는 사회적 농가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준

다. 이미 몇몇 의뢰처는 활동규약을 따르고 있는 사회적 농가를 선호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농가에 활동규약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뿐만 아니라 돌봄 영농 네트워크는 의뢰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적 농업의 

 7) (http://www.carefarminguk.org/)

 8) Care Farming UK에 가입하기 위해 농가는 75파운드(약 11만 1,000원)의 회원료를 지불해야 하며, 활동규약(Code of 

practice)을 따르는 농가는 60파운드(약 8만 9,000원)의 할인요금이 적용됨(Bui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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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료

를 정리·분석할 필요를 절감하고 2008년부터 영국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영국 사회적 농가에 대한 첫 번째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2012년과 2014년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2014년 이후 돌봄 영농 네트워크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의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국 내 사회적 농가의 위치 정보를 취합하여 지도형태<그림 4>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농업에 관한 정보와 혜택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2015년 사회적 농업 현황”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농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림 4  영국 사회적 농가 분포 현황 (2016년)

     자료: 돌봄 영농 네트워크 (http://www.carefarmingu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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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농업정책(CAP) 아래 지원

  돌봄 영농 네트워크를 통해 영국 내 사회적 농가의 조직 및 그 활동이 보다 더 조

직적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 간의 연계를 강화시켰으며, 환

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9)와의 네트워크 

또한 형성되었다.  

  DEFRA 내 사회적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정되었고, 담당자는 회의를 개최하

여 부처 내 직원들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지원방안 마련 및 정보전달의 

역할을 담당한다. DEFRA 내에서 녹색 돌봄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었고 유럽 공동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두 가지 큰 축 중 하나인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지역 계획인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 for England)10)에 사

회적 농가가 적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고안되었다. 이는 사회적 농가만이 배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고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전체 틀 내에서 사회적 농가가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환경관리’와 ‘사회적 기

업11) 촉진’ 측면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영국의 사회적 농

가가 환경보존 활동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였던 점, 다수가 사회적 기업의 구

조를 수용한 것과 같은 특징이 영국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먼저, 환경관리와 관련된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수단은 자연환경에 대해 정부에 자

문을 제공하는 Natural England12) 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Natural England는 교

육 및 환경과 관련된 농가 방문서비스에 대한 기금을 지원한다. Natural England는 높

은 수준의 환경 및 유기농 방식의 영농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농가가 방문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10년 단위의 계약으로 농가는 500파운드(약 74만원)의 기본 지원금을 지급받는데, 지

원금은 매년 최소 4번의 농가 방문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방문 별로 100파운드(약 14만 8,000원)의 추가금이 지원되고, 매년 최대 25회의 농가 

방문까지 허용된다. 농가 방문은 최소 6명이 2시간에 걸쳐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9)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

10)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은 환경을 증진시키고, 농림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농촌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기

금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도 각각의 농촌개발프램이 존재함(www.gov.uk).

11) 사회적 기업은 사회 및 환경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윤을 추구하고, 창출된 수익을 다시 사회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임. 

12)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natural-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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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지원하는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조치 또한 사회적 농

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이다. 그러나 농가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데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모든 

사회적 농가가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

는 데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DEFRA의 직원 수가 감소하였고 추가적으로 30%의 인력 감

원 또한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DEFRA의 세부 역할 및 공무원들의 업무가 변하고 

있으며, DEFRA는 유럽연합의 CAP, 농업의 생산성 제고, 수출 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활동은 우선순위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Buist 2016). 

즉 현재 DEFRA는 영국의 사회적 농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Natural England13)는 농가방문에 대한 지원 외에도 영국의 사회적 농업의 현황에 관

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사회적 농가가 제공하는 보건, 사회, 교육 서비스의 전 영역

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물로 ‘Care farming: Defining 

the offer’보고서가 2014년에 발간된 바 있다. 

  Natural England는 사회적 농업과 보건복지 간의 연계성을 형성한다. 보건복지부문

에 있어 특히 Public Health England14)와의 협업을 촉진시키고 있는데, Public Health 

England는 보건 및 웰빙을 증진시키고 국가수준의 보건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집행기관이다. Public Health England의 담당자들은 사회적 농업의 혜택을 인지

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규모 및 개별적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어 사회적 농업에 대해 

Public Health England는 기금을 실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정부차원에서 영국의 사회적 농업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농촌개발프로그

램, Natural England, Public Health England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지원에 

현재 많은 제약이 있어 실제 사회적 농업지원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를 종합하면, 영국의 사회적 농업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

로 활성화되었으며 현재도 돌봄 영농 네트워크와 돌봄 영농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녹

색돌봄연합체 구축을 통해 민간 부문이 주도하여 사회적 농업을 통한 사회혁신 효과

를 추구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일부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

나 현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실제적인 예산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13) Natural England의 목표 중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농업의 활동과 일맥상통함. 

14)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public-health-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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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농업의 역할 

  영국의 사회적 농업의 역할은 크게 경제적 효과, 농업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신

체 및 정서에 미치는 실험적 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영국의 

사회적 농가는 매주 평균적으로 35명의 서비스 사용자에게 하루에 걸쳐 제공되는 프

로그램을 1인당 약 50파운드(약 7만 4,000원)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사용자는 일

주일에 1~3번 참가하여 평균 8개월~1년 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are 

Farming UK 2016).  

  조사된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2015년 사회적 농가는 영국 농촌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농가 한 세션 당 평균 가격인 50파운드(약 7만 

4,000원)와 57%의 수용수준, 한 주 평균 8,400명의 서비스 사용자 등의 설문결과를 종

합하면 1,700만 파운드(251억 7,36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Care 

Farming UK 2016). 

  향후 100%의 수용수준을 가정할 경우 연간 최대 2,900만 파운드(약 429억 4,320만 

원)의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유형의 18%를 차지한 도시농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농촌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도 사회

적 농업의 경제적 효과가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농가 수
주 평균 서비스 

사용자
비용 평균 수용수준 연간 경제적 효과

240개 35명
50파운드/일

(약 7만 4,000원)
57%

1,700~2,900만 파운드
(약 252억~429억 원)

표 2  영국 사회적 농가의 경제적 효과 

자료: Care Farming UK(2016).

  평균적으로 사회적 농가 소득의 36%가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고, 33%

는 사회적 농업 활동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활동, 31%는 사회적 농업 활동과 무관한 

부분에서 발생한다(Leck 2013). 즉 영국 농가의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는 농업의 다원

적 기능의 일부로 단순히 ‘취미 농업 활동’이기보다 현재의 영농활동(agri-culture)이 한

층 더 사업적 의미가 가미된 농업(agri-business)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Morris and Evans 2004). 이는 <표 1>의 사회적 농가의 유

형에서도 농가와 자선단체 및 회사 유형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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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농장 경영주가 돌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개

선된다면 이러한 변화는 더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농업은 전통적인 농업방식과 별개의 활동을 통해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내재적 특성에 더 적합한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한다. 규

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없는 제한적인 영농 규모로 인해 산업 및 신자유주의적 

체제 내에서 더 취약해진 농업기반에 대응해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정체성을 긍정적

으로 유지하면서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이러한 사

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더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가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Leck et al. 2014). 

  이 뿐만 아니라 영국의 사회적 농업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영향 평

가 실험을 수행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감소하였다(Hine et al. 2008). Pretty et al.(2005)는 사회적 농업 활동이 평균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여 사회적 농업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신

체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사점 

  앞에서 제시된 영국의 사회적 농가의 특성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SWOT 분석을 통

해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영국 사회적 농업의 강점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

으로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농업을 통한 사회 전체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

으며 활동규약의 도입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전문성을 구축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

고자 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농업이 수행하는 환경적, 교육적, 

사회 통합, 보건 등의 다원적 기능이 정책적으로 지원되면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

근에는 영국 정부의 예산지원이 대폭 감소하였고, 사회적 농업에 두는 우선순위 또한 

낮아져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대응하여 농업부문에 큰 뿌리를 두고 시작된 영국의 사회적 농업은 녹색돌봄

연합체, 의료위탁그룹, Public Health England와의 협업 등으로 보건 부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비록 사회적 농업의 수익성이 높지 않고 사업적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이나 경험을 가

진 이들만이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농사경력이 짧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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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젊은 농장주들의 참여비중이 높은 점은 참여 기회 확대 측면에서 영국 사회적 농

업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Strength Weakness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추구.
사회통합의 잠재력 존재.
활동 규약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전문성 확립.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농업 경영 방식 존재. 
환경친화적인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가 비중이 높음. 
농촌개발프로그램 내에서 사회적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원.  

정부의 예산 지원 거의 없음.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음.
사회적 농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
경영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
는 정책 환경.

Opportunities Threats

다양한 자금 공급처 존재.
민간 주도로 조직되고, 경영·사업적 특성이 두드러져 창의성 발
현 가능성 높음.  
긍정적인 농업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가능.
농업과 보건부문의 강한 연계.
사회에 제공하는 교육적 기능 강화.
젊은 농업인이의 참여 비중 높음. 

사업적 수완을 발휘하기 어려운 제약 환경. 
수익성이 높지 않아 농가의 지속적 참여 불
확실. 
협의적 의미의 사회적 농업은 광의의 녹
색 돌봄에 포함되는 다른 유사한 방식과 
경쟁될 수 있음. 

표 3  영국 사회적 농업의 SWOT 분석

  영국의 사회적 농업 발전과정이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발전 방향에 제시하는 바

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부각시켜야 한다.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처럼 사회적 농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환경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정책을 고안하여 다양한 예산 확보를 통해 사회적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농업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적 농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병원, 교도소, 학교 등 비농업 

부문의 주체들이 인식하도록 홍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둘째, 농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도시에서 일했던 귀농인의 경험과 능

력을 활용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귀

농인을 중심으로 먼저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증가하고 있는 우

리나라의 귀농 비중과 더불어 귀농 인구가 비교적 젊은 연령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농업은 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

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농업이 농촌에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농촌에 거주하던 

기존 농업인들이 귀농·귀촌을 더욱 환영할 수 있는 기반 또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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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적 농업 *

전영현 ·임송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사회적 농업의 발전 배경15) 

  사회적 농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을 말

한다.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공되는 형태

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 재활, 교육과 훈련, 고

용, 사회통합 등을 의미한다(임송수·김승애 2016). 일본의 사회적 농업은 20세기 초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농업을 치료활동으로 활용한 것에서 시작됐다. 일본의 국

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1)에 의하면, 1902년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

료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종합병원인 도쿄의 스가모(巣鴨)병원에서 농업, 원예, 축산

을 처음 도입했다. 이후 이들을 활용한 작업치료가 결핵, 정신질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로 사용되면서, 결핵 요양소와 정신병원에서 치료의 중요한 과목으

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일본에서 사회적 농업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20세기 후반부터 확산된 원예요법

과 원예복지의 영향이 컸다. 1990년대 초반부터 작물재배와 마을가꾸기 등을 통한 치

  * (uouo1011@krei.re.kr), (songsoo@korea.ac.kr).

 1)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http://www.ncnp.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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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재활이 본격적으로 실시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원예활동이 주목받으면서 ‘원예

요법’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이는 1990년 버블경제의 붕괴와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 꽃과 초록의 박람회’ 개최, 그리고 이듬해 발생한 한신 아와이 대지진 후 원예

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반재단법인 일본 

녹화센터2)에 의해 해외의 원예요법 현황이 몇 차례 보고되었으며,3) 미국 등 해외에

서 원예요법사 자격을 취득하고 귀국한 사람들이 원예요법 보급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1993년에는 미국 버지니아텍 대학의 랠프 교수

(Diane Relf)를 초청하여 처음으로 외국인 전문가에 의한 원예요법 강연회가 열렸으며, 

1995년에는 원예요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 원예요법연구회4)가 설립되었다. 

  이후 1998년 마쓰오 에이스케에 의해 ‘원예복지’라는 개념이 제창되었는데, 이를 계

기로 원예를 통해 일반인들까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치료 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

는 원예의 복지적 관점이 확산되었다. 1999년 미에현(県)에 원예복지연구회5)가 결성

되었고, 2001년 9월에는 일본 원예복지보급협회6)가 설립되는 등 원예복지와 관련한 

연구와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한편 일본의 원예요법은 취약계층의 치유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물 재배기술과 관리 등을 통해 직업 훈련과 고용의 기회도 제공한다. 따라서 지적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체험학습과 여성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

직기술을 습득케 하는 수산소(授産所)7)에서 작업종목 중 하나로도 활용되어 왔다. 이

러한 확장된 개념의 원예요법은 농업의 ‘복지력(福祉力)’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일

본의 사회적 농업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농업 관련 학술지인 ｢농업

과 경제｣ 는 농업의 복지력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하나로, 농업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재활, 건강증진, 지역 활성화의 효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특집으

로 다루었다. 그 이후 농업 복지의 역할, 필요성, 확대 방안 등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

기 시작했다. 

 2) 일본 녹화센터(http://www.jpgreen.or.jp).

 3) 일본 녹화센터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해외의 원예요법 현황 보고, 워크샵 개최, 해외 네트워크 구축, 연구자들 간의 학술적 

교류를 촉진하면서 원예요법의 일본 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원예요법에 관심을 갖게 됨.  

 4) 일본 원예요법연구회(http://jhts.jp).

 5) 일본 미에현(県) 원예복지연구회 네트워크(http://www.ryokusei.jp/network/network.php).

 6) 일본 원예복지보급협회(http://www.engeifukusi.com).

 7) 수산소(授産所)란 직업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신체·정신 장애인, 부녀자, 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위한 기능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본의 보호시설로, 현재는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대부분 취업지원시설로 전환되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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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의 사회적 농업의 발전 과정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일본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도 사회적 농업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내 기업들은 높은 생산비용을 유

지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저임금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청기업의 해외 이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내 하청작업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중

국과 인도 등으로 공장이전이 추진되면서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2011년

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여 수만 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는데, 일본종합연구소8)에 의하면 원전풍문(風評)피해와 파급영향을 고려한 

지진재해 실업자는 약 45~65만 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1990년대 경기침체로 발생한 은둔형 외톨이9)의 급속한 증가와 고령화의 

심화는 노동력 부족, 빈곤, 질병, 재정증가 등의 문제들을 초래해왔다. 특히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가 급감하여 이에 따른 일본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

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잠재적 노동력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2006년 후생노동성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시행하여 복지와 연계한 

장애인 고용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에는 내각부가 장애인 기본법에 의한 ｢2008

년 중점시책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업분야에서도 농업법인 등이 장애인 고

 8) 일본종합연구소(ttps://www.jri.co.jp).

 9)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引きこもり)란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사회 참여(의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 직원을 

포함한 취업, 집 밖에서의 타인과의 교제)를 회피하고, 6개월 넘게 집에 틀어박혀 있는 상태(또는 외출해서도 타인과 어울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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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촉진하도록 도모했다. 나아가 농림수산성은 2007년 ｢21세기 신농정 2008｣을 발

표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농업부문 고용을 계획했고, 2010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

획｣에서는 농산어촌을 교육, 의료, 간호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이후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공동 추진 하에 2013년부터 ｢농업과 복지의 연계 

프로젝트(이하 농복연계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취약계층의 농업 분야 고용과 사회적 

농장 개설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관련 사업에 교부금을 지급하기 시작했

다. 이처럼 2000년대 후반 농업의 복지력에 주목한 정부 시책의 변화는 사회적 농업

이 일본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그림 1 참조>.

2.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공급 주체

2.1. 사회적 농업 관련 개념

  일본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치유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

상과 자활의지 고취를 도모하는 모든 농업 관련 활동에 대해  ‘원예요법’, ‘원예복지’, 

‘농복연계’, ‘복지농업’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넓게 보면 치유, 치료, 재활, 

여가를 목적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혜 대상과 목적에 의해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일본 원예요법학회10)에서는 ‘원예요법’을 ‘의료나 복지의 영역에서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작물 재배, 마을가꾸기 등의 원예를 통해 지원하는 활동’

으로 정의하고 있다. 1990년대 원예요법의 연구와 보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원예요법

의 해석이 다양화되어 혼란을 가져왔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마쓰오 에이스케는 ‘원예복지’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원예는 모든 

사람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복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원예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사고방식이 원예복지’라고 정의하

였다. 그리고 ‘원예복지 내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예복지 활동

을 하는 것을 원예요법’이라 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업활동이 심신의 치유와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

면서, 원예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농업의 복지력’과 ‘복지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다. 일반사단법인 JA공제종합연구소11)의 복지농업 전문가 하마다 켄지(2013)에 의

10) 일본 원예요법 학회(http://www.jht-ass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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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농업의 복지력’이란 ‘무언가를 생산 또는 재배하고, 섭취하고, 자연에 있음으로

써 치유, 재활, 휴양,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

업의 복지력을 활용하여 복지목적인 사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활동’이 ‘복지농

업’이라 한다. 여기서 ‘농업활동’은 크게 식재료·식품 등의 음식을 제공하는 농업활동

과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농업의 대상은 제한

이 없으나 주로 장애인, 고령자, 자발적 실업자이며, 이들에게 재활, 치유, 여가 서비

스와 함께 취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농업의 목적이다. 

  2013년에 들어서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농복연계 프

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 생활 곤

궁자12)의 취업과 치유,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

이다. 농림수산성 산하 연구기관인 농림수산정책연구소13)는 이와 관련한 사례조사, 

지원 체제 구축, 향후 과제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농복연계’란 ‘농업

인, JA공제종합연구소 등의 농업 측면과 사회복지법인, 특정 비영리 활동(non-profit 

organization, NPO)법인 등의 복지 측면의 연계’를 의미하며, ‘농업분야에서 장애인 등

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혹은 거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1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개념들

구 분 대상 정의

원예요법
(園芸療法)

요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의료나 복지 영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원예를 통해 지원하는 활동

원예복지
(園芸福祉)

모든 사람
원예의 효과·혜택을 누림으로써 인간의 복지(행복)를 도모하는 
활동

복지농업
(福祉農業)

장애인, 고령자, 생활 곤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농업의 복지력을 활용하여 레크레이션, 치료, 치유,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을 하는 모든 농업 관련 활동

농복연계
(農福連携)

장애인, 고령자, 생활 곤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농업 측면과 복지 측면의 연계로, 농업분야에서 취약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혹은 거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총칭

자료: 저자 작성.

11) 일반사단법인 JA공제종합연구소는 JA공제 관계의 종합 연구기관으로써 1991년 4월에 설립됐음.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

회,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회원으로 하고, 농산어촌 지역 주민

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 연구활동, 교육,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12) 생활 곤궁자(生活困窮者)란 장애인종합지원법이나 생활보호법 등의 안전망(safe net)에 포함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빈곤하

고 자립이 어려워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은둔형 외톨이, 장기 실업자, 초·중·고교 중도 퇴학자, 

니트족, 장애인 등을 의미함(濱田, 2016).  

13) 농림수산정책연구소(http://www.maff.go.jp/primaff).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32 | 2016. 12.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개념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원예

요법, 원예복지, 농복연계, 복지농업 모두 사회적 농업의 일부분을 강조하는 형태이

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대신하여 사회적 농업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복지농업과 농복연계는 사회적 농업과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

며, 따라서 일본의 복지농업과 농복연계를 중심으로 지원제도와 사례들을 알아본다.

2.2.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공급 주체

  일본에서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는 크게 농업 관련 주체와 복지 관

련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川手 2015). 농업 관련 주체에는 일반 농가, 농업생산법

인, 특례자회사가 존재한다. 일반농가와 농업생산법인은 지역 내 복지과 또는 취업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고령자, 생활 곤궁자를 고용하면서 치료, 재활, 교

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 처음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

된 것이 아니며, 경기불황으로 장애인 고용불안과 실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자체

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일자리를 요구하는 취약계층의 지원자가 늘어나 고용하게 

된 경우이다. 특례자회사14)는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계열사 

또는 관련업체의 사업장이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422곳의 특례자회

사가 있으며 그 중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특례자회사는 32곳으로 전체의 8%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련 주체에는 비영리단체인 NPO법인, 일반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존재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지도와 감독 하에 복지시책 방침을 따라야 한다. 국가·도도

부현·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며, 시설운영을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농업 관련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코코로미 학원,15) 그린,16) 케야키 농원17) 

등이 있다. 

  <그림 2>는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공급주체와 중점 분야를 나타낸다. 사회복지법

인, NPO법인 등의 복지 관련 주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교육과 훈련을 중심으로 

14) 1976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1987년 특례자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음. 장애인 고용 환경을 정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인정받은 특례자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 실적으로 계산되며 특례를 제공함. 

15) 코코로미 학원: (http://cocowine.com)

16) 그린: (http://home.catv.ne.jp/dd/green)

17) 케야키 농원: (http://www.keyakisou.jp/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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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공급 주체와 중점분야

  주: 화살표의 크기는 서비스 공급 주체별 중점분야의 비중임.

자료: 농림수산정책연구소(2012).

농업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레스토랑, 마르쉐, 직판매장에서의 활동이 이에 해당되

며, 가공시설과 농장에서 작업들은 고용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농업생산법

인 등의 농업 관련 주체는 고용이 주요 목적이며, 특례자회사의 경우 고용뿐만 아니

라 교육과 훈련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형태가 2000년대에 

이르러서 일본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규정하는 

법제도와 법인격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로 NPO법인, 특례자회사, 주식회사가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 분야는 농업, 원예, 서비스 산업, 공공시

설의 관리 등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셜펌(social firm)’에 대한 개념이 후생노

동성과 공익재단법인 일본장애인재활협회18) 등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후생노

동성에 따르면 소셜펌이란 기업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불리한 입장에 있

는 사람들(이른바 취업 약자)을 일반인과 함께 대등한 입장에서 다수 고용하면서(30% 

이상), 국가의 급여와 보조금 등의 수입을 최소화하는 조직체이다. 일본장애인재활치

료협회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펌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사회적 기업

이란 환경 보전 활동 또는 슬럼 지역의 활성화 운동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셜펌의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라 정의한다. 그

러므로 사회적 기업은 소셜펌을 포함하는 매우 큰 개념으로 본다.

18) 공익재단법인 일본장애인재활협회: (http://www.jsrpd.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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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

3.1. 정부의 정책과 규정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농업의 개념이 널리 사용되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농

업부문에의 취업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2006년 후생노동성은 ｢장애인자립지원법｣
을 시행하여 일할 의욕이 있는 장애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복지와 연계한 고용 시책을 추

진하였다. 2007년 내각부가 발표한 ｢2008년 중점시책실시 5개년 계획｣에서는 농업

법인 등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에게 장애인 고용의 노하우와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취업 이행지원사업소와 취업 계속 

지원사업소19)의 정비를 통해 복지시설에서 농업법인과 협력하여 장애인 취업을 촉

진할 것을 규정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년 무직자의 교육서비스, 취업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자립 기숙사｣ 사업을 2005년~2010년까지 실시했다. 대상자는 1년 

이상 직장이나 구직활동이 없고 학교나 직업훈련을 다니지 않는 40세 미만 미혼남녀

로, 3~6개월의 합숙기간동안 생활훈련과 취업훈련을 받는다. 2006년 후생노동성은 

청년 자립·도전 전략 회의에서 ｢청년 취농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청년 취농상담

센터 설립, 농업대학교에서의 연수교육, 농업법인에서의 농업체험활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장기적 경기침체, 개인주의 심화, 인터넷 보급 등을 배경으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 곤궁자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생활 곤궁자 자립지원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전국의 복지사무소20)가 설치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16년에

는 이들의 심신의 치유, 취업 의욕 상승, 생활리듬 회복을 위해 농업활동을 도입하여 

｢생활 곤궁자 등의 취농훈련사업｣을 추진했다. 훈련 종료 후 참가자들의 취농과 사회

19)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취업 이행 지원사업과 취업 계속 지원사업은 ｢장애인종합지원법｣에서 규정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취업의 기회, 구체적인 취업 훈련, 급여를 제공함. 취업 이행 지원사업소는 일

반 사업장에 고용될 가능성이 있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해 생산 활동이나 직장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지원 

및 취업 후의 상담지원 등을 실시함. 취업 계속 지원사업소는 사업자와 고용노동자 간의 고용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A형 사업소의 대상은 일반 사업장 고용은 어려우나 고용계약에 의해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며, B

형 사업소의 대상은 일반 사업장 고용도 어려우며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도 불가능한 사람임. 

20) 사회복지행정기관으로, 도도부현과 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며, 읍면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사회복지6법(생활 보

호법, 아동 복지법, 모자 및 과부 복지법, 신체장애인 복지법 및 지적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 

2016년 현재 일본 전국에 1,247개의 복지사무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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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최종 목적이다.

  농림수산성도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취약계층의 농업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본

격적인 제도 마련을 시작했다. 2007년에 발표한 ｢21세기 신농정 2008｣에서는 국내농

업의 식량자급력 확보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다양한 인재들이 후계농

으로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장려했다. 또한 2010년 3월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는 교육, 의료, 간호의 장으로 농산어촌을 적극

적으로 활용한다는 시책을 내세웠다<그림 3 참조>. 

그림 3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2010년 3월 30일 각의결정 사안) 

 제 3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종합적·계획적으로 강구해야할 시책

    3 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

     (2)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③ 교육, 의료, 간호의 장으로써의 농산어촌의 활용

농산어촌이 갖는 심리적 평온·치유의 기능, 농업활동 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 심신 기능 

회복·향상, 건강의 유지·증진 등 농림 수산업과 농산어촌이 가지는 교육, 보건, 휴양 등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하고 도시, 농산어촌,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농산어촌을 교육, 의료, 간호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의 효과를 조사·검증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실시한다. 

자료: 농림수산성(2010).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2013년부터 의료·복지를 농업·식품과 연계한 ｢농복연

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장애인, 고령자, 생활 곤궁자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증진, 교육·훈련, 취업을 위해 농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농장의 개설과 정비, 복지·농업 관계자를 위한 연구회 개최, 농업전문가의 파견을 지

원하며, 농기계 세척소, 화장실, 자재 창고 등의 부대시설 설치도 지원 대상이다. 또

한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려는 공급 주체에게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복

지분야에 농작업을’, ‘농업분야의 장애인 취업 메뉴얼’ 등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3.2. 정부의 재정 지원

  2013년부터 농림수산성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신설된 교부금 사업은 ｢농업이 있는 삶 만들기｣와 ｢도시와 농촌의 공생·교류 종합 대

책｣이다. ｢농업이 있는 삶 만들기｣는 도시나 도시 근교의 농지를 복지, 교육, 방재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사용하는 농업인, 민간단체, NPO법인, 지자체 등에게 교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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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지원 사례로는 농지 방재 사업, 사회적 농장의 개설·정비,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 등이다.

 ｢도시와 농촌의 공생·교류 종합 대책｣ 사업은 농산어촌이 지니고 있는 지역 자원이

나 ‘식(食)’을 관광, 교육, 복지 등에 활용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에 이바지하는 

농업법인, NPO법인, 지자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일할 의욕이 있는 도시 청년, 장애

인, 고령자 등 지역 이외 인재를 장기적으로 고용하려는 사회적 농장에 교부금을 지

급한다. 또한 농업기술 지도를 위한 전문가 초빙, 직원 모집을 위한 광고, 연구회 개

최 등의 활동에도 경비를 지원한다. 

  2015년 4월에는 도시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기능 발휘를 목적으로 ｢도
시농업 진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보조금 사업으로 ｢도시농업 기능발휘 대책사업｣
이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도시농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검토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도시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회적 농장에 대한 선진사례 창출을 목표로 한다. 도

시 내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민간단체, NPO법인,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을 지원한다.

  <표 2>는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농림수산성의 재정사업들이다. 예산 규모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림수산성은 공모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교부금 또는 보조금 교부 후보를 선정한다. 

표 2  농림수산성의 사회적 농업 재정 지원
단위: 백만 엔

지원 사업
2013

(平成25)
2014

(平成26)
2015

(平成27)
2016

(平成28)
2017

(平成29)

농업이 있는 삶 만들기 *550 580 - - -

도시농업 기능발휘 대책사업 - - *191 191 291

도시와 농촌의 공생·교류 종합 대책 *1,950 2,100 2,750 - -

농복연계 대책 - - - - *550

도시와 농촌의 공생·교류 및 지역 활성화 대책 - - - *1915 3910

  주: 1) *는 신규 설립사업. 

  2) 2017년은 예산안.

자료: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budget/index.html).

  농림수산성은 농산어촌 내 사회적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산어촌의 자립, 

발전, 고용안정을 위해 2016년 4월 ｢농산어촌 진흥 교부금｣을 신규 설립하였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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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는 농산어촌이 가진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교육·복지 분야와의 연

계를 추진하고, 도시민들의 농산어촌 정착과 농산어촌의 진흥을 목표로 한다. 이 사

업의 201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70억 엔(약 700억 원) 증가한 150억 엔(약 1,500억 원)

이다. 세부사업 중 ｢도시와 농촌의 공생·교류 및 지역 활성화 대책｣은 기존 사업이었

던 ｢도시와 농촌의 공생·교류 종합 대책｣의 기본 취지에 지역 활성화 방안을 강조하

여 새로 설립한 교부금 사업이다. 2017년에 신설 예정인 ｢농복연계 대책｣ 사업은 장

애인, 고령자 등을 고용하기 위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등을 도입한 사회적 농장과 

부대시설의 개설·정비, 복지와 연계한 농업활동 등을 지원한다.

표 3  2017년 ｢농산어촌 진흥 교부금｣의 주요 내용

농산어촌 진흥 교부금  [150억 엔(약 1,500억 원)]

정책목표: 2020년까지 도시와 농산어촌 교류 인구를 1,450만 명까지 증가 → 농산어촌의 자립·발전 

도시와 농촌의 공생·교류 및 지역 

활성화 대책
산촌 활성화 대책

농산어촌 활성화 

정비 대책
농복연게 대책

[39억 엔(약 390억 원)] [10억 엔(약 100억 원)] [95억 엔(약 950억 원)] [5억 엔(약 50억 원)]

▣ 농산어촌이 가지는 자원이나 

식(食)을 관광·교육·복지 등에 

활용 하는 지역, 인바운드 

관광을 위해 농산어촌에 

숙박·체험을 추진하는 지역 등 

농산어촌 자립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 활동 지원

▣ 의욕적인 도시 청년 등 지역 

외 인재를 장기적으로 

유입하려는 활동 지원 

▣ 산촌 지역의 

고용증대를 위해 

목재·목탄·산나물 등 

산촌 자원의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활용하려는 지역 

활동 지원  

▣ 시·읍·면 등이 

추진하는 농산어촌의 

정주환경 정비 지원

▣ 지역 간 교류 촉진의  

실현에 필요한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정비 

지원

▣ 도농교류 거점시설 

정비 지원  

▣ 농업분야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농장 및 

부대시설 등의 정비 

지원

▣ 복지와 연계한 농업 

활동 체제 구축, 

보급, 계발 활동 

지원 

  주: []수치는 예산 배정액.

자료: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nousin/kouryu/shinko_kouhukin.html).

  <표 2>와 <표 3>의 지원 외에도 농업법인 등이 장애인, 고령자 등 취농 희망자를 

고용하여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면 1인당 최대 120만 엔(약 1,200만 원)

을 2년간 지원한다. 장애인을 배려한 작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최대 

450만 엔(약 4,500만 원)을 고용주에게 지급하며, 헬로워크21) 등을 통해 장애인을 고

용할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나 NPO법인 등이 비영리 복

21)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헬로워크는 행정기관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정보·취업지원·취업상담을 제공하는 공공 직업 안정소임. 

2016년 현재 헬로워크는 전국 544곳에 설치되어있으며, 인터넷 서비스(https://www.hellowork.go.jp)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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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헬로 워크를 통한 장애인 취업건수
(단위: 건(좌), %(우))

자료: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stf/houdou/0000125531.html).

지활동의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경우, 농업생산법인의 요건과 일정 규모 이상의 농

업 경영을 하는 등의 요구 사항 없이, 예외적으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 농업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생활 곤궁자의 취농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6년 4억 

2,000만 엔(약 4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생활 곤궁자 등의 취농훈련사업｣을 실시

했다. 이 사업은 복지 사무소가 설치된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근로경험이 전혀 없

거나 장기간 실업한 사람들에게 단계적인 취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사회적 농업의 현황과 성과

  일본 내 사회적 농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한 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며,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애인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을 이용해 사회적 농업의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헬로워크를 통

한 장애인 취업건수는 9만 191건으로, 이 중 농림어업 취업건수는 전체의 3.1%를 차

지하는 2,825건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부문의 장애인 취업은 2014년에 비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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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장애인복지시설 내 농업활동 유무와 시작시기

농업활동 
하고 싶음

12%

농업활동 
예정 없음

38%

농업활동 
하고 있음

41%

5~9년전
31%

3~4년전
19%

자료: 농림수산정책연구소(201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는 2007년 대비 4.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그림 3 참조>. 

  2015년 사회적 농업을 포함한 전체 농림어업 관련 기업(고용자 수 50명 이상)에 고

용된 장애인은 730명으로, 실고용률은 2.19%이다<표 4 참조>. 이 수치는 장애인 법

정 의무 고용률인 2%를 상회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전체의 61.7%가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관계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에 관심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4  농림어업 기업 내 장애인 고용 현황(2015)
(단위: 명, %)

기업 수 노동자 수(A) 장애인 수(B)
실고용률

(B÷A×100)
법정고용율 

달성 기업 수(%)

전체산업 87,935 24,122,923 453,134 1.88 41,485(47.2)

농림어업 277 33,397 730 2.19 171(61.7)

  주: 노동자 수는 법정고용 장애인 수 산정 기초가 되는 노동자 수를 집계함.

자료: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stf/houdou/0000105446.html).

  농림수산정책연구소는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등) 1,553곳을 대상으로 농업활동 실시여부와 시작시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림 4>와 같이, 유효 회답 수 682곳 중 41%가 농업활동을 실시하고 있

으며, 12%가 향후 농업활동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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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47%가 조사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농업활동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 2000

년대 중반부터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사회적 농업에 관한 연구 및 사례

5.1. 연구사례

5.1.1.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효과

  북해도 소베쓰초(町)에 있는 ‘타츠카무 농장’은 1987년 설립자 부부와 장애를 가진 

양호학교 졸업생 3명에 의해 시작된 농업생산법인이다. 현재는 3개의 법인에 수십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과 자연방사 유정란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종업원 중 장애인의 비율은 약 75%로, 취업 이행 지원사업(2009년), 취업 계속

지원 A형 사업(2007), 취업 계속지원 B형 사업(2016)에 지정 받아 장애인 고용과 취

업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사사키이치오와 이병오(2016)는 타츠카무 농장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

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농업 취업 기간과 정신적 건강도는 양의 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활동이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느리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타츠카무 농장에서

의 장애인 고용은 훈련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건강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1.2. 교도소 출소자 대상 서비스의 효과

  일본 법무성의 2015년도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일반 형법으로 검거된 사

람들 중 초범자의 비율은 감소해온 반면, 재범자22)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2014년에 재범자의 수가 14% 증가하였으며, 전체에서 재범

자 비율이 47.1%를 차지하면서 일본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재범자들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재범률이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교도소 출소 후 2년 이내 재입소한 65세 이상 고령자

는 24.9%로, 다른 연령대보다도 출소자 대비 재입소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23) 이들 

22) 범죄백서 내 재범자는 초범의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일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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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출소 후 갈 곳이 없거나, 저임금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

지 못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2006년 법무성의 특별조사에 따르면, 출소 후 정착

할 곳이 없는 만기석방자의 수는 약 7,200명이며, 그 중 장애인과 고령자 등 자립곤

란한 수형자가 약 1,00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24)은 수형자의 출소 후 열악

한 환경개선과 사회복귀지원이 재범방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장애

인과 고령자 등의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 2010년 5월 ‘농업을 활용한 재범방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2016년에 

완료되었으며, 동경가정대학, 고마자와대학, 공동체 싱크탱크(NPO법인), 스완(주식

회사), 청심시설(갱생보호법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연구에 착수했다. 

  농업을 활용한 재범방지프로젝트는 ‘사법과 복지의 연계’를 테마로, 복지적 관점

에서 출소자의 생활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출소자에게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카리이호’, ‘고향자연 농업학원’, ‘토치기 명덕회’, ‘키쿠치 농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업이 재범방지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갱

생보호 측면의 취업 지원과 복지 측면의 생활 지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사회복귀 지

원 모델을 제안한다. 두 번째는 재소자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 후 도출되는 구체적

인 현황과 문제점들을 통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농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 출소 후 갱생보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비농업 종사자들과 ‘고향자연 농업학원’과 ‘키쿠치 농장’의 

농업 종사 출소자들을 설문조사했다. 조사결과, 농업 종사 출소자가 비농업 종사 

출소자에 비해 새롭고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했으며,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하

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생활 리듬을 

되찾고 일·주거·수입의 불안도 없어졌다. 입소 전에 비해 직장 내 인간관계의 불만

감이 해소되었으며, 농업을 체력을 요하는 업무로 인식하면서도 일에 대한 동기부

여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농업활동은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23)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에 65세 이상 출소자 2,820명 중 701명이 2년 이내 재입소한 것으로 나타남.

24) 일본재단: http://www.nippon-foundation.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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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공급 주체별 사례

5.2.1. 장애인 대상 농가

  시즈오카현(県) 하마마츠시(市)에 위치하고 있는 쿄마루(京丸) 유니버셜 농장은 오

리농법을 이용한 쌀과 잎채소, 메네기(파의 일종), 청경채,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생산법인이다. 1973년 설립되어 2004년 ‘미소창조’를 경영이념으로 법인화하였으

며, 농업활동을 통해 능력, 연령, 국적, 성별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환

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유니버셜’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경영규모는 수경재배 면적 

100a, 논 70a, 밭 50a로, 생산된 농산물은 도피아하마마츠와 시즈오카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전국 40개의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 

  쿄마루 유니버셜 농장은 1996년부터 장애인을 고용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 현재 

전체 74명의 직원 중 24명이 장애인이다. 당시 농장 규모 확대를 위해 구직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찾아와 월급은 필요 없으니 일을 시켜달라는 절실

한 요구가 있어, 농업체험 연수생으로 1주일간 수용했었다. 우려와 달리 농장 내 분

위기가 밝아지면서 작업 효율이 상승했고, 장애에 대한 직원들의 편견이 없어졌다. 이

를 계기로 지금까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취업 훈련 연수생도 모집하고 있다. 

  농장의 운영은 크게 수경(水耕)부, 토경(土耕)부, 심경(心耕)부로 나뉜다. 수경부는 

‘매일 녹색채소를 식탁에’의 테마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니 파드득나물, 미니 

파, 미니 청경채 등을 수경재배하며, 토경부는 ‘손자에 먹일 수 있는 농산물 만들기’를 

테마로 오리농법에 의한 무농약 쌀, 우엉 등을 재배한다. 그리고 심경부는 ‘농업을 고

용의 장으로’를 테마로 장애인 고용 지원과 취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심경부는 먼

저 고용된 장애인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

는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조직 구조는 심경부 밑에 수경부와 토경부가 있으며, 심경

부에서 논의를 거친 건의사항과 지시에 따라 수경부와 토경부는 농작업을 단순·체계

화시키기 위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현재 쿄마루 농장은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하마마츠시를 통해 장애인을 고

용하고 있다. 또한 ‘NPO법인 시즈오카 유니버셜 원예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하마마츠

시와 함께 유니버셜 농장의 연구와 보급 활동을 하고 있다. 

5.2.2. 생활 곤궁자 대상 NPO법인

  오사카부(府) 이즈미사노시(市)의 NPO법인 ‘오사카 청년 취업 지원기구(이하 지원기

구)’는 미취업 청년의 증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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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10월에 설립됐다. 지원기구는 센슈 지역의 

니트와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재활, 자립을 위해 농업을 적극 활용한다. 

도시근교와 농촌지역에서의 농업 견학·농업 체험 활동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생활 

곤궁자의 농업 부문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농업 행사와 포럼 등을 개최하며, 농업법

인과 함께 지역 브랜드 개발,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지원기구는 청소년의 농업 분야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 사업부’를 신

설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인 센슈농업25)과 연계하여 농업 생산 활동, 지역의 노동

력 부족에 대응한 농업 도우미 사업, 농산물 판매 사업, 마르쉐 개최 등을 하고 있다. 

지원기구에서는 5년간 총 120명이 농업 관련 교육을 받았고, 그 중 30~40%가 농업 

생산, 농산물 가공, 판매와 관련된 업무에 취직하였다. 

  한편 2015년부터 이즈미사노시는 히로사키시(市)26)와 공동 추진 하에 ｢국가의 지방

창출 관련 예산의 교부금｣을 활용해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취업지원대학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시근교와 농촌지역을 연계하여 농업 체험 훈

련을 실시하고, 생활 곤궁자의 농촌지역 취농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기

구, 센슈농업, A’워크창조관27)이 모여 이즈미사노 농업대학(이즈미사노 농업대학 공

동 기업체)을 설립해, 참가자 모집, 생활 훈련, 체험 연수, 상담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다.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취업지원대학사업’의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먼저 이

즈미사노 농업대학은 이즈미사노시에서 참가자들에게 채소 재배, 가공, 판매, 퇴비 

만들기 등 가장 기초적인 농업 체험을 실시한다. 이즈미사노시에서의 농업 체험이 끝

나면, 농촌 지역에서 심화된 교육을 원하는 참가자와 귀농의사를 밝힌 참가자를 히로

사키시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히로사키시에서 참가자들은 사과 생산 농가로부터 전

문적인 농업훈련을 받는다. 교통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참여에 소요되는 숙박비, 식비

는 교부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25) 센슈농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써 젊은 사람들의 농업분야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현재 노동력 부족 농가

를 위한 농업 도우미 사업, 빌린 휴경지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휴경지 활용 사업, 마을만들기형 6차 산업화 사업, 농산물 가공 

사업울 실시하고 있음.

26) 아오모리현(県)의 서부에 위치한 히로사키시는 취업자립지원실을 설치하여 생활 곤궁자와 농업법인 등을 중개하거나, 연수시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음. 

27) A‘워크창조관은 2008년 10월 사단법인 오사카 인재고용개발 인권센터와 재단법인 오사카 인권협회, NPO법인 오사카 청년 

취업 지원기구 등을 비롯한 5개 단체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오사카 지역의 직업 훈련 센터임. 컴퓨터 기초, 회게, 프로그래밍,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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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즈미사노시와 히로사키시의 사회적 농업 추진 구조

자료: 저자 작성.

5.2.3. 보호시설 어린이 대상 아동복지시설

  돗토리현(県) 돗토리시(市)에 위치한 아동양호시설 ‘돗토리 어린이학원’은 1906년 

돗토리 고아원의 창설에서 시작됐다. 이후 명칭을 재단법인 돗토리 어린이학원으

로 바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2008년 국가와 현으로부터 니트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인 

‘돗토리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위탁받아 추진했다. 2012년에는 퇴소아동의 ‘애

프터 케어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하나무라 작업소’를 개설했다. 하나무라 작업소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다양한 농업활동을 통해 교육 훈련과 취업을 지원한다. 

  돗토리 어린이학원은 고아원이 설립된 20세기 초부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농업을 활용해 왔다. 당시 전쟁 후 고아가 된 아이들과 굶주림에 고통 받는 아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아원 내 자급자족을 위해 어린이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

하고 돼지와 산양 등을 사육하였다. 현재는 하나무라 작업소에서 농업 체험 활동

으로 상추, 감자, 강낭콩, 호박, 대파 등의 작물을 직접 생산·가공하고 지역 주민들

에게 판매한다. 2007년부터는 지역 봉사단체 ‘코우회’와 연계하여 벼 베기 등의 벼

농사 체험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5년에 개최된 벼농사체험에는 어린이학원에

서 약 65명이 참가했다. 코우회는 농업경영기반을 가진 50명이 모여 만든 단체로, 

코우회 회원의 소유농지를 이용해 벼농사 체험장을 조성한다.  

  돗토리 어린이학원은 농업이 갖는 교육과 치유의 기능을 높게 평가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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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피해아동에게 농업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자

립지원의 수단으로써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학대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결론과 시사점

  2015년 일본의 농업 종사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고

령화로 인해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6.3세에 달했다. 또한 농촌인구는 지속적으

로 감소세에 있으며, 농지의 황폐화도 가속되어 휴경지는 20년 전의 2배 수준인 42만 

4,000ha를 기록했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아베 정부는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인 저출산

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일억총활약 사회’28)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활동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복지 관련 기

관에서는 농촌을 교육과 고용의 장으로써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업 서비

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제도와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사회적 농업의 중점분야

는 취약계층의 치유와 연계한 교육, 훈련, 일자리 창출이다. SWOT 분석에 기초한 일

본의 사회적 농업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일본 사회적 농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사회적 농업의 공급 주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와 매뉴얼 정비 

· 도시-도시근교-농촌과의 연계 

· 고령자와 장애인 중심의 지원 정책
· 사회적 농업의 통계자료 필요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다수의 서비스 대상자 존재
· 6차 산업화 

· 사회적 인식 부족
· 급증하는 고령인구

자료: 저자 작성.

  일본의 사회적 농업의 강점은 서비스 공급 주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와 매

뉴얼이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 복지시설이 농지 

28) 일억총활약 사회(一億総活躍社会)는 2015년 10월 아베 정권의 제3차 내각 개편 이후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핵심 계획임. 일본

의 구조적인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여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가정·직장·지역에서 모두가 활

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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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 예외조항 적용, 지자체 내 보급지도센터를 통한 농업지도, 헬로 워크에서의 

고용 상담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와 매뉴얼이 확립되어 있다. 또한 ‘오사

카 청년 취업 지원기구’ 사례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NPO법인, 농업법인이 

연계하여 농촌 활성화 관련 교부금 사업을 활용해 도시의 취약계층을 농촌으로 이주 

또는 취농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도시근교-농촌의 연계형 사업은 사

회적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는 실업률 하락을 기대

할 수 있고, 농촌은 과소화·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상대적인 약점은 지원 정책이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소

자 대상의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한 공

식적인 사회적 농업의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회 요인으로는 은둔형 외톨이와 니트 등 다수의 서비스 대상자가 존재하기 때문

에 향후 사회적 농업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사회적 농업과 6차 산

업화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농업의 공급 주체가 단순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아닌 6차 산업화를 추진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농가 소

득과 취약계층의 임금 수준 또한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이 6차 산업화

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위협 요인으로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공급 주체와 대상자의 인식 부족이다. 카와테 

토쿠야(201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일본에서는 ‘농가는 오로지 작물만 재배한

다’는 고정 관념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

와 지자체의 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2013년부터 시작된 지원 

정책이 일본의 고령화 속도에 뒤처지고 있는 것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사회적 농업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사회적 농업은 아직 

시작단계로, 이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관련 기관

들의 연구 활동, 홍보 활동을 통한 인식 확산이 요구된다. 본고에서 제시한 일본의 사

회적 농업의 지원 현황과 사례는 한국의 농업·복지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며, 정부와 관련 기관이 사회적 농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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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조경수산업 

지원제도 *
민  경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29) 

  네덜란드의 국토면적은 4.1만 ㎢로 남한의 40%에 불과하며 국토의 25%가 해수면보

다 낮다. 네덜란드 국민들 스스로 물을 퍼내어 간척지를 만들고 국토를 확장하였다. 

또한 일조시간은 여름에 약 17시간이지만 겨울은 약 8시간으로 짧고 흐린 날이 많으

며, 기온도 여름에 평균 17℃, 겨울에 약 3℃이다. 식물을 재배하는 데 결코 좋은 환경

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꽃과 나무 등 원예 생산과 유통부

문에서 강국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는 산 나무(living trees)와 식물의 주요 수출입

국의 하나이다. 원예제품 물류에서도 역할이 큰데, 수입 과일의 70% 이상, 수입 화훼

와 채소의 80% 이상이 재수출된다. 

  네덜란드는 조경수 생산에서도 오랜 역사와 발전된 기술력을 자랑한다. 조경수 유

통에서도 온라인 판매가 활발하고, 수십여 국가에 수출하면서 수송과 포장 등 유통 

전반의 기술력과 관리능력이 발달하였다. 본고에서는 네덜란드 원예산업의 조경수와 

화분식물 등 수목(樹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조경수산업의 지원제도와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 (minkt@krei.re.kr). 본고는 문헌자료와 출장조사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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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톤) (천 유로) (톤) (천 유로) (톤) (천 유로) (톤) (천 유로)

수 출

역 내 91,042 118,415 67,650 101,697 71,501 111,706 67,765 100,929

-독일 16,386 35,021 13,612 28,830 13,414 30,982 10,316 22,315

-영국 31,793 20,577 19,265 18,901 22,366 19,513 8,666 21,955

-프랑스 14,937 25,528 11,480 22,200 11,294 21,403 11,434 20,890

-네덜란드 3,024 3,952 2,416 2,784 2,145 2,948 2,945 3,078

역 외　 4,133 10,553 3,287 7,512 2,865 8,539 4,087 9,145

-일본 1 14 - 4 - - - -

-중국 3 21 - - 1 19 1 1

-한국 -　 - - - - - 1　 8　

수 입

역 내 58,736 80,534 44,905 66,659 62,276 63,973 66,527 61,875

-네덜란드 29,058 37,638 26,433 32,664 26,247 31,473 20,515 34,882

-독일 3,452 8,969 3,414 7,857 3,689 8,239 3,456 7,119

-이태리 9,130 7,611 4,611 6,809 3,293 4,677 3,589 4,726

역 외 77 433 111 527 121 227 47 311

-일본 15 1 - 6 20 38 7 87

-중국 -　 -　 3 34 3 51 6　 79　
  주: HS Code 0602.9041(forest trees).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1  EU의 수목 수출입 

2. 조경수 수출입과 지원

2.1. 조경수 수출입

  EU에서 조경수(산림수) 수출입은 활발하지만 역내 무역의 비중이 크다. 2015년 기

준 EU의 산림수 수출액은 1억 1,007만 4,000유로, 수입액은 6,218만 6,000유로에 이르

지만, 수출액의 91.7%, 수입액의 99.5%를 역내 교역이 차지한다. 수입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네덜란드이고, 수출액이 많은 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다. 네덜란드가 

수입하는 수목들은 대부분 다른 EU국가로 재수출된다. 수출입 통계를 보아도 EU의 

수목류 수출입에서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다.    

  <표 1>은 EU의 수목 수출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역외 수출입에서 남미와 동남

아 등 여러 국가와 교역하고 있지만 동북아 국가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일본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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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U 수출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주로 분재가 포함된다. 유럽에

는 동양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동양 분재 열풍도 불고 있다. 특히 이태리

와 스페인에서 분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럽에서 고가 분재는 일본산, 저가 분재는 

중국산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식물 수출지원

  네덜란드는 식물과 식물제품 수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식물과 식물제품의 

무역에서 부딪히는 구조적인 장벽 제거를 정부와 기업부문의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수출장벽을 다룰 때에는 일관된 기준이 구조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접근은 네덜란드의 농업·식품·자연부(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LNV)와 기업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특징으로 한다.      

  해외에 식물과 식물제품을 판매하려는 네덜란드 수출업자들은 상대국의 식물검역 

조건, 생산자 권리, 관세, 그리고 무역장벽 등의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들은 수출기업이 유망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관련 기업부

문과 협의하여 식물과 식물제품 수출에서 직면하는 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먼저 러시

아와 중국시장에 집중하기로 하였다(1997). 이 프로그램은 1999년에 인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2003년에는 일본, 그리고 2004년에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터키 

등을 포함하였다. 현재는 극동의 다른 국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 정

부의 노력으로 주요 수출국에서 무역장벽이 억제되거나 줄어들고 있다.  

3. 조경수 판촉·홍보 지원

3.1. PPH(Plant Publicity Holland)

  네덜란드 식물홍보협회(Plant Publicity Holland, PPH)는 원예생산관리이사회

(Productscchap Tuinbouw, PT)에 속하며 수목과 다년초의 판촉·홍보를 담당한다. PPH의 

판촉·홍보 활동으로는 Green City 캠페인과 Color your life 캠페인이 있다. 이러한 활동

은 네덜란드 식물을 앞세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 그 자체를 홍보함으로써 전

체 식물의 수요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설계에 녹지공간 조성을 반

영하기 위해 녹지가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홍보하거나 녹지공간 조

성에 필요한 식물재배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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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에 관한 기본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수요증진을 도모한다. 

  중점국은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4개국이고 기타 중점국은 다른  EU국가와 

미국, 캐나다이다. 앞으로 기대하는 국가로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등이 있다. 이

들 중점국은 수목 수출량과 시장분석 그리고 장래 가능성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15-20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에서 강연회와 세

미나 기획 등의 활동을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팀은 도시녹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하고, 조경설계에서 어떻게 녹지를 설계할 것인가, 도시의 수원함양을 위한 녹화

의 필요성 그리고 녹지의 대기정화 기능 등을 강조하는 학술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녹지공간이 시민 건강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주

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와 관련하여 녹지환경이 좋은 병원에서 환자 치유율이 

높은 이유 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한다. 

  PPH의 판촉·홍보 활동의 성과로는 2008년 진행된 ‘이 달의 식물(PLANT VAN DE 

MAAND)’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유럽의 가든센터의 약 80-90%가 이

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 50%의 가든센터에서 매출이 상승하였다고 한다.  

3.2. TUINTRENDS

  TUINTRENDS는 가든 트렌드 동향정보이다. PPH는 매년 가든 트렌드를 발표하는

데 이 트렌드는 가든센터와 조경업계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개발한다. 조경수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참고한다. 독자 조사에서는 약 60%의 관계자들이 참고한다고 한

다. 트렌드 결과는 약 6개월 전에 발표하며, 먼저 각 업계에 알리고 그 후에 언론에 

공표한다. ‘Tuintrends voor 2017’은 5가지 트렌드를 제시하였는데, ①내부는 외부처럼 

그리고 외부는 내부처럼, ②순수재료, ③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논다, ④거칠지만 직접 

관리, ⑤현재를 즐긴다 등이다.  

3.3. 구체적인 활동

3.3.1. Green City

  Green City 캠페인은 시민, 행정, 주택공단, 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Green City에

서는 녹지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여 자연생태계가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이 좋으면 폭력행위와 범죄 발생률이 적다

는 것, 녹지가 풍부한 환경에 위치한 주택은 경제가치가 높다는 것 등 관련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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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Color your life 캠페인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전

달한다. 소비자 의견은 Green City 프로젝트에 반영될 수 있다.  

  Green City 프로젝트는 PPH가 주체이며 예산의 50%는 EU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

다. Green City 프로젝트는 2002년에 시작되어 도시녹화의 효용과 중요성을 알려 도시

계획에 녹지공간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매년 그린도시를 선정하는 

대회를 개최하며 유럽의 여러 도시가 참가한다. 국제원예가협회(AIPH)가 Green City 

조직을 설립하여 콘퍼런스를 비롯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가하며 PPH가 주도한다. 

  도시설계 담당자와 조경전문가에게 전체설계에 녹지공간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언한다. 식물과 녹지공간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사회

를 건설하는 데 핵심요소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환경에 따라 생육에 적합한 수종

을 제시하는 등 기술분야도 조언한다. 이 뿐만 아니라 도시 공공녹화의 경제적 중요

성을 재평가하는 연구도 수행한다. 프로젝트 내용은 도시에서 그린의 중요성을 알리

는 것이지만 PPH는 이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네덜란드산 수목의 판매촉진으로 이

어진다고 본다. 

3.3.2. Colour your life 캠페인 

  Color your life 캠페인은 일반 소비자에게 정원수목과 꽃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

고 그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것이다. 웹사이트, 포스터, 팸플릿, 잡지, 

DVD, 방송 등을 활용한다. 이는 판매점의 판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식물의 개

화기, 식재적지, 재배방법을 기초내용으로 제공하면서 식물이 주는 효용과 가치에 대

한 정보도 다룬다. 예를 들면 나무가 정원에 있으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

은 새들이 집을 짓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무가 많으면 

공기를 정화하고 건강에 유효한 성분을 배출한다. 도시에 나무가 많으면 여름에 그늘

을 만들고 에어컨 사용을 줄여 화석연료 사용 억제에 기여한다. 

3.3.3. PlantScope

  PlantScope1)는 네덜란드 조경수와 과수식물 업계를 위해 구축된 식물 데이터베이스 

포털이다. 재배자, 육종가, 무역업자, 소매업자 등을 주요 이용자로 한다. 수천 여 개

의 수목 상품 이미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수종과 품종의 

 1) (http://www.plantscope.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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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eukenhof Flower Show 2014

정확한 명칭과 사용방법 설명도 제시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이 자료들을 제품 마케팅

에 활용할 수 있다. 회원제로 운영하며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유료이다. 

3.4. 원예·정원 박람회

  원예 및 정원 박람회는 조경과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

다. 특히 네덜란드의 박람회는 세계 원예·조경업 종사자의 주목을 끈다. 이는 관련 산

업 진흥에 기여한다. 대표적인 원예 및 정원 박람회를 간단히 소개한다. 

  플로리아드(Floriade)는 10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네덜란드의 대표 정원박람회이다. 

가장 최근 개최된 제6회 플로리아드는 2012년 Venlo 플로리아드이었다. Venlo 플로리

아드는 66ha에 환경, 녹색에너지, 휴식과 치유, 교육과 혁신, 세계무대의 5개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박람회는 정원박람회를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

람회 개최를 위해 조성하는 공원, 도로, 교통 등이 그대로 지역개발의 인프라가 되며 

투자도 박람회 수익에서 회수한다.   

  Keukenhof flower festival은 네덜란드 화훼분야의 국제 쇼케이스이다. 8주간 진행되는

데 700만 개의 봄철 개화 구근류가 중심이다. 100여 업체들이 살아있는 상품 카탈로

그라고 할 수 있다. 30개 화훼 쇼에서 500여 화훼 재배자들이 많은 양의 절화와 분재

를 제시한다. 매년 봄 가든 디자이너는 내년도 행사를 구상하며 보다 잘 보이고 아름

답게 보이도록 식물배치를 계획한다. 5월에 내년도 공원의 설계에 착수하며 다양한 

컬러의 조합과 구근류 화훼가 오래 지속되도록 계획한다. 30명의 가드너 팀이 9월 중

순에 700만 개의 구근을 수작업으로 식재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된다. 공원 폐장기에 

모든 구근을 파내어 폐기한다. 매년 세계 100여국에서 8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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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경수 주산지와 업체 사례 

4.1. Boskoop 

  Boskoop은 네덜란드 남쪽 지방의 도시이며 수목 양묘의 중심지이다. 토양은 펜토양

의 비옥한 부식토인데, 라인강과 마스강의 식생 잔유물로 형성되었다. 옛날 이 곳은 

산림지였는데 500여 년 전에 농지로 개발되었다. 왕실 토지를 구입하여 벌채하고 도

로를 개설하여 50에이커씩 나누었다. 제방을 쌓고 풍차를 세워 해안 간척지(polder)를 

개발하였다.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을 연결하고, 헤이그와 위트레흐트를 이으면 

Boskoop은 교차점에 위치한다. 1515년에는 40여 채의 집이 있었는데 목재와 짚 등을 

재료로 하였다.  

  이곳이 양묘 중심지가 된 것은 1740년대인데 당시에는 딸기 생산이 성행하였고 이

어서 과수와 장과류(berry) 양묘가 성행하였다. 1700년대 후반 Boskoop은 유럽의 과수 

생산 중심지였으나 점차 가로수와 울타리 식물 생산으로 확대되었다.   

  Boskoop 양묘업에서 판매(수출)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제품에 대한 지역 수요가 높

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순수재배자와 재배·수출 겸업자 두 가지 형태의 양묘

업체들이 있다. 양묘업체들은 독특한 조직을 구성하였고 상호거래에서 높은 신뢰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이후 7월 1일은 지불의 날(Annual Pay Day)인데, 지역의 

양묘업체들이 누적된 채무를 청산하는 날이다. 

  Boskoop 양묘업체들은 조경수와 관목을 주로 재배한다. 약 1,000여 개의 양묘업체가 

있고 면적은 2,200에이커이다. 이 가운데 90%는 순수 재배자이고, 10%는 재배와 판매

를 겸한다. 50% 정도의 재배자들은 1~2에이커의 양묘장에서 1~2명이 작업하는 형태

이다. 많은 양묘업체들이 1에이커 이하 규모에 속하는데 이들은 대형 양묘업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자기 농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소규모 양묘업체들은 생

산한 제품을 대형 양묘업체에 판매한다. 재배/판매 양묘업체들은 대형 양묘장을 경영

하며 연중 고용을 제공하는데 Boskoop에는 계절 노동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 수출업체들은 세계 특정 지역에 특화하여 수출하며 이 지역 생산물의 75%는 이

들 회사들이 수출한다. 

  운하는 과거 양묘업체에게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다. 양묘장은 운하로 둘러싸여 좁

고 길게 형성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수목은 굴취되어 배에 실려 임시저장소로 

옮겨진 다음 주문에 따라 다시 배에 실려 기차역으로 옮겨 해외 바이어에게 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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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lantentuin ESVELD in Boskoop

었다. 요즘에는 많은 운하들이 메워졌고 트럭이 운하를 대신하고 있다. 오늘날 운하

는 양묘업체들에게 물 공급원이다.

  이곳은 서유럽 목본양묘의 중심지로서 각국의 조경수 유행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빠르게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Center)가 있어

서 새로운 식물품종 개발의 원천이 된다. 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식물을 수집하여 신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자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4.2. Van den Berk

4.2.1. 일반현황

  Van den Berk Nursery사는 남부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서 약 20Km 떨어진 Sint-

Oedenrode에 위치하며, 독일에도 두 곳의 재배지(Geldern, Rastede)를 가지고 있다. 재배

지 면적은 네덜란드에 330ha, 독일에 120ha이며, 경영규모와 매출액 기준으로 유럽 5

대 조경수 회사의 하나이다. 3대를 내려온 가족기업이며, 원예기업 대상의 ‘Tuinbouw 

ondernemersprijs 2009’, 한해의 성장기업 국제대회에서 ‘Bronze Rose 2009’ 수상한 바 있다. 

  1,700종 이상의 대형 교목과 관목을 생산하며, 가로수와 정원수 등으로 판매한다. 

교목은 둘레 16~18cm에서 2m이상까지 다양하고, 독특한 수형의 수종을 많이 보유하

는데 특히 140종 이상의 진달래과(科) 식물을 생산·판매한다. 관목은 수고 60~80cm에

서 900~1000cm까지 다양하다. 유럽 25개국을 포함하여 러시아, 터키까지 수출하며, 

주요 고객은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조경회사, 개인 등이다. 조경수 정보(수종, 수령, 

수고, 직경, 꽃 색깔, 개화시기, 성장 특성 등)를 홈페이지로 제공하며, 서면으로 계약

을 체결하고 금액이 지불되면 배송하는 거래 체계를 운영한다. 조경수 생산과 유통 

일원화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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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vdberk.nl/).

그림 3  Van den Berk

4.2.2. 조경수 생산

  Van den Berk는 1,700종 이상의 관목과 교목을 생산하는데, 묘목에서 대목으로 자랄 

때까지 관리하여 가로수나 조경수용 대목으로 출하한다. 노지재배가 대부분이며, 넓

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묘목 식재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고 장비가 들

어가는 통로를 만들어 모든 작업을 기계화하였다. 전정, 시비, 수확 등의 작업을 기계

화함으로써 조경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Van den Berk Rhododendron GmbH는 Van den Berk Nursery의 자회사로, 북부 독일의 

조경수 생산지 Bad Zwischenahn에 위치하며 50ha의 재배지를 보유하고 있다. 큰 꽃이 

피는 진달래와 Yakushimanum 잡종, 철쭉 등을 포함하는 140여 종의 진달래과(科) 식물

을 생산한다. 진달래 또한 노지재배로 생산하며 주로 이탄 토양을 이용한다.

4.2.3. 유통

  네덜란드는 도시숲, 공원, 학교 정원, 가로수, 도로 중앙분리대 등 도시녹화에서 조

경수 수요가 많다. 특히 도시의 생태적 안정성 및 도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지면서 조경수 수요가 높아졌다. 다양한 조경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형 양묘회사들이 직접 도시 녹화사업에 참여하여 조경수를 공급한다. Van den Berk 

역시 유럽 전역의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이나 공모전에 참여하여 조경수를 공급한다.

  조경수는 노지에서 생산되어 근분묘 형태로 운반된다. 근분묘는 용기묘와 비교하

면 조경수 생육을 좋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나근묘와 비교하면 건조 등을 막을 수 

있어 조경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대목을 운반할 때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분 크기를 직경 250cm정도로 하고, 수관층을 전정한 뒤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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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ww.yelp.com/biz_photos/tuincentrum-oosterik-denekamp?start=30).

그림 4  Oosterik 가든센터

진달래와 같은 관목도 근분묘 형태로 유통된다.

  Van den Berk사는 정부의 Stichting Milieukeur 인증(생태적·친환경적 인증)에 맞추

어 ‘지속가능한 생산’을 추구하며,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동식물 서

식지 제공으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증가하였다. 허가된 

공급자의 제품을 구입하고 지침에 따라 제품거래를 진행하여 ISO9001 인증(제품 

품질관리 표준)을 획득하였다. 이는 소비자들 신뢰를 강화하여 상품의 지속적인 

거래를 도와준다. 

4.3. Oosterik garden centre

  Oosterik garden centre는 네덜란드 동부에서 가장 큰 가든센터이다. 면적은 4만㎡

이 이르며, 다양한 조경 식물들을 전시·판매하며, 희귀식물이나 표본식물 등도 구매

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는 이러한 형태의 유통센터가 다수 존재한다. 아파트 보다

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 수목 울타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

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든센터가 성업한다. 주로 소매 형태의 비즈니스

이며, 워낙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조

경수 관련 산업의 확장에도 기여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네덜란드 화훼와 수목 산업은 내수 시장이 작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찌감치 

국외로 눈을 돌려 수출에 특화하여 발전하였다. 수출대상국은 EU가 90%이다. 수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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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고 이에 대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언제든 어디든 안정된 품

질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또한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은 기후에

서 보광을 위한 첨단 재배기술을 개발하였다. 유리온실이 대표 사례이다. 대량생산을 

위해 기계화를 추진하였고 생산자들도 노동력 절감과 매출 증진에 관심을 집중한다. 

한편, 네덜란드 꽃·수목 업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다양한 그룹으로 대화하여 

해결하는 분위기가 있다. 영세 사업자들은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며, 생산자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일반 시민에게도 농장을 개방하여 자유롭게 

보고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팜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항상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기질도 있어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며, 정부와 대학에서 이를 지원한다. 

  네덜란드 조경수산업의 사례가 우리나라 조경수 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방식 문제이다. 조경수 생산은 굴취와 운반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를 절감하기 위해 면적당 식재본수를 줄이고, 기계화가 가능하

도록 충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위면적 식재 본수가 많으면 이식을 

자주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식재간격을 넓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령화하는 우리 농산촌 현실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조경수 유통센터의 필요성이다. 유럽은 소매형태의 가든센터가 많아 조경수 

유통이 비교적 투명하다. 조경수 가격이 적절하게 결정되고 유통정보가 공개되어 생

산자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조경수 중간상인의 지배력이 큰 우리

나라 실정과 비교할 때 유럽 가든센터는 참고할 만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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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경수시장 동향 및 전망 *

박  소  희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박사과정)

1. 들어가며2) 

  미국의 녹색산업(Green Industry)은 양묘·온실식물 재배자, 조경서비스업체, 도소매 

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된다. 녹색산업 경제효과 분석연구(Hodges 외 2015)에 따르면 

2013년 생산액은 1,364억 달러이며, 부가가치는 1,207억 달러에 이른다. 직접 고용 규

모는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160만 명이며, 간접효과까지 고려하면 206만 명에 달한다. 

녹색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세부산업은 조경 및 원예 

서비스산업(110만 명, 547억 달러)이다. 그 다음으로는 온실, 양묘, 화훼생산업(24만 

명, 204억 달러), 잔디/정원 용품 판매업(22만 명, 129억 달러)이다.

  미국 농업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5~10년 간격으로 원예식물

(Horticultural Specialties) 생산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발표한다. 녹색산업에서 조경식물 

재배 현황이 해당 통계에서 조사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인 원예식물은 1년생 화단/정

원용 식물 등 17개 품목군으로 구성된다<표 1 참조>. 원예식물 생산액은 188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80년대 들어 증가세가 급격해졌다<그림 1 참조>. 2014년 

  * (dannysohui@snu.ac.kr). 본고는 USDA, NASS에서 발행한 Census of Horticultural Specialties(2014)를 중심으로 번역 및 

정리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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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문명 영문명

1 1년생 화단/정원용 식물 Annal bedding/garden plants

2 화분에 심은 여러해살이 초본 식물 Potted herbaceous perennial plants

3 화분에 심은 실내/테라스용 꽃식물 Potted flowering plants for indoor or patio use

4 실내/테라스용 관엽 식물 Foliage plants for indoor or patio use

5 절화와 절단 화환 꽃 Cut flowers and cut lei flowers

6 절단 녹색 채소 Cut cultivated greens

7 양묘식물 Nursery stock

8 증식용 식물
Propagative horticultural materials, bareroot, and unfinished 
plants

9 잔디류 Sod, sprigs, or plugs sold

10 구근류 Dried bulbs, corns, rhizomes, and tubers

11 시설 재배용 작물 Food crops grown under protection

12
상업용 채소와 딸기 재배를 위한 
이식묘

Transplants for commercial vegetable and strawberry 
production

13 채소 종자 Vegetable seeds

14 꽃 종자 Flower seeds

15 수생 식물 Aquatic plants

16 크리스마스 트리용 절단목 Cut Christmas trees

17 기타 Others

자료: USDA, NSSS(2014).

표 1  원예식물 구성 품목

생산액은 138억 달러로 2009년 생산액(117억 달러)보다 18% 증가했다. 원예식물 생산

업체 수는 2만 3,221개로 2009년 생산업체 수(2만 1,585개)보다 8% 증가했다. 미국 경

기가 회복되면서 원예식물 생산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 조경재(조경수, 분재 등) 생산액은 2015년 기준으로 7,360억 원을 기

록했다(산림청 2016).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조경재 

생산액은 최고점인 2008년의 8,503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조경재 생산

은 주요 수요처인 건설 및 조경 시장에 따라 좌우된다. 향후 도시건설 계획과 같은 

대규모 조경수 수요처가 없을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경재 생산업은 더욱 위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조경재 생산업 촉

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국가의 산업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산업에만 몰두한 것보다 더욱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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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조경재 생산업과 관련한 해외사례가 상세히 보고된 바가 없다. 특히, 농림

업이 발달한 미국의 조경용 목본식물에 관한 시장동향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조경용 목본식물 시장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조경용 목본식물 생산업 동향 분석을 통해 시장 구조개선, 정책 등 국내 

조경재 생산업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크게 목본식물 생산현황, 유통현황, 시장전망으로 구성된다. 생산현황에서

는 미국 조경용 목본식물의 생산액, 생산비용, 생산면적에 대해 서술한다. 그 뒤를  

유통현황에서는 제품 판매방법, 가격 결정 요인, 광고 수단, 경영 애로사항, 지역별 

유통 차이점을 살펴본다. 시장전망에서는 제품 수요 전망과 생산 투입비용 전망을 제

시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조경재 생산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  원예식물 총생산액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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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 NSSS(2014).

2. 생산 동향

  원예식물을 구성하는 품목군 중 양묘식물은 양묘장에서 자란 모든 원예식물을 일

컫는다. 여기에는 조경용 목본식물뿐만 아니라 야자수, 다육식물 등이 포함된다. 본 

고에서는 양묘식물을 구성하는 품목 중 목본식물을 선택하여 조경용 목본식물로 구

분한다. 조경용 목본식물에는 낙엽성 활엽수, 낙엽성 꽃나무, 활엽 상록수, 침엽 상록

수, 낙엽성 관목이 포함된다. 조경용 목본식물은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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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품목과 유사하다. 또한 본고에서는 생산관련 통계에서 조경용 목본식물에 대한 수

치를 따로 제시하거나 양묘식물 관련 수치 또는 간접적인 수치를 활용하고자 한다.

2.1. 생산액

2.1.1. 연간 생산액

  양묘식물 생산액은 원예식물 생산액과 마찬가지로 조사가 시작된 1889년부터 꾸준

하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2014년의 생산액은 43억 달러로 2009년의 39억 

달러보다 11% 증가했다. 2014년 원예식물 생산액(138억 달러)에서 조경용 목본식물 

생산액(30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율은 22%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12 58 71 156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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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3,096 

3,850 

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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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56 284

945
1,132

3,096

3,850

4,267

그림 2  양묘식물 총생산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SDA, NSSS(2014).

2.1.2. 품목별·출하형태별 생산액

  조경용 목본식물 생산액 중에 활엽 상록수 생산액(8.1억 달러)이 가장 높았으며, 낙

엽성 관목(6.8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표 2 참조>. 제품이 출하되는 형태에 따라 

나근(Barerood), 근분 포장(Balled and Burlapped), 용기(Container), 기타로 나뉜다. 이 중에

서 용기로 출하되는 조경용 목본식물의 생산액(20억 달러)은 전체 조경용 목본식물 

생산액(30억 달러)의 65.7%를 차지한다. 이는 용기형태로 출하되는 조경수가 거의 없

는 우리나라의 조경수 시장과 크게 대조된다.

  조경수 목본식물에서 단일 수종으로는 장미 속(20억 달러)이 가장 생산액이 크다. 

조경수 목본식물을 구성하는 품목별로 살펴보면, 낙엽성 활엽수에서는 참나무 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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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합계 나근 근분 포장 용기 기타

합계 4,266,631 512,302 794,656 2,702,909 256,763

조경용 
목본식물

합계 2,987,874 220,575 705,727 1,961,980 104,592

낙엽성 교목 561,870 72,472 217,837 254,826 16,735

낙엽성 꽃나무 373,701 52,674 109,043 202,000 9,983

활엽 상록수 807,216 14,411 111,933 652,022 28,850

침엽 상록수 568,413 13,305 226,369 305,829 22,911

낙엽성 관목 676,674 67,713 40,545 547,303 26,113

과수 및 수실 식물 754,708 246,872 - 357,849 -

장식용 잔디류 158,061 12,987 5,245 133,294 6,535

조경용 야자나무 152,358 6,173 58,078 79,972 8,135

여러해살이 나근 초본 식물 17,847 17,847 - - -

다육식물 40,909 2,825 1,179 34,466 2,439

기타 목본 식물 및 넝쿨 154,874 10,023 - 135,348 -

자료: USDA, NSSS(2014).

표 2  양묘식물 품목별/출하형태별 생산액
천 달러

억 달러), 낙엽성 꽃나무에서는 배롱나무 속(6.6억 달러), 활엽 상록수에서는 회양목 

속(13억 달러), 침엽 상록수에서는 눈측백 속(11억 달러), 낙엽성 관목에서는 장미 속

(20억 달러)의 생산액이 가장 크다.

낙엽성 교목 낙엽성 꽃나무 활엽 상록수 침엽 상록수 낙엽성 관목

참나무 속 105,551 배롱나무 속 65,986 회양목 속 126,411 눈측백 속 107,170 장미 속 204,558

루브룸단풍  60,584 벚나무 33,244 감탕나무 속 123,412 가문비나무 속  99,422 수국 속  91,265

단풍나무  48,871 층층나무 속 27,862 철쭉 속  92,821 소나무 속  51,726 무궁화 속  30,691

자료: USDA, NSSS(2014).

표 3  조경용 목본식물 품목별 상위 3개 수종 생산액
천 달러

2.1.3. 지역별 생산액

  원예식물과 양묘식물 생산액은 캘리포니아 주(각 29억 달러, 9.6억 달러)가 가장 높

으나, 조경용 목본식물 생산액은 오래건 주(4.1억 달러)가 가장 높다<표 4 참조>. 조

경용 목본식물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별로는, 낙엽성 활엽수, 낙엽성 꽃나무, 침엽 상

록수의 생산액은 오래건 주(각각 1.1억 달러, 5.0억 달러, 13억 달러)가, 활엽 상록수와 

낙엽성 관목은 캘리포니아 주(각각 14억 달러, 9.6억 달러)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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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원예식물 양묘식물

전체 10,997,042 3,538,383

종자, 식물, 넝쿨, 나무 등 구입비용 1,789,013 576,339

토양 등 구입비용 413,421 131,344

비료 구입비용 383,826 128,803

화학 약품 구입 354,297 124,198

용기 구입 
비용

소계 573,656 157,863

플라스틱 484,466 136,323

표 5  양묘업 생산 비용
단위: 천 달러

주 이름 원예식물 양묘식물 조경용 목본식물

오래건 932,041 469,563 411,235

캘리포니아 2,877,981 958,536 372,283

플로리다 1,796,747 574,710 346,580

노스캐롤라이나 570,686 165,797 154,846

텍사스 593,779 163,933 139,931

자료: USDA, NSSS(2014).

표 4  조경용 목본식물 생산액 상위 5개 주
단위: 천 달러

2.2. 생산비용

  생산비용은 원예식물을 생산할 때 생산업체, 관계자, 토지소유주가 지불한 모든 비

용을 의미한다. 해당 비용에는 지불하지는 않았으나 비용으로 발생한 항목도 포함한

다. 소매점 운영, 비원예식물 생산 등 원예식물 생산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2014년의 원예식물 총생산비용은 110억 달러이다. 이 중 직접 고용비(41억 달러)는 

가장 큰 단위 요소로 전체 비용의 37.2%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종자, 식물, 나무 

등 구입비용(18억 달러)는 전체비용의 16.3%를 차지한다. 품목별 생산비용 규모는 양

묘식물(35억 달러), 1년생 화단/정원용 식물(23억 달러) 순으로 나타난다. 원예식물 생

산업체 당 생산비용은 47만 달러이다. 품목별 업체당 생산비용은 상업용 채소와 딸기

재배를 위한 이식묘(153만 달러)와 증식용 식물(107만 달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양묘식물 생산비용(35억 달러)은 전체 생산비용의 32%를 차지하는 규모다. 원예식

물 생산비용과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비(15억 달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생

산규모(전체 생산액의 22%)로 판단했을 때 조경용 목본식물의 생산비용은 24억 달러

로 추산된다. 생산업체당 생산비용은 59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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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원예식물 양묘식물

용기 구입 
비용

스티로폼 4,721 328

자연(나무, 짚 등) 25,952 9,427

토기 10,389 373

도자기 12,844 2,139

기타 35,284 9,273

직접 임금비

소계 4,086,606 1,464,761

150일 이상 3,183,197 1,190,124

150일 미만 903,409 274,637

계약 임금비 366,468 118,122

연료비용 562,895 127,101

통신비 410,855 98,162

유지비용 513,087 161,606

임대비용 361,748 103,178

이자비용 178,084 57,431

재산세 154,381 46,590

마케팅 131,642 44,787

포장 174,261 31,178

기타 542,804 166,919

자료: USDA, NSSS(2014).

항목 원예식물 양묘식물

온실

소계 83.1 18.9

유리 온실 11.4 0.4

플라스틱 온실 12.3 2.1

비닐하우스 59.5 16.4

인공 그늘막 39.9 7.8

자연 음지 0.5 0.2

개활지 46.2 28.1

자료: USDA, NSSS(2014).

표 6  사용 형태별 양묘업 생산 면적
단위: ㎢

2.3. 생산면적

  생산면적은 원예식물 재배에 사용된 온실(유리 온실, 플라스틱 온실, 비닐하우

스), 인공 그늘막, 자연 음지, 개활지를 포함한다. 원예식물 재배 시 이용된 전체 온

실 면적은 83.1㎢이다. 양묘식물은 주로 온실재배와 개활지재배로 생산된다. 양묘

식물의 온실재배 면적은 18.9㎢이며,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면적(16.4㎢)이다. 개활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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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도매판매(%) 소매판매(%)

애팔래치아 72.0 26.9

대초원 2.2 97.4

중서부 54.8 38.3

산악 32.9 26.7

북동부 49.8 49.7

태평양 56.7 40.5

남중부 49.7 38.6

남동부 58.1 34.8

전체 54.0 40.2

자료: Hodges 외(2015).

표 7  지역별 도소매 판매

면적은 28.1㎢이다. 양묘식물 생산업체당 면적은 세부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생산업체당 재배면적은 비닐하우스(6,176㎡)가 가장 크며, 개활지(5,189㎡)가 그 뒤

를 잇는다. 

3. 유통동향

3.1. 판매방법

  양묘식물은 판매규모에 따라 도소매 방식으로 나뉜다. 전체 판매액 중 도매 판매액

은 54.0%이고 소매 판매액은 40.2%다<표 7 참조>. 여기서 기타 방식으로 판매되는 

금액은 산정하기 어렵다. 지역별1) 도매 판매액 비율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도매 판

매액 비율은 애팔래치아 지역(72.0%)이 가장 높고, 대 초원지역(2.2%)이 가장 낮다. 일

반적으로 해안에 접한 지역이 내륙지역보다 도매비율이 높다. 내륙지역에서 소매 판

매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해당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때문으로 보인다.

  양묘식물은 다양한 판매처로 판매된다<표 8 참조>. 전국적으로는 조경업체로 판

매하는 비율(28%)이 가장 높다. 산악지역에서 조경업체 판매 비율(57%)이 가장 높고, 

 1) 애팔래치아: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대 초원: 캔자스,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사우스다

코타; 중서부: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건, 미네소타, 미주리, 오하이오, 위스콘신; 산악: 애리조나, 콜로라도, 아이

다호, 몬태나, 네바다, 유타, 와이오밍; 북동부: 코네티컷,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매인,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펜

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태평양: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오래건, 워싱턴; 남중부: 알칸사스, 루이지애나, 뉴

멕시코, 오클라호마, 텍사스; 남동부: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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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지역에서 비율(18%)이 가장 낮다. 태평양 지역의 판매처 구성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간도매상으로 판매하는 비율(26%)이 가장 높다. 또한 대량구매

상에게 판매하는 비율(20%)도 높다.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양묘식물 판매점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역 구분 대량구매상 가정용품점
정원용품점
(단일지역)

정원용품점
(다지역)

조경업체 중간도매상

애팔래치아 15 41 9 3 22 9

대초원 13 5 42 3 34 3

중서부 9 29 19 4 22 18

산악 1 1 19 4 57 18

북동부 4 0 23 2 36 34

태평양 20 17 15 4 18 26

남중부 5 11 25 6 34 20

남동부 7 11 16 7 39 20

전체 10 20 17 5 28 20

자료: Hodges 외(2015).

표 8  지역별 판매처
단위: %

  주문방법은 생산자와 직접 주문방식의 비율이 63%로 가장 높다<표 9 참조>. 지역

별로는 대초원 지역(95%)이 가장 높고, 태평양 지역(47%)이 가장 낮다. 박람회는 전통

적으로는 중요한 홍보수단이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2%로 낮다. 

지역 구분 박람회 전화 대면 우편 인터넷

애팔래치아 4 21 68 2 5

대초원 1 3 95 0 1

중서부 1 22 73 1 2

산악 2 15 79 0 3

북동부 2 23 70 1 4

태평양 0 43 47 6 5

남중부 2 23 70 1 4

남동부 3 40 49 1 6

전체 2 28 63 2 4

자료: Hodges 외(2015).

표 9  지역별 주문방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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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격 결정 요소 및 광고 수단

3.2.1. 가격 결정 요소2)

  생산자의 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생산비용(3.4)이다. 생산비용

는 애팔래치아(3.5)와 남중부(3.5)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다. 식물등급(3.2)은 

생산비용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애팔래치아(3.3)와 태평양(3.3) 지역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난다. 시장 수요(3.1)와 제품 특수성(3.1)이 가격 결정에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구분
생산
비용

물가
변화

타생산자
가격

식물
등급

시장
수요

제품
특수성

재고
수준

작년
가격

기타

애팔래치아 3.5 2.4 2.8 3.3 3.2 3.0 2.5 2.7 2.5

대초원 3.4 2.2 2.6 3.2 3.1 3.2 2.7 2.6 2.4

중서부 3.4 2.2 2.8 3.2 3.1 3.1 2.6 2.7 2.4

산악 3.3 2.2 2.7 2.9 2.9 2.9 2.3 2.5 2.6

북동부 3.4 2.2 2.8 3.2 3.1 3.0 2.5 2.7 2.6

태평양 3.3 2.4 3.0 3.3 3.2 3.2 2.7 2.6 2.3

남중부 3.5 2.2 2.7 3.2 3.0 3.1 2.4 2.4 2.2

남동부 3.4 2.3 2.9 3.2 3.2 3.1 2.6 2.4 2.3

전체 3.4 2.3 2.8 3.2 3.1 3.1 2.5 2.6 2.4

자료: Hodges 외(2015).

표 10  지역별 가격 결정요소

3.2.2. 광고 수단

  생산자의 광고 수단에서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표 11>. 판매액 중 광고에 

지출하는 금액 비율은 4%로 나타난다. 광고 지출 비율이 산악지역(15%)에서 가장 높

고, 남중부 지역(2%)에서 가장 낮다.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광고 수단은 인터넷

(19%)이며, 그 뒤로 라디오/TV(12%), 소셜미디어(12%) 순이었다. 대초원 지역과 산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인터넷과 라디오/TV로 광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소셜미디어 광고 비율은 대초원 지역(22%)과 산악 지역(45%)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2) 생산자의 가격 결정 요소를 4점 척도에 따라 조사함. 점수가 높을수록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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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판매액 중 
광고비중

인터넷 라디오/TV 소셜미디어 기타

애팔래치아 3 17 30 8 45

대초원 7 20 34 22 24

중서부 5 15 5 3 77

산악 15 1 1 45 53

북동부 4 24 18 8 50

태평양 3 19 11 11 59

남중부 2 15 18 5 62

남동부 3 31 8 6 55

전체 4 19 12 12 57

자료: Hodges 외(2015).

표 11  지역별 광고 수단

그림 3  주택 가격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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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P Dow Jones Indices LLC, a division of S&P Global.

4. 시장 전망

4.1. 제품 수요 전망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향후 수년간 양묘식물 수요는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양묘식물은 건물의 조경 공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양묘식

물의 수요는 부동산 시장 경기에 따라 좌우된다. 우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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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규 주택 건축 건수
단위: 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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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ederal Reserve(2016).

그림 5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0

20

40

60

80

100

120

20
06
년

1월

20
06
년

6월

20
06
년

11
월

20
07
년

4월

20
07
년

9월

20
08
년

2월

20
08
년

7월

20
08
년

12
월

20
09
년

5월

20
09
년

10
월

20
10
년

3월

20
10
년

8월

20
11
년

1월

20
11
년

6월

20
11
년

11
월

20
12
년

4월

20
12
년

9월

20
13
년

2월

20
13
년

7월

20
13
년

12
월

20
14
년

5월

20
14
년

10
월

20
15
년

3월

20
15
년

8월

20
16
년

1월

자료: The Conference Board(2016).

는 주택 가격 지표로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2008년 금융위기로 위축된 미국 경

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주택 가격이 2012년부터 다시 오르고 있다. 주택 가격이 높

아짐에 따라 주택 조경 공사에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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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농가 생산 비용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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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 NASS(2016).

착공 건수는 여전히 수요보다는 적지만 2010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그림 4 참

조>. 2016년 3월까지 주택착공 건수는 1,200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

준이다. 이 중에 특히 단독/다세대 주택 건축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경 제품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앞으로 수년 내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60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상황도 양묘식물 구매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다. 조경 지출은 일반적으로 재량구매(discretionary purchase)이기에 구매 신뢰정도가 감

소하면 잔디나 정원 등 조경에 지출하는 정도도 줄어든다. 미국 소비신뢰도는 2009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그림 5 참조>. 다만, 최근 몇 달 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이전보다 좋아진 경제 상황은 양묘식물에 대한 소비가 다시 서서히 회복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투입 비용 전망

  양묘식물에 투입되는 비용은 주요 투입요소인 노동력, 연료, 비료가격과 이자비용

에 따라 좌우된다. 다양한 생산비용을 포괄하는 미국 농가 생산비용 지수에 따르면 

생산비용은 2014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를 제외한 에너지 관련 비용은 크

게 하락하였지만,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비용은 일반적인 물가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82 | 2016. 12.

상승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료가격은 현재가격보다는 낮은 수준

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율은 점점 높아지겠으나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2.1. 에너지 가격

  원유 가격은 향후 가격이 안정되면서 배럴당 약 4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

망된다. 해당 가격은 2015년 가격(48.67달러)과 2014년의 가격(93.17달러)을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무연 휘발유 가격에도 반영되는데 2016년에 갤런 당 

1.94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5년보다 21% 낮은 수준이다. 천연가스 저장

량도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료 가격 하락이 전망된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2016년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대

비 약 7%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운송 연료비용이 작년보다 20% 줄어들고 천

연가스 가격도 전년도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기온에 따라 총 비용은 달라

질 수 있다.

그림 7  미국 서부 텍사스 산 원유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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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16).

4.2.2. 비료 가격

  2016년 2월 비료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약 6% 하락하였으며,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8 참조>. 일반적으로 비료가격은 봄철 식재기간 동안 소폭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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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낮은 에너지 비용, 낮은 작물 가격, 

세계경제 악화, 달러 강세를 고려했을 때 비료가격 하락 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미국 비료 가격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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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 NASS.

4.2.3. 임금 가격

  농장에서 지불하는 임금 수준은 2016년 간 물가상승폭 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동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방 하원에서 농업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 규정을 통과시키지 않아 이에 H-2A 비자로 추가 노동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16년 들어 농장에서 지불하는 최

소 임금이 시간 당 12.54달러로 2015년보다 3.9% 인상됐다. 일부 주에서는 인상된 최

소임금 적용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임금 상승은 지역 노동시장, 그리고 경

쟁산업의 지불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들어 건강보험 비용이 더딘 상승세를 보

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비용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2016년  

6.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명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주요 조항이 

2016년 이후 발효된다. 50명 이상 전일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고용자에게 적절

하고 합당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오바마케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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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안의 발효는 대규모 양묘식물 재배업체들의 임금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

로 보인다.

4.2.4. 이자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미국의 이자율 정상화를 위해 연방자금금리를 단계적

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미 2015년 12월에 0.25%포인트 금리를 올린 상황이다. 낮은 

물가 상승률과 세계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추가 인상계획을 연기하고는 있지만, 조만

간 단계적인 금리 인상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

후 2년 이내에 금리가 2%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은 현재 변동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변동금리 대출은 장기적

으로는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5.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의 조경용 목본식물의 생산현황, 유통현황, 시장전망에 대해 살펴보

았다. 미국 조경용 목본식물의 생산액(30억 달러)은 원예식물 생산액(138억 달러)의 

22%를 차지한다. 용기형태로 출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활엽 상록수의 생산액

의 가장 높았다. 또한 태평양 연안의 오래건,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됐다. 

조경용 목본식물의 생산비용은 24억 달러로 추산된다. 생산업체당 생산비용은 약 59

만 달러다. 생산면적은 비닐하우스와 개활지 재배면적이 가장 컸다. 조경용 목본식물

의 판매형태는 도매비율(54%)이 높고, 판매처는 조경업체 비율(28%)이 높았다. 주문

방식으로는 직접 대면하여 구매하는 비율(63%)이 높았다. 제품가격에는 생산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제품 광고는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형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 경기가 점차 회복

되면서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경용 목재식물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임금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연료, 비료, 이자 비용이 감소하여 총 투

입비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조경수 시장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수 재배방법으로 용기 재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에서 조경용 목본식물은 주로 용기로 재배되는데 노지재배의 조경수의 경우 제품 출

하 시 심겨진 나무를 땅에서 파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기재배 보다 더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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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용기재배가 도입되면 제품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생산비

용을 줄여 제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용기재배 도입에 따른 기술 장벽 등의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구매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경

수 판매장(조경수 유통센터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조경수를 판매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은 주로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며, 조경수 구매는 구매자가 

직접 생산자를 만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조경수 품질이 일반 공산품과 달리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은 조경수 제품을 홍보수단으로 주로 활용하

되 구매자가 생산자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조경수 재배지

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센터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경수를 다른 조경 식물과 함께 다루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농산물과 별개로 임산물로서 조경수를 다루고 있다. 조경 시공에

는 조경수만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초본식물 등 다양한 식물이 함께 이용되고, 경

제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조경수 시장에만 적용되는 정책을 펼친

다면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조경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조경수

와 함께 원예식물 또는 조경식물 전체를 포괄하는 통계를 작성하여 조경식물 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산림청이 타기관과 협력하여 조경수를 포괄

하는 조경식물시장 촉진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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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

박성진 ·김승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턴)

1. 이집트 일반현황3) 

1.1. 개요

  이집트아랍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은 동북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이다. 동쪽으로는 홍해,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으며, 서쪽으로는 리비아, 

남쪽으로는 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집트는 전 세계 물류이동의 전략적 요충지

에 위치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시나이 반도를 끼고 있으며 

세계 해상운송의 10%를 담당하는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다. 국가 면적(country area)

은 100만 1,450㎢로 한반도의 약 5배이며 주로 건조한 사막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집트에 산악 지형은 0.1%에 불과하며, 전체 면적의 3.78%만이 경작이 가능한 농경

지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한다. 인구

는 약 9,116만 명이며 인구의 85%가 수니파(Sunni) 이슬람교도이다. 나머지 10%는 콥

트 기독교 신자이다.

  * (psjpower3@hufs.ac.kr), (sakim091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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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집트 국가정보

국명 이집트아랍공화국(Egypt, Arab Republic of Egypt)

위치 동북아프리카 지중해 및 홍해 연안

면적 100만 1,450㎢(한반도의 약 5배)

기후 아열대성 사막 건조기후

수도 카이로(Cairo)

인구 국내 9,116만 5,852명(2016년 7월 기준), 국외 800만 명 가량. 인구성장률 2.2%(2014년)

주요 도시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이스마일리야, 포트 사이드 등

인종 아랍(95%), 베두인, 베르베르, 누비아, 베자, 돔 등 소수민족(5%)

언어 아랍어(현지 상용어는 아랍어이나 상거래 시 영어가 어느 정도 통용됨)

종교 수니파 이슬람교(85%), 콥트 기독교(10%), 기타(5%)

건국일 1953년 6월 18일(공화국선포일)

정부 형태 입헌공화국

국가 원수 압델 파타 엘 시시(2014년 6월 8일, 대통령 취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그림 1  이집트 지도

지중해
Mediterranean Sea

리비아
Libya

요르단
Jordan

홍해

Red Sea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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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치 및 사회 동향

  이집트의 정치 상황은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반정부 시위를 기점으로 급변하였다. 

반정부 시위가 발발할 당시 이집트의 대통령은 무바라크였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자

신의 차남 가말 무바라크(Gamal Mubarark)에게 권력을 승계할 계획을 가지고 2007년 

헌법을 개정하였다. 대중은 무바라크 정부의 반민주적 조치에 반발해 시위, 파업 등

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였지만 무바라크는 이를 무력으로 제압하였다. 2011년 1월 25

일, 지속된 공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대규모 민중 봉기로 이어졌다. 군부마저 

무바라크 대통령에 반기를 들자 2011년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

며 이집트 군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Armed Forces)에 전권을 이양하였다. 

  30년 가까이 독재 정권을 유지한 무바라크가 사퇴한 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모하메드 무르시(Mohamed Morsi)가 2012년 6월 선출되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집

트 국민은 민주적인 정부를 기대하였지만 무르시는 이슬람주의적이고 권위적이었다. 

2013년 6월, 무르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봉기가 일어났다. 군부 또한 무르시가 

사퇴할 것을 압박하였고 무르시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1년 만에 물러난다. 무르시 

지지자들이 무르시 퇴진 반대운동을 벌였지만 군부는 이들을 강제 진압하며 1,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다시 한 번 전권을 쥐게 된다.

그림 2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정치 동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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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DP 성장률 및 인구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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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6).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 과도기 정부는 군부 세력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기

간 동안 군부는 민간인을 군사 재판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여 군부

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2014년 6월, 전 국방부 장관인 압둘 파타흐 알시시

(Abdel Fattah al-Sisi)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집트 내 군부의 권력은 더욱 굳건해

졌다. 알시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이집트는 부정부패, 실업, 국가 부채, 테러 

위협 등으로 혼란스러웠다. 알시시는 취임 즉시 경제구조 개혁과 국가안보 확립을 중

심으로 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알시시의 경제 및 안보정책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만,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무력 진압하는 공포 정치로 국민과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1.3. 경제현황

  이집트의 경제 성장은 2011년 민주화 혁명 이후 둔화되었다. 2011년 이후 이집트의 

국가 부채는 연간 GDP를 상회하였으며 평균 경제 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비슷한 수

준인 2%에 머물렀다. 알시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이집트 경제는 회복하기 시작

하여 2015년의 경제 성장률은 4%대를 기록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알시시의 강력한 경

제재건 의지가 이집트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외부적으로는 군부 세력이 

이집트를 재집권한 것을 환영한 걸프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집트의 경제회복을 이끌

었다. 이집트의 경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무역 적자, 재정수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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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률, 거시경제 불안정 등이 남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는 

<표 2>와 같다.

표 2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

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
내
경
제

경제성장률 % 1.8 2.2 2.1 2.2 4.2 3.2

1인당 GDP US$ 11,210 10,859 11,068 11,303 11,692 12,055

명목 GDP 십억US$ 242.9 273.3 268.4 296.9 315.0 282.8

정부부채/GDP % 80.2 81.6 87.2 89.1 90.2 92.0

소비자물가상승률 % 10.1 7.1 9.5 10.1 10.4 12.1

민간소비증가율 % 5.5 5.9 2.6 4.1 2.8 2.1

실업률 % 12.0 12.7 13.2 13.0 12.8 13.1

대
외
경
제

수출실적 백만US$ 27,913 25,092 26,534 25,269 19,031 15,464

수입실적 백만US$ -56,458 -59,827 -56,081 -64,451 -58,285 -51,574

무역수지 백만US$ -28,544 -34,735 -29,484 -39,182 -39,254 -36,110

민간투자증가율 % -0.3 10.1 -1.5 9.9 20.2 -

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백만US$ 2,189 3,982 3,753 4,178 6,380 -

총외채 십억US$ 35.1 39.9 44.4 39.6 44.5 51.1

외환보유고 십억US$ 17.6 14.9 16.1 14.1 15.5 17.0

이자율 % 11.0 12.0 12.3 11.7 11.6 12.3

환율 1$:EGP 5.94 6.06 6.87 7.08 7.71 9.71

  주: 201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3.1. 교역 현황

 이집트는 무역수지 적자 국가이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정권 교체, 테러 위협 증

가, 내전 등 정정불안으로 경제가 악화되며 더욱 증가하였다. 2010년 약 300억 달러였

던 무역 수지 적자액은 2015년 약 392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이집트의 주요 수출품

은 원유 및 석유 제품, 과채류, 면화, 의류, 금속품, 가공식품 등이다. 주요 수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터키, UAE 등 중동과 유럽에 편중되어있다. 한편, 이집트

는 중국, 독일, 미국, 터키 등으로부터 기계장비, 식품, 화학제품, 연료 등을 수입한다. 

한국-이집트 간 무역규모는 약 24억 달러이며, 이집트의 대 한국 총 수출액은 약 2억 

달러,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총 수출액이 22억 달러이다. 이집트는 우리나라로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석유제품을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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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무역협정 체결 현황

  이집트 정부는 1995년 WTO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대륙 가까이에 위치

하며 대서양과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이집트 내수 시장과 우회 수출을 겨냥하여 이집트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 이집트가 맺은 양자 협정은 총 4개로 EU, 터키, 유럽자유무역연합(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남미공동시장(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

루과이)이 그 대상이다. 이집트는 EU와 맺은 FTA에서 일부 농산품에 대해 쿼터를 

해제하고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기로 하였다. 남미공동시장과는 육류, 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우유 등 가공 농축산품에 대한 관세는 4년 이내로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집트는 동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다

자간 무역협정도 체결하였다. 특히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등과 체결한 Agadir협정

은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철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집트의 경제 재건정책

은 투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1.3.3.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이집트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또한 2011년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었

다. 2010년 약 68억 달러였던 순 FDI는 2011년 약 22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하지만 

2013년 경제 재건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알시시 정권이 들어서며 이집트 순 FDI가 증

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집트는 100% 외국인자본에 의한 기업설립 보장과 투자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정부차원의 투자포럼을 개최하는 

등 FDI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015/16년 회계연도 기준 대 이집트 FDI 총 유입액은 약 124억 3,4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약 63.5%가 EU 국가로부터, 6.5%는 미국으로부터, 18%는 아랍 국가로부터, 

12%는 기타 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 대 이집트 FDI는 이집트를 식민 지배하였던 영

국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대 이집트 FDI 총 유입액의 약 48%를 담당하며, 석유, 천

연가스, 태양력 발전 등 에너지부문과 금융, 제약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5/16년 회계연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대 이집트 투자 총액은 약 2,240만 달러로 

알시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는 자원개발 사업에 집

중되어 있다. 인구 증가 및 1인당 GD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집트는 무한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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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가 나서서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대 이집

트 FDI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9/10년 2010/11년 2011/12년 2012/13년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순 FDI 6,758 2,189 3,982 3,753 4,178 6,380 6,838

유입액 11,008 9,574 11,768 10,274 10,856 12,546 12,434

미국 1,425 1,791 578 2,183 2,230 2,116 807

영국 4,926 4,307 5,820 3,997 5,079 4,990 5,944

벨기에 930 777 2,089 720 617 664 678

UAE 304 411 560 481 401 1,383 1,329

사우디 323 206 240 461 284 649 313

프랑스 286 227 316 266 347 230 249

스위스 111 159 125 115 95 165 128

그리스 65 41 56 18 46 5 2

네덜란드 129 146 409 164 192 182 246

대한민국 0 4 5 24 47 164 224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http://www.cbe.org.eg).

1.4. 주요 산업 현황

  2015년 기준, 이집트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1차 산업 11.18%, 2차 산업 

36.32%, 3차 산업 52.5%이다. 세부 산업별로는 제조업, 광산업, 농업, 관광업이 이집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농

업이며,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관광업이 그 뒤를 잇는다.

1.4.1. 제조업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국가이다. 제

조업은 이집트 GDP의 약 16.8%을 차지하며, 고용의 11.1%를 담당한다. 19세기까지 

이집트는 농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제조업에는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 1974년, 이

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법을 제정하

였다. 이 투자법을 계기로 이집트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민주화 혁명 전 정

권인 무바라크 정권은 자동차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것에 집중하였다. 제너럴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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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스즈키, 크라이슬러 등 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이집트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였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정권 교체, 폭력 사태 등이 계속되자 일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집트 자동차 제조 산업은 침체를 겪었지만 

정부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세금을 감축하는 등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회복이 기대된다.

1.4.2. 광산업

  이집트의 광산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을 기반으로 이집트 경제를 뒷받침하

고 있다. 광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3%이며, 총 고용 비중은 

0.2%이다. 다만, 원유의 경우 기술이 부족하여 정제된 원유를 재수입하고 있는 상황

이다. 한편, 천연가스 산업은 이집트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다. 이집트의 천

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1.2%이며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액화천연가스

(LNG)를 수출하고 있다. 글로벌 자원기업들이 이집트 가스개발 사업에 큰 관심을 보

이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천연가스가 개발 및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4.3. 관광산업

 이집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혁명 전 2010년 관광산업은 이집트 전체 GDP의 

18%를 차지하였다. 관광산업은 이집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벌어다주는 산업이었으

며 연평균 성장률 또한 16%를 넘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정치 불안으로 치안이 악

화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2014년 기준, 관광업의 GDP 비중이 11%까지 급감하였고 

관광객 수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2016년 12월 현재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철수 권고 지역으로, 그 외 지역을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해놓은 상태이다. 

관광산업의 위기는 이집트 외환보유고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2011년 초 360억 달러

였던 외환보유고는 2016년 175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외환보유고 확충이 시급한 이집

트 정부는 2020년까지 관광객 3,000만 명 이상이 이집트를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고1),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해당 부문 투자액이 2012년 약 3억 771만 달러에서 

2014년 16억 8,142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1) 2015년 기준 방문 관광객은 1,029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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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현황

  농업은 이집트 고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27.1%

를 담당한다. 또한 농업은 GDP의 14.5%, 외화 수입(foreign exchange earnings)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이집트는 농산물 순 수출국이었지만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는 식량 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알시시 정부는 집권이후 외화 수입 증가의 

수단으로 농산물 생산량 증가와 수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는 농경지 

개간, 비료 지원 정책을 통해 농산물을 증산하여 내수를 충당하고 수출 증가까지 꾀

하고 있다.

2.1. 농업 현황

  이집트에서 농업이 시작된 시기는 1만 2,000년 전으로 추정되며, 벽화 등 현존하는 

자료로는 약 6,000년 전의 이집트 농업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집트는 최초로 체계

적인 관개시설을 구축하였으며, 가장 먼저 농업 달력을 이용해 농사를 지은 국가이

다. 이집트가 일찍이 농업 문명을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풍부한 수자원인 나일강

과 규칙적인 기후 변화였다. 매년 여름, 나일강은 범람하여 토양 오염물은 쓸어버리

고 영양분이 풍부한 잔존물만을 남긴다. 물이 빠진 후 잔존물은 비옥한 흑토(黑土)가 

되어 이집트 농업의 근간이 되었다. 농부들은 두텁게 쌓인 흑토에 11월 파종하여 4월

과 5월에 수확하였다.

 이집트 국민은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전체 인구의 약 53%(약 4,816만 8,000명)

가 농촌 지역 인구이다. 이집트 농업은 소규모 농장이 상당수이며 전체 농장의 70% 

이상이 0.42ha 이하의 규모이다. 대부분의 농지는 사유화되었으며, 정부 사업에 의해 

새롭게 개간된 농지도 80% 이상 개인에게 매각되었다. 대표적인 하계 작물은 곡물, 

옥수수, 쌀, 면화, 토마토, 감자, 오이, 멜론 등이 있으며, 동계 작물은 밀, 잠두(broad 

beans), 이집트 클로버(berseem), 오렌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집트 토지 면적(land area)은 총 9,954만 5,000ha이며, 영토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이

다. 이집트 영토는 지형 특징별로 나일강과 델타 지역, 서부 사막, 동부 사막, 시나이 

반도로 나뉜다. 나일강과 델타 지역은 이집트 영토의 5.5%에 해당하지만, 인구의 95%

가 이곳에 거주한다. 서부 사막은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 지

역의 오아시스 주변에서 일부 농산물이 생산되기는 하지만 생산량은 미미하다.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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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은 나일강 오른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산악 지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동부 사

막은 건조하고 지형이 평탄하지 않아 정착민이 거의 없으며 영농 활동 또한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하지만 석유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나이 반

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지만 산악 지형과 모래 해변

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 즉, 이집트에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나

일강과 델타 지역, 오아시스 주변 지역뿐이다. 최근 식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이

집트는 사막 및 해안을 개간하여 경작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집트 토지의 90% 이상이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 농업은 작물재배가 가능

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행해진다. 이집트 전체 농경지 면적은 2013년 기준 376만 

1,000ha로 전체 토지 면적의 약 3.78%에 불과하다. 농경지의 90% 이상이 수자원이 풍

부한 나일강과 델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농경지는 오아시스 또는 샘물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매우 제한적인데 이마저

도 황폐화되어 비옥함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토지 황폐화를 예방할 목적

으로 가축 방목 제한, 사막에 나무 심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황폐화 속도

가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는 강우량이 매우 적은 국가이다. 지중해에 인접한 이집트 북부지역 외의 연

간 누적 강우량은 약 120-150mm이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유일한 수자원 공급원이다. 

이집트는 수단, 에티오피아 등 나일강 주변 국가와 물분배협약(water-sharing treaty)을 

체결하여 연간 555억 ㎥의 물을 나일강을 통해 공급받으며, 이를 포함한 이집트의 총 

가용 수자원은 2011년 기준 692억 5,000㎥이다. 

  이집트는 전체 수자원의 약 85%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만큼 농업을 중시하는 국가

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집트 2030 비전’의 지속가능농업개발계획에 따르면 이집트의 

1인당 담수는 2008년 771.0㎥에서 2030년 550㎥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

하여 정부는 농가에게 물 소비가 적은 작물 재배하거나 생활하수를 농업용수로 재사

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2.2. 주요 작물 및 특징

  이집트는 따뜻한 기후 덕분에 일 년에 최대 삼모작이 가능한 국가로 다양한 농산

물을 생산한다. 대표적인 생산 작물은 사탕수수, 사탕무, 밀, 면화, 오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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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1년 이집트 주요 식품 식량수급표
단위: 천 톤

구분
국내 공급 국내 유통

생산량 수입량 재고변화 수출량 식용 가공용 사료용 종자용 폐기 기타

곡식
(맥주 제외)

20,124 17,107 -175 262 20,037 256 12,278 333 3,555 341

-밀 8,407 9,836 2 181 11,598 0 4,170 241 2,060 0

-쌀 3,785 101 -177 44 3,137 0 114 58 220 138

-보리 122 22 0 25 23 21 61 5 9 0

-옥수수 6,876 7,121 0 9 5,023 147 7,396 22 1,198 203

뿌리작물 4,721 178 0 834 3,049 0 0 506 485 26

-감자 4,338 178 0 816 2,749 0 0 478 448 26

-고구마 275 0 0 15 223 0 0 10 27 0

설탕작물 23,251 0 0 1 3,100 18,430 1,411 172 137 0

-사탕수수 15,765 0 0 1 3,100 11,094 1,261 172 137 0

-사탕무 7,486 0 0 0 0 7,336 150 0 0 0

채소 10,409 50 0 589 8,830 0 0 0 1,041 0

-토마토 8,105 50 0 98 7,247 0 0 0 811 0

-양파 2,304 0 0 491 1,583 0 0 0 230 0

과일 9,942 390 18 1,750 7,620 7 0 0 989 0

-오렌지 3,426 7 0 1,075 2,025 0 0 0 343 0

-바나나 1,054 26 0 10 962 0 0 0 108 0

-대추 1,374 5 0 24 1,217 0 0 0 138 0

-포도 1,321 23 0 63 1,141 7 0 0 132 0

육류 2,085 196 0 0 2,373 0 0 0 0 0

-쇠고기 850 196 0 0 1,045 0 0 0 0 0

-양/염소고기 127 0 0 0 128 0 0 0 0 0

-돼지고기 0 0 0 0 1 0 0 0 0 0

-가금육 888 0 0 0 921 0 0 0 0 0

계란 306 0 0 0 0 0 0 68 12 0

우유
(버터 제외)

5,789 0 1 0 0 50 915 0 289 42

수산물 1,363 0 0 0 0 0 36 0 0 0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2.2.1. 사탕수수 및 사탕무   

  2016년 현재 이집트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작물은 사탕수수이지만, 사탕수수 생

산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농업용수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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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사탕수수보다 사탕무를 재배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펫단(feddan)2)의 

사탕수수 재배지에는 약 8,000㎥의 농업용수가 필요하다. 반면 같은 면적의 사탕무 재

배지는 약 3,000㎥의 물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탕수수는 사탕무에 비해 재배 기간이 

길어 농가의 사탕무 재배 선호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그림 2 참조>. 사탕수수는 주

로 나일강 근처에서 재배되며 2월이나 9월에 파종되어 10-12개월 재배 후 수확되는 반

면, 사탕무는 8월에 파종되어 3월에 수확되어 이모작이 가능하다. 정부 정책, 사탕무 

재배의 이점 등에 따라 이집트의 사탕무 재배지 및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이다.

그림 5  사탕수수 및 사탕무 재배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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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2.2.2. 밀  

  빵을 주식으로 하는 이집트는 최대 밀 수입국이다. 이집트 국민의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180kg으로 미국인 소비량의 3배에 달한다. 이집트인은 낮은 소득 수준, 문

화적 규범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곡물 가운데 밀을 가장 많이 소비하며, 이집트의 높은 

밀 소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밀은 이집트 국민의 기초 식량이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2030년 까지 이집트 인구는 16% 이상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어 이집트의 밀 수입량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식량 안보를 확보

 2) 이집트, 시리아, 수단, 오만이 토지 크기를 측정하는 아랍 전통 단위임. 이집트가 도량형을 미터법으로 통일하면서 실생활에서

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법률 서류 등 행정 문서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1펫단은 4,200평방미터임(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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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상 국가별 오렌지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2015년

네덜란드

274 197 85 67 58

사우디 러시아 UAE 쿠웨이트

2014년

네덜란드

169 182 72 53 29

사우디 러시아 UAE 쿠웨이트

2013년

네덜란드

125 165 34 35 15

사우디 러시아 UAE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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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SDA(www.usda.gov).

하고 밀 수입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밀 증산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이집

트 토양 및 기후에 맞춘 품종 개선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2013년 이집트 밀 생산량이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그림 6 참조>.

그림 6  밀 생산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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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2.2.3. 오렌지    

  이집트는 최대 오렌지 수출국으로 약 13만 ha의 농지에서 오렌지를 재배하고 있다. 

이집트가 수확하는 과실의 약 30%를 오렌지가 차지하고 있다. 이집트의 연간 오렌지 

생산량은 약 240만 톤이며, 이 가운데 63%는 내수, 33%는 수출, 나머지 4%는 주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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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사용된다. 오렌지는 다른 작물에 비해 공급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소규모 농가

도 오렌지 재배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이집트 전역에서 오렌지가 재배되며 특히 나

일강 유역 녹지(green area)가 오렌지의 주요 재배지역이다. 이집트의 오렌지 주요 수

출국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최근 러시아가 터키산 오렌지의 수입을 금지

함에 따라 이집트의 오렌지 수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4. 면화

 이집트산 면화는 세계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이집트 대표 작물이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면화는 이집트 농업 품목 가운데 수출량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 등 신흥개발국의 섬유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집트산 면화는 경쟁력을 잃

었다. 1999-2000년, 이집트의 연평균 면화 수출량은 2만 5,000톤에 달했지만 2013-14

년 수출량은 5,670톤으로 감소하였다. 이집트 농가가 면화생산을 수작업으로 진행

하여 다른 면화 생산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집트 

면화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줄어들자 농가는 면화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재

배하기 시작하였다<그림 7 참조>. 정부는 이집트산 면화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

해 면화 수매 제도, 면화 재배 농가 보조금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품질 경

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면화 품질 및 생산성 개선 연구도 진행 중이다.

그림 8  면화 재배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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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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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슬람문화와 식품소비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인 이집트의 식품소비는 이슬람 율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슬람은 할랄(Halāl)과 하람(Harām)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랄은 ‘허용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람은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랄과 하람의 엄격한 잣대는 

이집트 무슬림의 식품 소비에도 적용된다. 이슬람은 일부 축산물과 모든 알코올의 섭

취는 금지하지만 과채류, 곡물의 섭취는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채류와 곡물은 

알코올로 발효되지 않는 한 모두 할랄(허용하는 것)의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 이슬람

은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정의하고 돼지고기 및 돼지가죽에서 추출한 젤라틴이 들어

간 모든 식품의 섭취를 금지한다. 실제로 이집트 국민의 돼지고기 총 소비량은 2015

년 기준 약 700톤이며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0에 가깝다. 반면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하는 쇠고기, 가금육, 양고기의 총 소비량은 각각 163만 3,300톤, 113만 6,000톤, 

15만 9,600톤이었다.

  이집트인 식품소비의 또 다른 특징은 명절에 식품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

이다. 이집트인은 무슬림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무사히 마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에 평소보다 70% 많은 돈을 식품 소비에 지출한다. 이집트

인은 평균적으로 한 해 전체 소득의 45%를 식료품 구매에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 

15%가 이드 알-피트르 기간에 쓰인다. 이집트의 또 다른 주요 명절은 이드 알-아드하

(Eid al-Adha)이다. 이드 알-아드하는 메카 성지순례를 마친 후 행해지는 이슬람 명절

로 희생제라고 불린다. 메카 성지 순례에 참가하지 못한 이집트 무슬림은 이드 알-아

드하 기간에 양, 소 등을 도축하여 제를 올린 후 가난한 사람과 나눈다. 이 기간에 육

류, 특히 양고기 수요 급증하여 양고기 가격이 30% 정도 폭등한다. 

3. 농업 정책

3.1. 과거 농업 정책

  이집트 농업개발계획(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은 1980년대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개발계획은 국내외 상황에 따라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네 차례 수정되었다. 2016년 현재, 이집트 정부는 지

속가능농업개발계획 2030(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towards 20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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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SADS 2030)을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1980년대 농업개발목표는 농업부문 민간화, 연간 평균 농업생산성 3.4% 제고 등이

었다. 정부는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염도가 높은 토지와 알칼리성 토지도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하였

으며, 개간된 농경지에 관개시설을 건설하였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농가

의 농산물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였다.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 농업 총 수출액을 50억 이집트 파운드(약 2억 7,500만 달

러)로 늘리고 연간 농업 성장률을 3%까지 올리는 것에 매진하였다. 정부가 관리하던 

면화의 생산과 판매, 수출 등이 모두 민간에게 맡겨졌으며, 농업생산성 연구가 촉진

되었다. 1990년에는 개간된 경작지의 토지분배 기준과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2017년 완수를 목표로 하는 농업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2017년

까지 곡물 자급률 제고, 연간 농업성장률 4.1% 달성, 매년 15만 펫단(6만 3,000ha)의 

경작지를 개간 등을 완수할 예정이다. 2017년 농업개발정책의 구체적 시행 방안은 관

개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도시화에 따른 농경지 잠식 문제 해결, 전략 작물 자급 

등이 있다.

  이집트 농업은 약 40년에 걸친 개발계획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1980년

대까지 587만 펫단(약 246만 5,400ha)이던 농지면적은 2016년 895만 펫단(약 376만 

1,000ha)으로 증가하였다. 작물 재배면적(cropped area)도 111만 펫단(약 47만 ha)에서 

152만 펫단(약 64만 ha)로 확대되었다. 면적당(per land unit) 농업 생산성과 가축의 정

육율(fresh meat percent) 또한 개선되었다. 농업개발계획으로 농업부문은 40년간 매년 

평균 3-4% 성장하며 인구 증가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부족분을 충당해나갔다.

3.2. 지속가능농업개발계획 2030

  2015년, 이집트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농업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성과를 

토대로 SADS 2030을 수립하였다. SADS 2030의 비전은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

을 통해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하고 농촌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SADS 203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으로 ‘비교우위를 지닌 농산물을 집중 육성, 지

형 및 환경의 이점 활용, 농업 현대화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 및 농가소득 증진 달성’

을 내세웠다. SADS 2030의 전략 목표는 ① 농업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② 농업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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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제고, ③ 농산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④ 주요 작물의 식량 안보 수준 제고 등

이 있다. 목표별 세부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3.2.1. 농업자원의 확대

  이집트는 물 부족 국가이며 유일한 수원인 나일강 물 사용량도 ‘물분배협약’에 의

해 제한을 받는다. 농업용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수송 과정에서 약 30%, 관개 과정에서 약 50%의 물이 유실된다. 이집트는 관개 

수로(irrigation canals)와 농장 내 관개시스템을 개선하여 용수 손실률을 2017년에 25%, 

2030년에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한 많은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쌀 재배 면적

(harvested area)을 2013년 70만 ha에서 약 55만 ha로 축소하여 2030년까지 124억 ㎥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 수자원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빗물관리기술도 도입하여 빗물

의 증발을 막고 강수(rainfed water) 사용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농경지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SADS 2030의 전략 과제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집트는 2017년까지 125만 펫단(약 52만 5,000ha), 2030년까지 310만 펫단(약 130만 

2,000ha)의 농경지를 추가로 개간할 계획이다. 기존 농경지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집트의 농지가 집중되어 있는 나일강과 델타 지역이 도시화에 

잠식되고 있다. 매년 평균 2만 펫단의 나일강과 델타 지역 농지가 도로, 고층 건물 등

의 건설로 사라져 간다.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주변 농경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근방 농경지의 토양 비옥도마저 저하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정기적인 농경지 토양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비료 사용량, 새로

운 배수 시스템 개설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3.2.2. 생산성 제고

  이집트는 농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은 첫째,  

고온과 염분에 내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다. 품종 개발은 정부 주도 아래 농

업연구개발센터(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가 유전공학기술을 활용하

여 이끌 것이다. 이집트를 포함한 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은 고온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가뭄에 강한 품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 해안가를 따라 간척지를 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염분에 내성이 강한 품종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둘째, 물 사용량이 적은 원예 작물의 재배를 확대하는 것이다. 

올리브, 대추야자, 무화과, 석류, 포도 등 원예 작물의 재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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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이 사용된다. 이집트는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원예작물 수확량을 집중적으로 확

대하여 대표 수출작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셋째, 농장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다.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소규모 농가

에 파견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최신 농업기술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농가에 파견되어 

정부가 권장하는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집트 정부가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은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에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축산농가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의 단백질 섭취의 질적 · 

양적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집트의 소 및 버팔로 가축 산업의 주요 생산물은 우

유이며 육류(red meat)는 우유 생산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SADS 2030 또한 육류보다 

우유 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1980년대 이후 이집트의 인구 증가와 함께 우유 수요

가 급증하였다. 정부는 유전공학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소와 버팔로의 체중을 줄여 

육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우유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브루셀라

(Brucellosis),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리프트계곡열(Rift Valley disease), 소 결핵

(bovine tuberculosis)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조기 예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질병에 따른 

우유 생산량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금육 또한 증산할 계획이다. 2030

년까지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수를 34만 8,000마리로 늘리고, 53만 6,000마리를 

수입하여 가금육 및 계란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다.

3.2.3.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집트 농업은 무역 자유화, 지역주의 확산, 농산물 품질 경쟁력 저하 등으로 대내

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집트는 과거에 농산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과 유럽 시

장에 근접한 위치의 혜택을 누렸다. 환경적 · 지리적 이점 덕분에 농산물은 오랫동안 

이집트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1960년대 초까지 농산물 수출은 총 수출의 

85%를 차지했다. SADS 2030은 이집트 수출을 이끌었던 면화, 쌀, 양파, 땅콩, 신선 채

소 등의 수출을 지속하는 한편, 방향 식물(aromatic plant), 유기농 제품, 절화(cut flow-

ers), 관상식물 등 새로운 농업 수출상품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의 유기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며 이집트 유기농업이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재배지는 2006년 1만 4,200ha에서 2013년 8만 5,800ha로 급증하였다. 

이집트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감자, 망고, 바나나, 살구, 딸기, 곡물, 

면화 등으로 다양하다. 이집트 유기농업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유기농산

물 재배지는 여전히 전체 농지의 0.2%에 불과하다. 유기농업이 이집트 농업에서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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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중이 미미한 원인은 극히 소수 농가만이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제 표준을 숙

지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정부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기농업을 독려하고 

있다. 일례로 파이윰유기농발전협회(Fayoum Agro-Organic Development Association)는 농

가를 대상으로 유기농가 인증 획득, 유기농업 기술 전수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집트 나일강 일대는 비옥하여 예로부터 비료 없이도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

해 왔다. 비옥한 농토에 유기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해져 유기농 산업은 이

집트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3.2.4. 식량 자급률 제고

  이집트는 식량 위기와 식량가격 폭등에 대비하여 식량안보 수준을 제고할 계획

이다. 이집트 인구는 2016년 약 9,116만 명에서 2030년 1억 600만 명으로 증가할 전

망이다. 식량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정부는 주요 식품의 안보 수준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SADS 2030을 통해 목표로 하는 품목별 식량자급률은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식품의 식량자급 목표치

단위: 천 톤, %

주요 식품
2007년 2017년 목표치 2030년 목표치

생산량 수요량 자급률 생산량 수요량 자급률 생산량 수요량 자급률

밀 7,388 13,591 54.4 12,000 16,238 73.9 15,120 18,709 80.8

쌀 4,553 3,273 139.1 4,161 3,956 105.2 4,809 4,664 103.1

옥수수 6,300 11,900 53.2 12,600 16,100 78.3 18,500 20,600 91.9

설탕 1,487 1,933 76.9 2,260 2,760 81.9 3,460 3,710 93.3

잠두 301 578 52.1 480 690 69.6 720 795 90.6

감자 2,793 1,548 180.4 3,600 2,024 177.9 4,900 2,650 184.9

토마토 7,888 7,623 103.5 11,600 9,200 126.1 18,600 10,812 172.0

오렌지류 3,594 2,672 134.5 5,400 3,496 154.5 7,500 4,240 176.9

포도 1,783 1,294 128.5 2,400 1,656 144.9 3,500 2,120 165.1

우유 4,400 4,859 90.6 7,200 7,332 98.2 9,540 9,540 100

적색 육류 670 1,001 66.9 853 1,104 77.3 1,089 1,166 93.4

백색 육류 850 847 100.4 1,095 1,095 100 1,410 1,410 100

계란 240 240 100 288 288 100 373 373 100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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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정부는 식량안보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식품소비 패턴 변화와 영양상

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집트 국민의 식품소비는 고열량 탄수화물 식품에 집중

되어있다. 반면 비타민A, 비타민C, 철, 아연, 칼슘 등은 충분히 섭취되지 않는다. 인구

의 45%가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비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에 정부는 우유, 계란, 생선, 백색 육류 등 근력 강화식품과 함께 채소 과일의 국내 생

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SADS 2030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 1인당 적색육류 

소비량을 18% 줄이고, 백색육류 소비량을 18% 늘릴 전망이다. 우유와 계란, 생선의 1

인당 섭취량도 각각 27%, 13%, 13% 증가시켜 국민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계

획이다.

4. 맺음말

  이집트는 제한된 수자원, 농지 황폐화, 낮은 농업 기술력으로 인해 농업발전이 더

디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인구가 급증하여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최

근 들어 인구 증가와 함께 1인당 GDP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식량 부족 현상은 더

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 정부는 부족한 식량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와 외화부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집트는 풍부한 인적자원, 작물재배에 적합한 환경, 유럽과 걸프 국가 등 

거대시장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농업발전 잠재력이 크다. 또한 정부가 농업 중심으로 

경제를 재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농업부문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농업 생산성과 인프라 발전이 주춤하였지만 알시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안정을 되찾고 있다. 정부는 농지 개간, 관개시설 및 수송 인프라 건설, 

농산물 품질제고 연구, 농업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

고 있다. 농업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농업부문의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집트 정부가 농업을 이집트 경제 발전의 뿌리산업으로 여기고 단계적 농업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농업 생산물의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있

는 현재 농업 진흥정책에서 나아가 프리미엄 면화 등 이집트 농업의 장점을 부각하

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과거에 누렸던 대표 농업국가로서의 영광을 되찾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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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농식품 시장과 가치사슬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서론3) 

  2016년 9월에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1)

는 2016년 농촌개발보고서(Rural Development Report 2016)를 발간하였다(IFAD 2016a). 

이 보고서의 세부 제목은 포용적인 농촌 전환의 촉진(Fostering inclusive rural trans-

formation)이다. 2015년에 UN은 빈곤가 기아 종식을 목표로 하는 2030 의제(Agenda)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2)를 달성

하는 데에는 농촌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취약한 농업체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향한 접근가능성, 농기업 및 농업부문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삶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농업체제를 둘러싼 위험과 장벽은 여전히 크

고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에 농촌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전환(transformation)과 구조전환이 필요하다. 농촌 및 

구조 전환 속에 농촌개발이 내재되려면 농촌과 도시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해

 * (songsoo@korea.ac.kr).

 1) (https://www.ifad.org/)

 2) (https://goo.gl/PXoi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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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 보고서가 정의하는 포용적 농촌 전환은 농업생산성의 증대, 시장이익의 

향상, 농외 고용기회의 확대, 서비스와 하부구조에 더 쉬운 접근, 정책에 미치는 영향

력 증대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곧 포용적 농촌 전환은 사회, 경제, 환경 측

면의 지속개발의 요소들을 담고 있다. 결국 이 보고서는 농촌 사람들을 경제 주류와 

21세기 경제의 일환으로 통합하는 전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정부와 지역 및 세계의 개발 관계자들의 정책대안들에 관해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그 결론은 경제의 전환과정에서 한계 상황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곧 포용적 농촌 전환은 자동

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림 1>은 포용적 농촌 전환을 둘러싼 주요 개념들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농업

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은 농업인의 삶의 질과 경제적 복지를 개선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토지 집약적인 천연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농업서비스, 농업 

유인책과 기술, 토지, 관개시설, 인적자원, 농촌 하부구조 등을 포함한 농업자원의 증

진과 관련된다.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은 농촌 사람들의 기회와 복지를 개선하는 과정을 일컫

는다. 또한 농촌 사회의 특성 변화의 과정을 말한다. 농업개발에 추가하여 농촌개발

은 경제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인적 개발과 사회 환경의 목표들을 포함한다. 곧 건

강, 교육, 기타 사회 서비스 등을 다루는 다면적 접근방식이다.

  농촌 전환(rural transformation)은 농업의 생산성, 상업성, 시장 이익, 생산패턴과 삶

의 다양성 등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된다. 농외 고용과 사업의 기회의 확대, 더 나은 

서비스와 하부구조에 대한 접근,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형성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모든 것들은 넓은 의미에서 농촌 성장과 더 잘 관리되고 

더욱 지속가능한 농촌 경관을 창출하게 된다.

  포용적(inclusive) 농촌 전환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경제, 사회, 정치적 권한, 능력 개

발, 주어진 환경에서의 기회의 활용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소농, 임차농, 여성과 젊은이, 한계계층, 재난이나 분규의 피해자 등의 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끝으로, 구조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은 경제성장의 원인이자 결과에 해당한다. 

농업 생산성과 도시경제의 향상, 농업에서 산업과 서비스부문으로의 경제 전환, 국제

무역의 증진, 도농 간 이주의 확대와 도시화, 인구증가율 조정 등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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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용적 농촌 전환을 둘러싼 주요 개념들

농촌빈곤
경감과 
포용

농업개발 농촌전환농촌개발 포용적 농촌전환 구조전환

농촌개발보고서 2016

농촌빈곤보고서 2011

  주: 농촌빈곤보고서(Rural Poverty Report 2011)는 새로운 현실, 새로운 도전,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란 부제와 함께

IFAD가 발간한 것임(IFAD 2010). 이 보고서는 주로 농업개발과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음.

자료: IFAD(2016a).

   IFAD의 농촌개발보고서는 크게 지역 분석(regional analysis)과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로 구성된다. 전자는 남미와 카리브해(1장), 아시아와 태평양(2장), 아프리카(3

장), 극동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유럽과 중앙아시아(4장)의 구조 및 농촌전환에 대한 

내용이다. 후자는 고용과 이주(5장), 농식품 시장과 가치사슬(6장), 농촌금융(7장), 농업

기술 혁신(8장), 토지와 천연자원(9장), 집단행동과 권능(10장)으로 구성된다. 이 글에

서는 주제 분석 중 6장의 농식품 시장과 가치사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의미

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농식품 가치사슬의 개념과 단계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이 원료를 상품으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

지, 원료관리, 생산, 판매, R&D, 인사, 재무, 기획 등 가치 창출에 연관된 일련의 과정

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농식품의 가치사슬은 원료업체로부터 농민, 무역업체와 식

품가공회사, 소매 및 최종소비자로 구성된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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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농산업 가치사슬의 수익성 현황

구 분 원료부문 농가 무역업체 식품제조업체 소매업체

10억달러 400 3,000 1,000 3,500 5,400

업체 수 수백개 4억 5,000만명 수십개 수천개 수백만개

영업이익률 15% 각기 다름 2-5% 10-20% 5%

매출액 대비 R&D <1-10% 0% <1% 1-2% <1%

R&D 지출규모
(10억 달러)

10 - 낮음 8 낮음

세부분야

종자
비료
작물보호
작물보험
기계
동물건강과 영양
식자재

곡물
과일과 채소
육류
유제품

유통
1차 가공
2차 가공

제빵
육류
유제품
스낵
가공육류
음료

식품점
할인점
도매상
개인업체

범위
연구개발 기준의 
전공분야부터 
일반 업체

소농부터 
농기업까지

세계 농산업에서 
지역 중간상까지

SME부터 
다국적기업까지

소상공인부터 
대형마켓까지

자료: KPMG International(2013).

그림 2  농식품 분야의 가치사슬

- 작물

- 육류

- 유류/기름

- 바이오연료

소비자

소매업체

원료기업

농 민

무역업체

-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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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PMG International(2013).

  세계의 농산업(agribusiness)은 약 5조 달러의 총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치사슬 속에서 농산업은 식품과 사료, 섬유소, 그리고 최근 연료에 이르기

까지 저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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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은 농산업 가치사슬아래 수익성을 요약한 것이다. 세계의 가치사슬 아래 

참여하는 농가와 업체들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총이익(profit)을 합하

면 6,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산업은 세계 경제에서 수익가능성

이 높은, 몇 안 되는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부 부문에 대한 높은 R&D 투자 수

준은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가치사슬의 변화 요인

  가치사슬의 변화는 식품 체계의 최종단계인 수요의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이 변화

는 소득 증대로 인한 식단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2.1. 식품섭취의 변화와 요인

2.1.1. 식품섭취의 변화 패턴과 그 요인들

  사람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가정에서 직접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부터 시장에서 구매한 식품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도 식품시장의 생산자로서 기능보다 구매자로서 기능이나 그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남 아프리카(East and Southern Africa, ESA)에서 농촌 가구들이 소비

하는 식품의 44%(가치기준)가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

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농촌가구들이 그들의 식품 중 73%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가공식품으로 식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상이 도시 인구부

터 먼저 시작되어 농촌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남 아프리카 도시지역의 가구에서는 평

균 식비 지출의 56%가 가공 식품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29%로 조

사되었다. 

  아시아나 남미의 중산층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유제품과 같은 반가공식품이나 상하기 쉬운 음식에 대한 기준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식품소비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직까지 주류를 이룬다. 국내 공급이 국내 총 식

품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90%에 이르는 반면에 수입은 10-20%에 그치고 있

다. 지역으로 세분화하면 2010년에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남 아프리카 15%, 서아

프리카 10%, 남동아시아 21% 등이다. 

  식품 섭취의 변화는 주로 수요측면에서 발생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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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타난다. 특히,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식 이외의 식품소비가 늘고 있다. 경제학적

인 측면에서 보면 식품소비는 소득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엥겔법(Enge’s Law)과 베네트법(Bennett’s Law)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엥겔법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 소득에서 식품에 지출되는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베

네트법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탄수화물 관련 식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에 채소와 과일, 유제품, 육류 등의 소비가 확대된다는 법칙이다. 

  <그림 3>은 식품 섭취의 다양성이 주요 대륙별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베네트법이 시사하

듯, 육류와 유제품, 식물성 기름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옥수수와 같은 곡

류의 소비(칼로리)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가공 식품의 구매와 외식

의 빈도가 늘고 있음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도시화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소

득창출 기회가 확대된 점, 그리고 남성들이 타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정

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식단의 다각화: 에너지 공급량의 변화

기타

설탕

지방

동물성식품

채소과일

콩

구근류

곡물

자료: KPMG International(2013).

2.1.2. 도시화

  집과 직장 간 통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시화의 영향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

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도시화의 진전은 농촌-도시 간의 식품 공급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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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된 양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도시화와 더불어 농촌 도매 시장

이 확대되고 농촌지역의 도로나 전력 등 하부구조가 발달하면서 농식품의 가치사슬 

또한 더욱 길어지고 있다. 

  농식품 체계 전환과 관련한 도시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

속적인 도시화의 진행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모든 개발도상국 평균 도시 비

중을 따라잡았다. 곧 2010년 기준으로 도시화(도시인구) 비중은 동아프리카 23%, 서

아프리카 44%, 남아프리카는 59%퍼센트에 이르렀다. 2025년이 되면 아시아의 도시의 

인구는 전체의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960년대의 20%에 견주면 엄청

난 변화라 할 수 있다.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은 도시 지역에서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며 이는 다시 농식품을 공급하는 농가에 이전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곡물 이외의 고품질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대는 농촌-도시 간 공급사슬

을 통해 농촌지역에 전달되고 있다. 

2.1.3. 하부구조에 관한 공공투자

  시장의 자유화와 민영화 같은 정책의 변화는 민간과 공공에 의한 크고 작은 투자

를 증가시켰고 공급사슬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기여해왔다. 사회 간접자본의 투

자는 가치사슬을 늘리고, 특히 그 중간재 및 후방기업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소농의 경우 그 시장 접근성은 사회 하부구조와 시장에 도달하기까지 물

리적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곧 소농의 시장참여에는 거시경제나 무역에 관

한 정책보다도 시장의 접근성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하부구조의 구축은 가치사슬의 개발을 촉진시킨다. 늘어나는 도시의 수요와 

함께 하부구조의 개발은 가치사슬의 중간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민간투자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의 수도에 위치한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시장이 커지면서 제분상, 운송업자, 소매상 등에 의한 투자가 확대된 점, 인도 

델리(Delhi)의 거대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 감자의 냉장저장 서비스상의 활동이 강화된 

점 등이다.

2.1.4. 가치사슬의 전환 추이

  식품 가치사슬의 구조와 행태 변화는 일종의 체제로 사슬 전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단계, 전방, 중간, 후방산업과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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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가치사슬의 전반적 변화

도시화와 교통 하부구조의 발전으로 가치사슬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었고 계절

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전통적인 중간상이 증가했으나, 이 

후 그 수가 주는 대신에 현대적인 중간상들이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가치사슬은 

농가로부터 인근마을까지 연결되는 비교적 짧은 길이의 사슬이었다. 그러나 도시

화의 진행과 함께 가치사슬이 길어졌고, 농촌의 브로커 및 도매상, 도시의 도매상 

및 준 도매상(semi-wholesalers), 운송업자, 저장업자, 소매상 등 모두 소규모 업체로

서 그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가공과 소매의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농촌의 소

규모 브로커들과 가공업체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슈퍼마켓과 가공업체들이 

일어나면서, 도매전문 업체들의 재중간상(re-intermediation)이 등장하게 되었다.

y 후방 및 중간단계의 전환 확산

국가 안팎에서 또는 소득 계층이나 상품에 따라 상이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후

방기업과 중간단계 기업의 확산 흐름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제1차 물결

은 세계 2차 대전 후에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을 탄 국가들에서 발생했다. 특히, 

남미와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남아공에서 두드러졌다. 전환 과정은 해외직접

투자의 자유화와 더불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민영화와 

더불어 추진되었다. 소매업의 전환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제2차 물결은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이룬 국가들이 이 후 내부의 사회�정치적 압

박으로 말미암아 FDI를 제한하는 때에 나타났다. 중미, 멕시코, 동남아시아에서는 

식품가공의 변혁이 1980년대 있었지만, 소매업의 변화는 1990년대 중후반까지 기

다려야만 했다. 

제3차 물결은 1990-2000년대에 성장을 이루었거나, 1990년대에 자유화를 겪은 중

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 발생했다. 가공부문의 전환이 먼저 나타난 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야 소매업의 전환이 뒤따랐다. 

제4차 물결은 제3차 물결의 후반부터 동/남아프리카 국가들의 가공부문과 소매업

에서 나타난 전환이라 할 수 있다.

y 소매업의 변화

소매 단계에서 변화는 먼저 정부의 직접투자가 발생하면서 나타났다. 이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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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권한을 양도하면서 민간의 슈퍼마켓 같은 소매업의 확장이 이어졌다. 현대

적 형태의 소매업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물품 조달방식

에서 현대화가 촉진되고 있다.

y 중간단계의 변화: 가공부문

소매부문과 마찬가지로 가공부문에서도 구조와 행태의 전환이 나타났다. 식품가

공부문은 과거 수 십 년간 빠른 성장을 보였다. 포장식품의 판매는 선진국의 경

우 연간 2-3%, 하위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 13%, 상위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 28%, 

저소득 국가의 경우 7%대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도매 및 소매분야에서 식품가공 전환의 첫 번째 단계는 곡물이나 고무와 같은 수

출품을 다루는 국영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식품체계에 대한 실질 효과

는 아주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국영 가공업체들이 주로 도시시장에서 팔리는 곡

물에 집중했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설 대형 시장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식품가공 전환의 두 번째 단계는 민간부문에 의한 투자가 주도하였다. 소매시장

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혹은 1990년대 있었던 급속한 민영화의 흐름이 이러한 

변화를 부추겼다. 

y 민간부문에서 가공 전환의 시작

민영화와 자유화는 소득 증대 및 도시화의 흐름과 더불어 두 가지 현상을 만들어 

냈다. 첫째는 곡류, 유제품, 육류, 어류를 가공하는 중소업체가 늘어난 것이다. 이

렇게 등장한 업체들은 공공기관이 놓쳤던 부분을 채워주고 늘어나는 도시 인구

의 수요를 감당하는 역할을 했다. 둘째는 민영화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유럽,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말

까지 외국 기업들이 제1차 및 제2차 물결에 처한 국가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에 제3차 및 제4차 물결 국가들에서도 지속되었다. 

y 1990-2000년대에 가공부문의 집약화

이 시기에는 대규모 합병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인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e, www.nestle.com)는 남미의 포장식품(예: 과자, 수프, 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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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료, 이유식, 유제품, 제과류) 부문에서 61%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이처

럼 대기업이 중소업체에 견주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교섭능력, 시장정보 능력, 값싼 원료에 대한 접근성 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y 중간단계의 변화: 도매와 운송

정부가 개발과 도매시장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도매와 운

송도 가공부문과 유사한 변화를 겪었다. 민영화와 자유화에 따른 확산과 분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집중화가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첫 단계로서 정부가 전통적이

며 분화되어 있는 도매업을 정부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으로 전환시켰다. 예를 들

면, 멕시코시티(Mexico City)에서는 정부주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이 생겨

났고, 중국에서는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그 도매시장의 규모가 11,000%나 증가

하게 되었다.

이후 전통적인 도매부문이 구조 조정되기 시작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적 

도매시장이 정부주도의 도매시장에 병합되기도 하고, 전방산업에 해당하는 농촌 

브로커의 점유율이 축소되는 현상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농촌부터 도시에 이르

기까지 도매와 운송분야의 중소기업은 발전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특화된 도매업체와 대규모 외국 및 국내 운송기업의 등장과 더불

어 현대적 도매부문이 등장하게 된다. 일부 대규모 가공업체와 소매업체들은 공

급업체들로부터 직접 구매하기도 하는데(예: 까르푸(Carrefour)가 네슬레로부터 직

접 구매), 이것은 가공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다.

3. 농식품 체제 변화의 사회적 포용 효과

  앞서 언급한 식품 섭취, 도시화, 농식품의 가치사슬 등에서 나타난 대규모의 변화

는 농가와 농촌 빈곤 인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를 위해 도시화와 식품 섭취의 

변화로 말미암은 효과를 살펴본 후에 가치사슬의 구조와 행태의 관점에서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3.1. 도시화되는 국내 식품시장이 소농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도시화는 곡물 이외의 노동집약적인 작물(예: 원예, 가금류, 유제품, 수산, 작물의 1

차 가공)을 생산하는 식품체계와 연계된 도시 근교의 고용을 촉진하면서 농촌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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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도시화는 가치사슬을 연장시키면서 농촌에 직접적인 영향

력을 갖는다. 이는 농가와 농촌의 중소기업들이 먼 거리의 대형시장에 접근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생산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시장에는 도시 소비자들보

다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농촌 소농들에게 

원거리 대형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생겼다는 것은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

성이 열렸다는 뜻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규모와 함께 개선된 도로 여건, 도시와 

접근성이 확대된 농촌의 상황은 농촌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곡류 및 원예농업의 상업화에 소농들도 참여하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소농들은 시장 변화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곡

류, 감자, 채소, 망고 등은 주로 상위 소수의 농가와 중간 경영규모의 농가들에 집중

되어 있다. 반대로, 농지규모의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농가들의 비율은 낮은 편이

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이나, 상위 소수의 농가에 판매량이 집중

되어 있는 현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옥수수의 경우에는 적용되나, 소농들이 면화나 원예작물로 전환

할 수 있다면, 옥수수만 경작하는 것보다 작지만 상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열

악한 소농들은 자신의 농산물을 도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슈퍼

마켓과 같이 현대적인 판로에 접근할 수 있는 농가가 아닌 이상, 이러한 혜택에서 제

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도시화되면서 농가가 상업화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은 열리고 있다. 적어도 가치사슬의 초기 단계에서는 중소업체들이 참여하

는 운송, 제분, 냉장보관, 도매, 소매, 창고저장, 수확 서비스 등과 같은 전방산업 활동

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를 “공급사슬의 조용한 혁명(quiet revolution in supply chains)”라 

일컫는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는 공급사슬의 “숨은 중간상(hidden middle)”이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처럼 필요한 하부구조에 대한 접근성과 농가 현장에서 생산적

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통해 소농들은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

게 된다.

  농촌 가구들은 식품을 구매하면서 식품 가치사슬의 변화에 노출된다. 농촌지역에

서도 식품의 순구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줘 있는데, 이는 비단 농지가 없는 가구

에 국한되지 않고 소농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식품 가치사슬의 변화와 효율성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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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식품체계의 현대화가 소농과 중소업체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확장과 도시화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식품체계의 현대화는 전통적인 방식보

다 경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현대적인 공급자에 미칠 영향

은 다양하다. 구매자의 형태에 따라 현대적인 공급자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슈

퍼마켓은 상품을 구매하는 대상(예: 도매/운송, 가공업체,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그러나 농가가 먼저 가공업체나 도매업체에 판매하고, 이들이 다시 소매업체에 

재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체는 농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공업체나 도매

업체는 중소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농가들에 가공과 거래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농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슈퍼마켓이나 가공업체들은 운송 

할 수 있는 거리에 충분한 공급처가 존재한다면 중간 및 대규모 농가에서 구매를 하

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농가로부터 구매하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배달과 상

품의 질 측면에서 대농은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우수하며, 구매자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슈퍼마켓이나 가공업체가 소농으로부터 구매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상품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노동집약적일 상품의 경우 소농으

로부터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농과 거래는 도로 여건이 갖추어진 지

역 내에서 소농들이 필요한 자산(예: 관개, 교육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소농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농들이 필요한 자산을 갖추지 못

하였다면, 대기업 또는 비영리단체(NGO) 및 정부가 소규모 농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이러한 자산을 공급하기도 한다. 현대적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것과 전통적 방식을 사

용하는 것을 비교한 많은 연구들은 소농이 슈퍼마켓이나 대규모 가공업체에 판매했

을 경우 그 소득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군-대조

군의 연구나 전후 비교를 통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4. 정책 시사점

  소농과 중소업체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고 그 포용성을 증대시

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소농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둘째, 대기업을 통해 국제적 그리고 고품질의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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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소농의 주요 판매처인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셋째 전략이나,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덜 주목을 받고 있

는 정책이다.

4.1. 소농의 시장 판매를 돕는 전략

  2011년 기준으로 공정무역 시장의 규모는 70억 달러 정도이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

은 가격 프리미엄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농가에 전달된다. 세계에는 총 140만 호의 공

정무역 농가들과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80%는 소규모 농가에 해당한다.

  2013년 기준으로 유기농업 시장의 규모는 공정무역 시장의 10배인 약 720억 달러

에 이른다. 유기농가 수는 약 200만 호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80%가 개발도상국의 

농가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차지하는 인증 받은 농지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유기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 프리미엄을 농가에 전달하는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무역과 유기농업 시장을 합치면 총 800억 달러이다. 이는 세계 농식품 규모인 총 

5조 달러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최단 공급사슬(short supply chain)은 식품의 생산자인 농가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고 

찾아 볼 수 있게 하며, 농가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상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없는 상태

를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모든 전통적 식품체계는 사실상 아주 짧

은 공급사슬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 식품 무역체계와 유통방식으로서 최

단 공급사슬은 구별해야 한다. 유통방식의 일환으로 그 공급사슬을 단축시키는 전략

은 전통적 또는 주류 유통전략의 대안으로써 시장 참여방법을 강구하는 개발전략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농가의 수와 거래 규모를 보여주는 데

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는 공정무역 또는 유기농업 시장이 소농들에 유리하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한

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이러한 시장은 가치사슬 상에서 후방단계의 구조적 전환에 적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세계 유기농 식품의 93%가 거

래되는 최대 시장인데 유기농 식품들이 대부분 일반 식품 슈퍼마켓과 체인점에서 판

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곧 농민시장이나 기타 직접적 판매망을 통해 거래되는 물량은 

일부에 불과하다. 

  공정무역 시장도 유기농업 시장과 비슷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역설적이지만 공

정무역과 유기농 시장의 발전은 네슬레(Nestle), 월마트(Walmart), 테스코(Tesco), 까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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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efour) 등 대형업체들의 참여에 힘입은 바 크다. 

  최단 가치사슬 전략들의 핵심은 소비자와 농가를 직접 잇는 연결점이 찾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세계 도시인구의 42%가 수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이들에게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식품을 

공급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소규모 농가들은 결국 

그 규모를 확대하여 대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송과 도매 전략을 따를 수밖

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의 전략으로 소득이 향상되었다고 해도 수수료나 직접생산 비용의 

증가에 의해 그 이익이 상쇄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니카라과의 공정무역 인증 농가들

의 경우 시장을 통해 얻는 가격 프리미엄 대부분이 공정무역 인증기관의 몫으로 돌

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무역 인증 커피의 농장가격이 일반 농가의 

커피가격보다 높으나, 그로 인해 해당 농가들의 소득이 향상되거나 빈곤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란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오히려 지난 10여 년 간 유기농업과 공정무역 농

가들은 같은 지역 내 일반 농가들과 견주어 형편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시되었다.

  멕시코 남부의 소규모 토착민들로 구성된 유기농업과 공정무역 농가들을 조사한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역 내 협동조합에 참여한 모든 농가들의 

소득은 5% 증가한 반면에 유기농업과 공정무역 농가들은 그 인증에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할 경우 소득 증대효과가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생산 규모가 큰 소수의 

농가들만 유기농업과 공정무역의 소득증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농가들이 다른 

농업기술이나 생산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그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

에 직면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사례들은 유기농업, 공정무역, 최단 가치사슬 등과 같은 전략들

이 소규모 농가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간주되기엔 어려움이 있음

을 나타낸다. 이상의 전략들은 그 모든 비용을 감안할 때 기존의 방식에 견주어 순매

출을 증가시키지 못하거나, 소수의 소비자와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틈새시장 전략

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노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소농 

0.5%만이 유기농업과 공정무역의 인증 농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어려운 현실

을 방증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소농의 시장 접근성을 직접 확대하는 전략 이외에도 일부 국가들은 

다른 전략으로서 공공 식품 조달체계를 세우고 있다. 이 방식은 비록 그 내용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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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제도 측면에서 복잡하지만 소농의 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라질 정부는 소농으로부터 식량을 구매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식량 배분체계

(예: 학교 급식, 공공 병원, 교도소, 군대 등)를 통해 유통시킨다. 그 규모는 7억 3,500

만 달러에 이르지만, 브라질 가족농 생산액의 5% 또는 농가당 171달러 정도에 그치

는 수준이다. 소농을 훈련시키고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증대시킨다면 

큰 성과는 아니더라도 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공공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소농의 시장판매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소농에 대한 차별 구조

를 공공지원을 통해 개편하는 것, 기술, 정보, 재정 및 경영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정책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정당하고 타당하며, 효율

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안적인 농식품체계에 대해 이념적 또

는 문화적 편견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4.2. 식품기업과 연대하여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대형 식품기업이 소농으로부터 식량을 구매하는 계약아래 세계시장과 국내 고가시

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지난 10년간 국제 개발단체나 NGO의 정치

적 및 금융적 지지를 받아왔다. 기업의 민간부문과 연대를 통해 소농을 지지하는 전

통적인 전략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와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업이 그 비즈니스 전략을 갖추는, 이른바 공유된 가치의 

창출과 일맥상통한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y UTZ 인증 표시제3)

UTZ 인증 표시제는 월마트(Walmart)나 메트로(Metro)와 같은 소매업체, 카길

(Cargill)과 같은 도매/운송/가공 기업, 네슬레(Nestle)나 크래프트(Kraft)와 같은 2차 

가공업체 등 세계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커

피, 코코아, 차 혹은 개암(hazelnut) 등의 지속 가능한 영농방식을 지원한다. 코트디

부아르(Côte d’Ivoire)에서 실행되고 있는 UTZ 프로그램은 코코아 품질을 개선한 

농가에 보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3) (www.utz.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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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생산적 연대(Productive Alliances)4)

생산적 연대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많은 남미 국가들이 사용

하는 접근방식으로 식품 가공업체, 수출업체, 슈퍼마켓,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과 

계약을 통해 소농의 시장접근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1990년대 초반에 첫 번째 프로

그램이 칠레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FAO와 세계은행의 지원 아래 여러 나라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농업부의 주도로 2002-13년에 775개의 연대가 만들

어져 4만 9,000호의 농가와 430개 가공기업이 참여하였다. 이 연대들이 창출한 가

치는 4억 3,400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23%는 정부가 투자한 금액이다.  

y 아프리카 성장 계획(Growth Africa)5)

아프리카 성장 파트너십은 아프리카 연맹(African Union),6) 아프리카 개발 신파트

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7)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8)이 공동으로 2011년에 창설하였다. 농업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 중심의 포용적인 연대, 아프리카 농업을 

향한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투자,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과 기

아 감축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6,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 80만 

호의 소농들이 약 3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y IFAD의 가치사슬 개발사업9)

IFAD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농가로부터 시장까지(farm-to-market)”의 전통적 접근

방식에서 소농들이 대기업과 협력 속에서 가치사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IFAD가 주창한 4P모형은 공공-민간-생산자 파트

너십(Public-Private-Producer Partnerships)의 틀 속에서 민간부문의 투자와 시장접근

을 통해 가난한 소농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민

간기업과 농가가 공동으로 제시한 사업계획에 금융을 제공하는 것인데, 만약 시

중에 맡길 경우 이러한 사업계획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할 만한 것들이다. 

 4) (goo.gl/CXzPBF)

 5) (www.growafrica.com)

 6) (www.au.int)

 7) (www.nepad.org)

 8) (www.weforum.org)

 9) (goo.gl/olv2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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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대를 형성하고, 참여기업의 관리와 기술 및 금융능력을 증진하는데 엄청

난 자원이 투자되었으나, 민간기업과 연대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작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민간 파트너를 찾기가 힘들다.

 ② 소규모 농가에는 낮은 수익과 높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③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많이 필요한데, 민간기업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

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④ 민간 파트너십을 유치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에도 숨겨진 비용이 

존재한다.

 ⑤ 기부기관의 근로자들이 민간기업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공정무역이나 최단 가치사슬 전략과 달리 대기업들은 자신의 상품을 통해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세계의 소농들의 10%, 약 5,000만 명 또는 20%, 약 1억 명으로 하여금 직접 공급

자로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주도하는 전략 측면에서 첫 번째로 추천할 것은 부족한 자금 

사정아래 기부 기관과 정부는 이 바람직한 전략이 소수의 소농에 집중된 점을 평가

하는 것이다. 대안은 개개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작을지 몰라도 훨씬 더 많은 농가

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다. 

  공공-민간의 연대를 위해 공공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민간기업들이 감당하기

엔 부담스러운 과제들이 해결되도록 한다.

 ② 산업 또는 클러스터(cluster) 수준에서 민간과 공공 간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하여 

소농이 한 기업에만 그 농산물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③ 소농의 생산성 수준과 자산 수준을 증진하여 대기업의 공급자로서 참여할 수 있

도록 한다.

 ④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소농의 혁신과 교섭 능력에 투자한다.

 ⑤ 비즈니스 자문기관과 농업 교육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 비즈니스와 농업인 단체

들이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확실한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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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내 식품시장의 진입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에 가장 중요한 시장은 소농이 속한 국내 식품시장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국제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식품시장은 세계 소농들의 80% 이상이 활동하는 장이며,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농들은 이러한 주류 식품시장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

지 못하고, 소수의 힘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영향으로 쉽게 왜곡되어 가격과 무역 여

건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적 포용 측면에서 개혁이나 개선이 제약이 

따른다. 지금까지 공공기관과 민간 개발기관들이 시행해 온 여러 사업들이 많이 실패

한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과 소농들의 참여와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더 큰 관

심을 가지는 것이다. 소농의 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의제 가운

데 하나이어야 한다. 정치 또는 정책 사업 측면에서 소농의 시장접근 개선문제

는 제1순위일 것이다.

 ② 이 모든 중요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낮추는데 공공투자와 공공

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의 도로를 확장하고 개

선하는 것, 전기와 무선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③ 국내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을 개선하고 증진시키는 투자가 필요

하다. 이러한 지원과 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 시장 수립, 현대화, 복구 또는 재배치

- 도매와 소매에 필요한 적절한 법적 틀

- 도매시장의 관리 기준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표 수립

  중간단계와 후방산업의 전환 과정이 진전된 시장들이 존재한다. 특히, 여러 국

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유제품시장의 발전이 대표적이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파

트너십이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계약 영농을 추진하는 전략이 성

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시장 전환에 있어 초기단계에 놓여 있는, 저가

이면서 품질 차별이 어려운 작물들을 생산하는 소농들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에 직

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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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부와 공공 기관들은 특정 국내시장 사슬에 위치한 농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자

산의 부족 문제와, 투입재와 자본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관련 시장실패를 책임

지고 해결해야 한다. 1980년대 개혁 이후 많은 개도국에서 기술지도 서비스와 하

부구조가 와해되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② 노동과 토지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것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생산성이 낮은 소농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려면 낮은 임금을 

수용해야 하고 이는 결국 빈곤을 의미한다.  

 ③ 농업인 단체 또는 집단적 행동을 구성하는 형태를 지원함으로써 소농의 교섭력

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격이 현물시

장에서 결정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아래 수십 명의 소농들이 적은 양의 농산물을 

가지고 더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해 집단적 행동을 구성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

다. 그 직간접 조직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5. 결론

  IFAD의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식품 시장의 변화를 진단하면

서 가난한 소규모 농가를 비롯하여 도시와 농촌의 소비자, 중소기업, 중간단계 기업, 

가공식품기업, 도매업체, 운송업체 등 다양한 경제주체 앞에 창출되는 기회와 도전과

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는 식품체계를 새롭게 구성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이와 더불어 더욱 세계화되고 통합

된 환경에서 소수의 경제주체에 집중된 가치사슬이 구성되고 있으며, 식품섭취 패턴

의 변화는 새로운 수요 요인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은 도시와 농촌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대응하되 민간부문의 참

여와 투자가 필요하다. 농식품 가치사슬에서 농가 특히 가난한 소규모 농가가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 시장 전환에 참여하려면 식품 가공업체와 밀접히 공조하는 게 중요

하다. 식품 가공업체와 농가가 공동 사업계획안을 제시하면 이를 공공정책을 통해 지

원하는 방안도 유용하다. 정부나 기타 공공정책은 무엇보다 소농이 시장전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그 하부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도로망을 확충하

고 도매시장을 개선하며 기술적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농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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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의 이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곧 시장전환의 환경변화에 소농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빈곤을 극복하고 더 나아

가 농촌개발에 이바지하려면 가치사슬 상의 경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이른바 “관리된 전환(managed transformation)” 전략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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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으로 우유 및 유제품 수출 확대

 액상유시장

 � EU 액상유(liquid milk) 수출업체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함.

- 중국은 EU의 가장 큰 우유 수출시장 중 하나로 수출량의 약 40%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2016년 1월~9월 간 EU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액상유 물량은 약 47% 증가하

였음

 �최근 중국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EU산 우유수입액은 약 1억 5,200만 유로에 달함.  

 � Agra Europe의 Dairy 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이 약 37%로 여전히 중국 액상

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중국의 우유 총 수입액 3억 800만 유로 중 약 1억 700만 유로가 독일에서 수출

되고 있음.

- 또한 중국 우유시장 2위를 차지하기 위해 프랑스 수출업체들은 전년대비 약 

1만 톤에서 7만 2,000톤으로 수출량을 확대하며 뉴질랜드와 경쟁하고 있음.  

 치즈시장 

 �중국시장으로의 액상유 판매 증대와 함께 EU 치즈수출량도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1월~9월간 치즈수출은 약 4,500만 유로가 넘는 1만 400톤으로 9개월간 

약 54% 증가하였음.

 �그 중 신선치즈 수출액이 약 1,640만 유로로 총 치즈수출액의 약 3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그 다음으로는 경질치즈(hard cheese) 및 반경질치즈(semi-hard cheese) 수출액은 

약 1,100만 유로, 가공치즈(processed cheese)는 1,000유로, 입자상치즈(grated 

cheese)1)는 690만 유로를 기록함.

 1) 가루형태로 갈은 치즈(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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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치즈수입액 약 3억 300만 유로 중 16.5%인 약 5,000만 유로가 EU국가에서 

수출되고 있음. EU국가 중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수출액이 약 2,800만 유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버터시장 

 �중국은 EU의 네 번째로 큰 버터 수출시장으로, 2016년 1월~9월간 수출액이 약 

2,350만 유로에 달함.

-2016년 1월~9월간 중국 수출량은 4,200톤으로 약 49% 증가함.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버터수출국임. 최근 중국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

스산 버터수입은 2016년 기준 약 3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중국 버터수입의 약 85%를 차지하는 뉴질랜드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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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 논의

  EU, 조류바이러스 대책 논의

 � EU 전역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EU 회원국 전문

가들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대책 마련을 논의함.

 � EU집행위원회는 H5N8형 바이러스가 11월 초 EU에서 발생한 이후부터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에서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조기 대응 

및 8가지의 개별 보호조치 실행계획을 발표함.

 � EU집행위원회는 11월 30일, 과거 바이러스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새

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절차 및 대책 마련을 논의한 바 있음. 

 � EU보건담당 집헹위원(Vytenis Andriukaitis)는 EU집행위원회가 바이러스 진행 상황

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에게 가금류부문의 바이러스 확

산 방지를 위한 경계를 촉구하였음. 

- 또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여전히 인체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언급함.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편 최근 라보은행(Rabobank) 보고서에 따르면 조류바이러스 확산 여파가 2017년 

세계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육류부문의 무역과 축산부문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또한 보고서는 산업계에서 더 낮은 비용과 높은 생산성으로 좋은 결과를 보고하

기 시작했던 이후로 조류바이러스의 부활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함.

 �라보은행 가금류관련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조

류바이러스 확산으로 2017년 세계무역흐름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브라질과 

태국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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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야생 조류의 고유종으로,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

금류 산업의 비즈니스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이에 기업들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또한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 및 산업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최적의 생물보안을 위한 각국 정부와 산업 간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역할이 필요

하다고 덧붙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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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 가공식품의 국제인증 의무화

 인도네시아, 수입 가공식품에 국제인증 의무화

 �인도네시아는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생산공정을 표시하는 서류를 인도네시아 국가

식품의약감독청(BPOM)에 제출하거나 GMP 또는 HACCP인증을 요구하였으나 개

정안 2016년 제 12호의 시행에 따라 수입 가공식품 승인조건이 엄격해짐. 

 � 2016년 9월 5일 이후에 수입되는 가공식품에는 GMP, HACCP 또는 ISO-22000(식품

안전)인증 등 국제인증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원산국 정부의 검사결과 제출

하도록 규정함. 

- 생산공정을 표시하는 서류의 제출은 승인조건에서 제외됨.

 �또한 규정 제10조 b항 또는 제11조 5항에서 제조자는 등록한 식품 종류에 따라 적

정 제조방법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의무화함. 

- 제13조 2항에서 적정제조방법 요건을 충족시키는 증명은 GMP, HACCP, 

ISO-22000증명, 또는 권한을 인정받은 기관이 발행한 동일한 종류의 증명서, 또

는 원산국정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인도네시아 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수입되

는 가공식품임. 

- 제외되는 가공식품은 (1) 가내공업으로 제조한 식품, (2) 실온에서 보존시간이 

7일 미만인 식품, (3) 등록신청 샘플, 조사,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소량 수입되

는 식품, (4) 원재료로 이용되며 최종소비자에 직접 판매되지 않은 식품, (5)대

용량포장으로 최종소비자에 직접 판매하지 않는 식품, (6) 소비자의 요구에 따

라 소량을 구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포장하는 식품임.

 �이미 BPOM에서 가공식품등록승인을 취득하거나 유통허가를 취득한 경우는 허가

된 기간 내 연속 수입이 가능함. 

- 그러나 규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재등록해야 함.

 �또한 동 규정으로 기존의 가공식품등록승인(Surat Perserujuan Pendaftaran Pa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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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han)의 명칭이 가공식품유통허가서(Izin Edar Pangan Olahan)로 변경됨.

 중소식품업체에 미치는 영향 우려

 금번 개정안은 자카르타의 일본계 수입업자가 수입식품에 대해서 GMP, HACCP, 

ISO-22000등의 인증을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였으며, 선진국와 동일한 수준의 수입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이미 국제인증을 취득한 대기업들의 가공식품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등 관련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가공식품 수입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 가공식품 수출업체나 향후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자료: JETRO(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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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일본으로 농산물 수출 기대

 �몽고는 농업·목축업에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종사하고 있으며, 몽골 무역투자포럼 

자료 ｢몽골의 농업 및 경공업부문의 현황과 가능성｣에 따르면 농업은 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

 � 2015년 기준 가축두수는 5,590만 두이며, 라쿠다 37만 두, 소 378만 두, 염소 2,360

만 두임. 또한 국토의 80%가 풍부한 농지로 활용가능하며, 경작지 126만 헥타르, 

목초지는 1억 1,270만 헥타르임.

 �주요작물은 밀가루, 메밀, 감자 등임. 특히 몽골 정부는 밀가루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일본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메밀도 재배 및 수출하고 있음. 

 �감자 생산량도 높으며, 육류생산 및 자급률도 높은 편임. 

- 연간 육류 생산량은 약 27만 톤으로 국내소비량은 13만 톤임. 육류 생산량의 

7%는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됨. 

- 또한 말고기, 육골분(肉骨粉), 냉동식품, 말·양·염소의 생고기 등의 수출 기대가 

높음.

 �챳사르간(사지)는 몽골에서 인기 있는 과일로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등이 

풍부함.

 � 2010년, 몰골 정부는 ｢챳사르간 정부계획｣을 통해 생산량이 2015~2010년간 약 3.5

배  증가하였으며, 재배지역 또한 5,300헥타르로 확대되었음. 현재 수확량은 현재 

1,660 톤임. 

- 몽골 정부는 1만 5,000톤 규모의 수확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확한 과일을 가공

하여 수출하고자 함. 

- ｢Seaberry｣ 브랜드를 출시하고 미용용품 및 챳사르간(사지)차 등을 수출하고 있음.

 �몽골은 캐시미어와 양모도 수출하고 있음. 2015년 기준 수출량은 캐시미어가 

8,500톤, 양모가 2만 1000 톤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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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미어는 주로 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과 몽골의 경제연계협정(EPA)

에서 캐시미어가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 몽골의 농업부 바야르토르가 차관에 따르면, 동식물에서 유래된 식료품 및 제품 수

출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식용유, 과일, 계란 등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또한 우유 및 유제품도 국내소비의 85% 이상을 수입하고 있음. 

- 몽골은 젖소가 많이 사육되고는 있으나 시장접근성이 떨어지고, 수송의 어려움

이 제약요인임. 

- 이에 몽골정부는 우유를 바로 분유로 가공하여 수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자료: JETRO(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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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맥주기업, 아프리카시장 진출 확대
위한 발판 마련

 AB인베브, SAB밀러 인수

 �세계 최대 맥주기업인 AB인베브(Inbev)는 최근 SAB밀러 인수를 통해 아프리카시

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

- 금번 SAB밀러 인수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SAB밀러 브랜드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발판으로 하여 아프리카 각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목적임.

 � AB인베브는 약 790억 포인트(약 10조 300억 엔, 1포인트=약127엔)를 웃도는 대형

매수의 결과, 세계의 100여 국가에서 400종류 이상의 맥주를 판매하게 됨.

 � AB인베브에 따르면 향후 100년 후 시장전망 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

아를 주요 성장 중심국으로 선정함.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 2015년 5월, 산하에 있는 ｢코로나(CORONA)｣ 맥
주로 유명한 멕시코의 그루포 모델로(Grupo Modelo)에 50억 페소(약 270억엔, 1페

소=약 5.4엔)을 투자하여 설비를 증강하고 생산량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멕시코와 영국, 중국에서 순조로운 판매량을 기록하며 코로나의 2016년 상반기

의 최고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함.

 � AB인베브는 EU 또는 그 외의 국가 및 지역의 독점금지법 규정에 따라 SAB밀러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중국, 유럽의 관련사업의 매각 의사를 밝힘. 

- 미국에서는 2016년 10월 11일, SAB밀러 산하의 밀러 쿠어스(Miller Coors)의 주식

을 120억 달러에 몰슨 쿠어스(Molson Coors, 미국)에 매각했다고 발표함.

- 중국에서도 SAB밀러가 보유하고 화윤맥주와 합병한 화윤설화맥주의 주식 49%

를 16억 달러에 화윤맥주에 매각함. 

- 유럽에서는 ｢PERONI(이탈리아)｣, ｢GROLCSH(네덜란드)｣, ｢MEANTIME(영국)｣ 
브랜드와 관련 사업을 총액 25억 5,000만 유로에 아사히 그룹 홀딩스에 매각하

는 것으로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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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AB인베브는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관련사업도 매

각할 예정임.

 � AB인베브는 2016년,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기업을 연이어 매수함. 

- 2016년 1월 영국의 Camden Town Brewery, 4월 이탈리아의 BIRRA DEL BORGO, 

9월 벨기에의 Brewery BOSTEELS를 연이어 매수함. 

- 동 기업들은 세계적인 인지도는 낮지만 그 국가나 지역에서 유명한 크래프트 

맥주를 제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이는 성숙시장인 유럽의 “크래프트& 스페셜티부문”에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자료: JETRO(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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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공식품, 미국시장 진출 성공 사례

 일본 가공식품, 미국시장 진출 성공 사례

 �신메이 미국지사(SHINMEI U.S.A)는 쌀의 수출입 및 판매와 외식사업을 하고 있음. 

- 2015년 8월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사쿠라멘토(West Sacramento)에 공장을 설립하

고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전자레인지만으로 조리가능한 

라이스페티 “RICE VERSA”를 출시함. 

- 이 공장은 연간 2,800만 개, 장기적으로는 1억 3,000만개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신메이는 일본에서 쌀을 수입 및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시장은 현재 포화상태이며, 

향후 이익도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후지오(藤尾)사장은 가구 당 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오니기리

나 도시락 등 쌀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함. 

- 일본 농림수산부 “쌀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일본인 1인 당 연간 쌀 소비량

은 1962년, 120kg이 최대이었으며, 현재는 55kg까지 감소하였음. 

 �이에 신메이그룹은 미래 성장전략으로 쌀 가공식품과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함.

- 특히 미국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4kg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쌀

을 주식으로 조리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신메이그룹은 단순한 쌀 수출이 

아닌 가공된 쌀밥 및 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함.

 소비자 중심의 상품개발

 �잘 지어진 쌀밥의 노하우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라이스 빠테를 개발하여 쌀 문

화를 널리 알리고자 함. 

- 빵처럼 손으로 들고 먹는 것이 익숙한 미국 소비자들의 식문화와 니즈를 반

영하여 쌀밥을 둥글게 구워 냉동시킨 라이스 빠테를 출시하였음.

- 또한 현미 빠테와 현미에 키누아를 섞은 빠테 두 종류의 상품을 출시하였으

며, 아시아인을 겨냥한 백미 빠테나 현미 데리야끼 빠테 등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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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패키지 당 8개의 빠테가 들어 있으며, 가격은 5.99달러임. 1년 3개월 간 냉동보

관이 가능하며, 과도한 포장을 피하기 위해 낱개 포장되어 있지 않음. 이는 포장

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이 포장된 채로 데우거나 포장지를 먹는 일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불만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함.

※ 자료: JETRO(2016.11.24.) 

자료 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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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시아

□ 베트남, 육류시장 성장 잠재력

▪글로벌 조사기관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까지 

육류 소비량이 가장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6개 국가들 중 하나임.

유럽

* 이탈리아, 건강식 소비 트렌드 확대

* 네덜란드, 소 배설물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설비

* 덴마크, 유기농산업

아시아

* 베트남, 육류시장 성장 잠재력

* 중국,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

* 인도, 우유 생산량 증대를 위한 호르몬제 사용 중단 경고

* 미얀마, 농기계 수입 급증

* 싱가포르, 신선과일 수입 증가세 지속

아메리카

* 미국, 우유 산업 동향

* 미국, 변화하는 배달 문화

오세아니아

* 호주, 유기농시장 성장세 지속

* 뉴질랜드, 아시아 수요증가로 

유제품 수출 증가세

세계 농업 브리핑 (2016. 12)1)

2)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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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5개 국가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나이지리아임.

▪특히, 베트남은 모든 종류의 육류제품(돼지고기, 쇠고기, 가금육)에서 꾸준한 소

비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베트남이 특정 육류 섭취를 금지하는 일부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육류소비 증가 원인이 소득 증가에 따른 동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에 있기 때

문임.

▪BMI에 따르면 베트남 식품시장 규모(2015년 기준)는 424조 650억 2,300만 동(약 

190억 1,172만 달러)으로 2005년 대비 약 5배 증가하였음.

▪BMI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베트남의 품목별 육류제품 소비량은 돼지고기 243만 

5,000톤, 가금육 85만 3,000톤, 쇠고기 40만 3,000톤으로, 육류제품 중 돼지고기 

소비가 가장 높았음.

▪9,200만 명의 거대 인구 보유국인 베트남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아시아 인근 국

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음. 

- 미국 농무부(USDA) 산하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의 통계에 따르

면 2015년 베트남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241만 2,000톤(지육 기준 중량 톤)으

로 동기간 한국의 돼지고기 소비량(182만 톤)보다 높았음.

- 베트남의 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한국(35.7㎏)보다 적으나 일본(20.1

㎏)보다는 많았음.

▪육류 소비량 증가 속도에 비해 공급량 증가 속도는 매우 느림.

- 베트남 축산업의 생산량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① 협소한 축산 면적

(목초지 면적 약 4만 5,000㏊), ② 축산업 가치사슬과 관련된 산업에의 투자 

미미로 인한 수입산 사료 및 수입 품종 의존 현상, ③ 베트남 축산업의 영세

성으로 인한 경쟁력 미비(소규모 자영농가에서 사육되는 소의 비중이 전체 

사육소의 85% 차지), ④ 낙후한 도축시설과 도축 기술, ⑤ 가축 질병 재발 방

지 시스템 미흡 등이 있음.

▪이로 인해 베트남의 돼지고기를 제외한 육류품목의 공급량은 국내 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급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최근 베트남의 쇠고기와 가금육 수입량이 큰 폭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육

류제품 수입국도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임. 

▪EU-베트남 FTA가 발효되어 유럽산 육류 제품의 수입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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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베트남의 육류 수입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현지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수입품을 선호하고 있어 

수입육의 베트남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

▪Ipsos Business Consulting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의 86%가 재래시장에서 육류를 

구입하고 있음.

- 이는 매일 아침 재래시장에 방문하여 당일에 필요한 채소와 고기만을 구입하

는 현지주부의 소비 습관에 기인함.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식자재 소비습관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대도시 젊은 주부는 주말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주일분의 식료품을 구입함.

▪베트남 소비자의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재래시장의 육류 판매량이 

줄었음.

- 재래시장의 육류 제품은 비위생적인 도축 환경, 냉장�냉동시설 미비, 원산지 

불분명 등으로 소비자에게 외면받기 시작함.

-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위생이 보장되는 현대적 유통망에서 육류를 구입하

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

▪돼지고기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앞으로도 수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하지만 베트남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금육과 쇠고기 소비량에 주목할 필요

가 있음.

- BMI에 따르면 2005년 32만 2,000톤에 불과했던 베트남의 가금육 소비량은 85

만 3,000톤으로 2.7배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쇠고기 소비량은 20만 톤에서 40

만 3,000톤으로 2배 증가했음.

- 1.5배 증가한 돼지고기에 비해 가금육과 쇠고기 소비량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육류 소비패턴의 변화는 베트남 소비자의 식생활 서구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과 패스트푸드점 의 외식문화 발달, 해외 경험자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음식문화 

보급 등에 기인한 것임.

▪베트남 축산국 및 축산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2년 3,000마리의 생물 소를 

호주로부터 수입했던 반면 2013년 7만 마리, 2014년 15만 마리, 2015년 30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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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수입하였음.

▪베트남의 호주산 생물 소 수입이 급증한 원인은 ① 국내 쇠고기 공급량 부족, 

② 베트남 토종 쇠고기 대비 우수한 맛과 저렴한 가격, ③ 소비자의 수입산 쇠

고기 선호 현상 등임. 

▪이에 베트남 축산식품 생산기업은 호주를 비롯한 주요 축산국가로부터 생물 소

를 수입, 베트남 내에서 일정기간 비육 후 도축하는 방식으로 내수시장 공급 물

량을 확보하고 있음.

▪베트남의 육류 소비 증가와 함께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육가공품 소비도 늘

고 있음.

-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Euromonitor Internatioanl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

의 육가공품 및 수산물 가공품 판매액은 약 3억 1,09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5% 증가했음.

▪베트남 육가공품 시장을 선도하는 현지 기업은 Vissan(비산), Duc Viet(득비엣)과 

태국 자본의 C.P(씨피) 등 임.

▪한편,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베트남 육가공품시장에서 고

급화 바람이 불고 있음.

-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10%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던 멸균소시지 시장

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생소시지와 햄�소시지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BMI는 베트남의 소득 증가 및 인구 증가를 토대로, 베트남 내 육류 소비량이 계

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닭고기를 포함한 가금육 소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베트남에 수출되는 한국산 육류는 주로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임.

▪한편 베트남 내 프리미엄 수입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여 한국산 쇠고기

의 베트남 진출 잠재력이 높음. 

- 다만, 베트남 쇠고기 시장 진출에 앞서 한국-베트남 검역당국 간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함.

▪2016년 8월, 우리나라의 대상그룹이 베트남의 대표적인 육가공품 제조기업인 

Duc Viet 지분 99.99% 인수함으로써 베트남 육가공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함.

-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최초로 베트남 육가공산업에 진출하는 사례로 앞으로

의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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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수의 현지 육가공품 제조기업이 신시장인 생소시지 시장참여를 위해 해

외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베트남 육가공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1.10.)

□ 중국,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 

▪중국 정부는 도농격차 해소 및 낙후지역의 개발, 도시 노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51%인 도시화율을 20년 내 선진국 수준인 6~70%로 높이고자 함.

- 이에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 및 농촌 노동력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2016년 2월, 중국 언론사 봉황망(凤凰网)의 설문조사에서 중서부 7개성 6,548호

의 농가 가운데 40%가 도시로 떠나겠다고 응답하였음.

- 농촌에 남겠다고 답한 농가의 60%가 45세 이상이었으며 도시로 떠나겠다는 

농가의 71.23%가 45세 이하였음.

▪중국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며 웰빙(Well-bing), 친환경,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 중국 유기농 시장 연 매출액 300억 원 수준(세계 4위 유기농식품 소비국)임.

- 중국 중산층 인구는 현재 1억 5,000만 명에서 10년 내 4억 명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됨.

▪농경지 감소, 농촌 고령화 등 중국 전통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을 규모화, 

직접화, 생산효율화, 산업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이 주목받

고 있음.

▪스마트농업은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농업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 효

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 최근 농업 노동 인구 및 농지 감소 등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

- 중국에서는 스마트농업이 智慧农业(지혜농업)이라는 용어로 사용됨.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첨단 농기구 및 핵심 부품 개발에 집

중할 것을 발표하였음.

▪또한 2016년 10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2016-2020년)(全

国农业现代化规划(2016-2020년)>을 발표하며 농업 현대화의 일환으로 스마트농

업을 언급하였음.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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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술 장비와 정보화 수준 제고: 중국 정부는 농민의 모바일 및 인터넷 활

용률을 높여 모든 농가가 최신 농업기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장려함. 또한 세

계 농업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농산품의 수요공급 정보를 정기

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 ② 사물인터넷 도입 및 스마트농업 응용시범구역 건설: 정부는 농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는 시범구역을 건설할 계획임.

▪중국의 13.5규획 요강에는 농업 및 정보기술의 융합 강화, 스마트농업 발전, 농

업 생산력 수준 제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중국의 스마트농업은 19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른 편임.

- 중국 스마트농업 산업규모는 2013년 4,000억 위안(약 581억 9,668만 달러), 

2014년 4,807억 위안(약 677억 3,786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6,000억 위안(약 

872억 9,500만 달러)을 돌파함.

▪2014년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6억 6,800만 명이며, 이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1억 7,800만 명임.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한 농민은 7,714만 명으로 2013년 대비 40.6% 증가

하였음. 

- 인터넷 보급정책의 영향으로 농촌인구의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농촌 전자상거래서비스 사이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의 유통 인프라와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발전하여 큰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음.

▪농업용 무인기는 지능화된 농업기계로서 주로 관개, 비료 및 살충제 분사(살포), 

병해충 예방 등에 투입됨.

- 농업 무인기는 노동력 절약, 높은 작업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음.

- 민간용 무인기가 점차 보급되고 농업 생산의 자동화 수요가 높아져 농업 무

인기 시장의 발전은 지속될 것임.

▪현재 많은 기업이 농업 무인기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용 드론제조업체 다

쟝(大疆)도 이미 농업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음.

▪중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스마트농업 형태는 사물인터넷과 농업을 결합한 운영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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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델은 식물 생장의 온도 및 습도, 토양 성분, 생태 지형 등 각종 환경 디

지털 수치를 수집한 데이터를 플랫폼에 입력함.

- 플랫폼은 지능분석을 통해 작물의 적정 생장환경을 분석하여 자동조절시스

템을 통해 일조량을 조정하고 적정량의 물과 비료를 분사함.

▪중국의 스마트농업은 발전 초기단계이며 특히 자료수집 및 분석기술에서 선진

국에 비해 뒤쳐짐.

- 스마트 농업의 발전은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술을 보유한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1.17.)

□ 인도, 우유 생산량 증대를 위한 호르몬제 사용 중단 경고

▪인도 북부 지방정부가 우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낙농가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

는 호르몬제 사용을 중단하라고 경고함.

▪낙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호르몬제는 인체용 분만촉진 옥시토신 제재로 전문 

의료진이 처방할 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낙농가들이 불법으로 구매하여 

젖소에 투여되어 젖소 자체에 유해한 것은 물론 번식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이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생산한 우유를 음용 시에는 인체에 호르몬 장

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조기 사춘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

로 지적되고 있음.

▪현재 인도의 관련법은 이와 같은 옥시토신 제재 사용을 인체용으로 국한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수의 가축용으로 사용 시에는 전문 수위사의 처방과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분만 촉진용 호르몬제 사용은 우유를 증량하는 것이 아

니라 자궁의 수축을 유도하여 우유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우유 

흐름을 빨리하여 증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한편 인도정부는 호르몬제 판매와 처방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자료: 낙농진흥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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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농기계 수입 급증

▪미얀마 정부는 농가의 농기계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 구매 협력사업’을 

진행함.

▪미얀마 정부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농기계 보급을 통한 농업 현대화는 미얀마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

수적임.

▪미얀마는 기술 부족으로 농기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 

농기계의 가격이 높아 소득이 적은 미얀마 농가가 쉽게 구매할 수 없음.

▪미얀마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농기계 구매를 원하는 

농가에게 지불 보증서비스를 제공함.

- 신한은행은 미얀마 정부의 보증을 받은 농민에게 농기계 구매 자금을 대출하

고, 농가는 농기계를 구매하는 시점에 농기계 가격의 10-20%만을 지불함. 

- 나머지 금액은 3년에 걸쳐, 6개월에 한 번씩 신한은행에 상환함.

▪2011년 출범한 미얀마 정부가 ‘농기계 구매 협력사업’ 등 농업 현대화 정책을 추

진하자 미얀마의 농기계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10년 3,097만 달러였던 미얀마 농기계 총 수입액은 2015년 1억 4,807만 달

러로 5배 증가하였음. 

▪주로 수입되는 농기계는 탈곡/세곡용 기계와 농업�임업용 기계임.

- 미얀마의 한국산 농기계 수입액은 2012년 약 113만 8,000달러에서, 2013년 

1,381만 2,000달러로 급증하였음. 2015년 한국산 농기계 총 수입액은 전년대

비 소폭 하락한 1,097만 달러였음.

▪농기계 제조업체 대동공업이 미얀마 정부의 ‘농기계 구매 협력사업’에 참여하며 

미얀마의 한국산 농기계 수입액이 급증하였음.

- 대동공업은 미얀마 정부와의 협력 사업을 계기로 미얀마 농기계 시장 점유율

을 꾸준히 높이고 있음.

▪대동공업 관계자는 미얀마 정부와의 협력사업 이후 한국산 농기계를 찾는 농가

가 늘고 있다며, 향후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

이라고 밝힘.

▪최근 한국산 농기계가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아 미얀마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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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중국산과 태국산 농기계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높음.

- 중국과 태국의 농기계는 주로 국경무역을 통해 수입되어 유통비용이 낮음.

▪미얀마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1%로 매우 높음.

- 또한 미얀마는 1200만 ㏊에 이르는 농지와 열대기후, 풍부한 강우량 등 농업

에 최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음. 하지만 농업기술의 발전 수준이 저조하여 생

산성이 매우 낮음.

▪농산물은 미얀마의 주력 수출품이며, 미얀마 정부는 농산물 생산성 확대에 심혈

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라 미얀마 농업 현대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며 농기계 

수요 또한 증가할 것임.

▪미얀마 농기계 수출 성공 사례로 꼽히는 대동공업은 정부와의 협력사업을 토대

로 시장개척에 성공했음.

- 미얀마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정부사업 입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1.22.)

□ 싱가포르, 신선과일 수입 증가세 지속

▪싱가포르 농수산식품청(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에 따르면 싱

가포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며, 그 외 9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이는 싱가포르의 국토면적은 서울의 약 1.2배인 719.1㎢인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임.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음료는 무관세 대상품목이며(알코올음료 제외), 

최종거래 단계에서 7%의 GST(Goods and Services Tax)만 부과함.

▪농수산식품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싱가포르로 수입된 신선과일은 약 44만 톤

에 이르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72㎏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신선과일 주요 수입국은 미국(19.8%), 말레이시아(13.7%), 뉴질랜드

(13.1%), 중국(11.9%) 등임.

▪싱가포르는 식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입원을 다양화하여 공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5년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감과 석류를 수입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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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일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품목이 싱가포르로 수입되며, 주로 중국

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과일과 경쟁함. 

- 3개국의 주요 수입과일은 사과, 배, 포도, 멜론 등이 있음. 

▪한국산 과일은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좋고 일본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임. 

- 우리나라 과일은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이나 온라

인 시장에서 우리나라 과일 판촉행사를 종종 볼 수 있음. 

▪싱가포르는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안 될 만큼 작아 수

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세계 각국으로부터 과일을 수입하고 있는데 지역, 국가별 수확시기가 다르기 때

문에 계절별로 과일 종류 및 원산지별 생산 여부에 차이가 있음. 

▪수출 시기에 따라 싱가포르 과일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는 반면, 상대적으

로 경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음.

-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진출하는 경우, 경쟁국 상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높

이는 차별화 전략이 중요함.

▪싱가포르의 주요 과일 판매처는 3대 유통사인 NTUC(The 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FairPrice, Dairy Farm, Sheng Siong 등이며, 전체 과일 매출양의 약 80%를 

차지함.

- 이들은 비용 효율성을 위해 직접 물품을 저장하고 재포장하는 자체 창고시설

을 갖추고 있음.

▪Pasir Panjang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도매시장임.

- 이 도매시장에는 건조식품,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판매되며 냉장시설을 갖추

고 있음. 

▪온라인시장을 통한 과일판매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레드마트와 같은 신규 온라인 마트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며, 기존 

대형 유통사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함. 

▪싱가포르의 한국산 과일 수입은 2015년 기준 전년대비 약 7.3% 증가하였으며, 

약 3.4%의 싱가포르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 한국산 복숭아와 딸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 높아짐. 

▪Cold Storage 구매자에 따르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에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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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높으며, 한국산 과일을 프리미엄 품질로 인식하고 있음.

- 특히 감, 딸기, 복숭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과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싱가포르 수입과일시장 규모는 매우 작고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경쟁국가의 

과일 수확시기를 고려하여 적합한 진출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1.23.)

 2. 아메리카

□ 미국, 우유산업 동향

▪미국 우유산업은 일반 우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며 전반적으로 위기를 겪었지

만 식물성, 기능성 우유를 통해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음. 

▪미국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우유가격 하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4,300만 

갤런(약 1억 6,277만 리터)의 우유를 폐기하였음. 

▪축산 농가는 우유 잉여분을 푸드뱅크(Food Bank)에 기부하거나 맥도날드, 타코

벨 등과 협력하여 우유 함유량이 높은 메뉴를 개발하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

하고 있음.

▪반면 콩, 아몬드, 코코넛 우유 등 식물성 우유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관심이 증

가하고 있음. 

- 일반 우유 판매량은 기능성 우유 출시로 2015년 7% 감소했으며, 2020년까지 

1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식물성 우유(Non-Diary Milk) 판매량은 우유 전체 판매량의 절반(49%)을 차지함. 

- 2012년, 아몬드 우유는 전년대비 59.8%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5

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반면 일반 우유는 2012년 이후 마이너스 판매 성장률을 보임.

▪2015년, 일반 우유 대체품 중 판매액이 가장 많은 제품은 아몬드 우유이며 총 8

억 9,400만 달러 판매액을 기록하였음.

- 두유(2억 9,700만 달러), 코코넛 우유(6,100만 달러)가 그 뒤를 이었음.

- 아몬드 우유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반면, 불포화지방과 비타민 D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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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함. 

▪다이어트, 운동 등 건강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저지방 또는 무지

방 우유를 찾는 소비자도 증가하였음. 

▪미국 최대 규모의 커피업체 스타벅스는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아몬드 우유 등

이 함유된 커피를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Tufts University가 고지방 우유가 포화지방 함유율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당뇨병, 몸무게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최근 자연지방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고지방 우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Dean’s food사는 미국 전역에 제품을 판매하며 우유시장의 14.3%를 점유하는 선

두 기업임.

- Dean’s food사의 자기업인 Dairy Pure은 無 호르몬, 無 항생물질을 강조하며 제

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음.

▪건강함과 유기농을 강조한 Fairlife LLC의 우유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음. 

- Fairlife LLC의 우유는 일반 우유보다 단백질 50%, 칼슘 30%가 더 함유되어 있

으며, 설탕함유량을 50% 낮음. 

- 또한 락토스-프리 제품을 판매해 우유 섭취에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의 관심

을 받고 있음.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기

존 우유보다 높은 영양을 함유하고, 맛과 품질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함.

- 식물성, 기능성 우유가 비싼 가격대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에 주

목해 가격보다 품질에 집중한 제품을 출시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가장 큰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식료품 배달서비스를 시작하여 향

후 온라인에서 유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1.17.)

□ 미국, 변화하는 배달 문화

▪최근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며 빠르고 정확한 상품 배송이 중요해지면서 미국 

가정배달(Home Delivery)서비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미국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2015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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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비해 15.8% 증가한 912억 달러임. 

▪대형 운송업체들은 늘어난 배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운송 

인프라 확보에 나섰음.

- 대형 운송기업은 소규모지역의 운송업체를 인수하여 트럭, 창고 등 인프라는 

물론, 지역지리에 익숙한 배달원을 확보하고 있음.

▪IKEA, Lowes, Zara의 상품 배송을 담당하던 XPO는 2012-16년 사이 총 17개의 운

송업체를 인수하여 북미 최대 가정배달업체로 자리매김하였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운송기업들은 파트너십 및 합병을 통해 지역 내 

가정배달 전문업체로 성장하고 있음.

▪가정배달 전문기업은 특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의 상품을 배달

하여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우버(Uber)의 음식 배달서비스 우버 잇츠(Uber EATS)는 배달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는 식당의 음식을 가정에 배달함.

- 인스타카트(Instacart), 쉽트(Shipt) 등은 슈퍼마켓 전문 배달서비스로 제휴를 맺

고 있는 슈퍼마켓의 상품을 배달함.

- 드리즐리(Drizly)는 일반 슈퍼마켓이 주류를 배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략해, 

주류 전문 소매점인 ABC Fine Wine & Spirits과 제휴해 주류 가정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구글 익스프레스(Google Express)는 코스트코(Costco), 반스앤노블(Barnes & Noble), 

펫스마트(PetSmart) 등 유명 체인 소매점의 상품을 배달하고 있음. 

- 구글은 온라인 주문과 배달 플랫폼만을 제공하며 실제 상품배송은 OnTrac, 

FedEx, UPS, Dynamex, Lasership 등의 운송업체가 수행함.

▪아마존은 물 창고 확보와 배달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해 일부 대도시에서 당일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마존은 배송업체를 통하지 않고 상품을 직접 배송하며 배달원들은 차량 외

에도 자전거, 도보, 지하철 등을 이용함. 

▪미국 프랜차이즈 외식시장에 진출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배달문화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자체 배달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면 우버 잇츠(Uber EATS)와 같은 배달 전문업체

와의 협업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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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외식기업은 미국 배달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배달사고에 대한 

책임과 초기시스템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음.

▪미국의 배달서비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배달가능 품목이 제한

적이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임. 

▪또한 미국은 주(州) 마다 배달서비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1.21.)

 3. 유럽

□ 이탈리아, 건강식 소비트렌드 확대

▪조사 전문기관 닐슨에 따르면 2015년 2월부터 1년간 이탈리아의 웰빙·건강식품

의 판매량과 매출액은 각각 9.8%, 11%로 크게 증가하여 총 매출 17억 유로 기

록하였음.

▪반면 이탈리아 식품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스타, 우유, 오일, 커피 

등의 기본 식품류와 밀가루, 계란 등의 기본 식재료는 판매량과 매출액에서 모

두 하락세를 보임.

▪닐슨에 따르면 웰빙·건강식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와 연관된 

제품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함.

- 1) 기본에 충실한 음식: 이탈리아인들은 100% 자연재료로 만든 음식, 인공 색

소나 향료를 사용하지 않은 음식, GMO-free 식품, 유기농식품 등

- 2) 더 적게, 더 많이: 콜레스테롤, 지방, 나트륨, 설탕, 탄수화물, 과당, 카페인, 

글루텐은 적게 들어가고 열량이 낮은 음식 선호하며, 칼슘 강화식품, 단백

질과 비타민, 미네랄 함유량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 3) 자연의 맛과 풍부한 영양소: 자연재료를 중심으로 유해한 성분은 줄이고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더 풍부한 음식을 의미

▪이탈리아인들의 식단이 파스타에서 다양한 곡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웰빙·

건강식품인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곡물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곡물류는 2015년 5월까지 1년간 전년동기대비 34%의 증가율을 보이며 총 

1,2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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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밀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이는 이탈리아인들이 더 이상 밀을 

건강한 먹거리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

▪글루텐프리 식품이 건강식품으로 여겨지며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카무트, 스펠트 밀, 쌀 등의 식재료로 만들어진 빵, 파스타, 비스켓 등의 다양

한 식품들이 웰빙·건강식품으로 출시되며 식품 소비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역

할을 함. 

▪닐슨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약 850만의 이탈리아 가정이 최소 한 개 이상

의 식물성식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식주의자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생활을 원하는 웰빙에 관심 많은 사람들도 건강한 먹거리로 식물성식품을 선

택하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콩을 재료로 한 식품 판매는 전년대비 62%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함. 

- 두유, 두부, 식물성 햄버거, 디저트 등 콩류 식품의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아몬드, 헤이즐넛, 쌀, 코코넛 등을 재료로 한 음료의 약진이 

두드러짐. 

▪이탈리아에서 활발한 성장을 보이는 전자상거래 시장, 그 중에서도 식품분야는 

2015년 전년대비 27% 성장을 기록하였음. 또한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의 약 3%

를 차지하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은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건강식품과 식

재료를 온라인 마켓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탈리아의 대표적 온라인 식품판매 플랫폼은 다음과 같음. 

- ①아마존 이탈리아의 식품관: 2015년 오픈한 아마존 이탈리아의 식품관은 전

자상거래 시장의 식품분야 성장을 견인하며 대형 유통체인에 대항하여 식품

유통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함. 아마존 식품관은 이탈리아 기업 이외에도 

해외의 다수의 브랜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으며 해외 브

랜드의 건강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②프리미엄 푸드마켓 스타트업, foodscovery: 2014년 탄생한 프리미엄 푸드마

켓인 스타트업인 foodscovery는 이탈리아 각 지역의 특산품과 식품 명인의 제

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상품의 생산자를 함께 명시해 

신뢰감 형성으로 믿음직스러운 먹거리 구매처라는 인식을 형성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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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소 배설물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설비

▪네덜란드 경제부 헨크캄프(Henk Kamp) 장관 주도로 최근 프리슬란드(Friesland) 

주 힌나르트(Hinnaard) 마을의 한 농가에 전국 최초 단일발효(mono-fermentation) 

플랜트가 설립됨.

- 단일발효시설은 소의 배설물을 이용해 열과 전력, 바이오가스(biogas)를 생산함. 

- 생산된 열과 전력은 농장운영에, 바이오가스는 천연가스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

▪낙농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으로 젖소 배설물의 재활용이 제시됨.

- 네덜란드에는 현재 25만 마리 이상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상당량의 배

설물을 배출함.

- 에너지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

량 중 가축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

- 젖소의 배설물은 발효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이 줄어 이산화탄소 배출 또한 감소함.

▪혼합발효(co-fermentation)에 필요한 부가적 물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풀과 같

은 값싼 부가적 물질이나 단일발효 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음.

- 단일발효는 하수오니(sewage sludge), 유기폐기물(organic waste), 동물배설물, 옥

수수 등을 단독으로 발효시키는 것을, 혼합발효는 일반적으로 동물배설물과 

다른 부가적 물질을 섞어 발효시키는 것을 의미함.

- 혼합발효에 이용되는 발효원은 기본적으로 동물배설물 50% 이상과 다른 생

물질(biomass)의 나머지 부가적 물질임.

▪네덜란드 농업 발효시설의 대부분은 혼합발효시설임.

▪혼합발효 후에 남은 잔여물들은 기존 발효원의 성분과 상관없이 동물배설물과 

섞였기 때문에 배설물로 분류되는 반면, 단일발효 후 남은 잔여물들은 발효원이 

오직 배설물이기 때문에 배설물의 양이 증가하지 않음.

▪단일발효(mono-fermentation) 시설의 보급 및 사용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

용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4%까지 증가시키는 네덜란드 정부 목표에 부합함.

▪단일발효 시설을 갖춘 개별 농장은 40가구가 사용할 충분한 양의 에너지와 가

스를 공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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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감소하며 발효 과정을 거친 배설물은 

거름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발효 후 남은 잔여물도 발효 이전의 배설물과 비슷한 무기 성분을 가지고 있

어 거름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짐.

▪네덜란드 정부는 점프스타트(Cooperative Jumpstart)에 1억 5,00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점프스타트는 에너지분야로 산업다각화를 원하는 낙농업가를 위한 협동조합

으로 단일발효 설비의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한 기술을 지원함.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은 SDE+계획의 일환으로 단일발효시스템에 대해 1억 

5,00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SDE+란 네덜란드 기업 및 비영리 단체들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발전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지원 정책임.

▪단일발효 설비를 설치하는 첫 200곳의 낙농업가는 정부로부터 75만 유로의 설

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발효설비를 12년 동안 리스(lease)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음.

▪네덜란드 대형은행 아비엔암로(ABN Amro)도 점프스타트(Cooperative Jumpstart)에 

참여하였음.

- 점프스타트 관계자들은 네덜란드 3대 대형은행과 협의 후 최종적으로 ABN 

Amro은행을 선택함.

▪라보뱅크(Rabobank)는 네덜란드 은행 중 농업 종사자 고객 대다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단일발효시설 프로젝트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ABN Amro

는 농업투자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

- 이로써 점프스타트는 총 2억 6,500만 유로의 기금을 확보했음.

▪네덜란드 최대 유제품가공업체 로열 프리슬란드캄피나(Royal FrieslandCampina)는 

단일발효로 생산된 에너지와 가스를 구입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 전체 낙농업가의 70%가 로열 프리슬란드캄피나에 우유를 공급하고 있음.

- 프리슬란드캄피나의 CEO이자 점프스타트(Cooperative Jumpstart)의 발기인 중 

한명인 루로프 유스턴(Roelof Joosten)은 프리슬란드캄피나사가 점프스타트 협

력 농가로부터 에너지를 구입해 사용할 것이라 전했음.

▪또한 프리슬란드캄피나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한 협력농가들에 1톤(ton)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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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로를 지급할 계획임.

▪단일발효 기술의 보급은 낙농업계의 지속가능성 발전과 낙농업계가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순환경제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대부분이 생산 과정에 재투

입되는 것을 의미함.

▪동물의 배설물을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로 활용하는 기술은 에너지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음.

▪그린서클(Green Circles)은 바이오가스(biogas)를 이용한 기후중립적(climate-neutral) 

맥주 양조장을 개발하는 중임.

- 그린서클은 와헤닝헌 연구센터(Wageningen UR), 하이네켄(Heineken), 자우트홀

란트(Zuid-Holland) 주가 네덜란드 순환경제의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장려를 위해 결성한 협력체임.

▪하이네켄사는 맥주 양조에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접환경에서 조달한 

바이오가스(biogas) 또한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음.

- 따라서 단일발효시설 설치 농가는 하이네켄사에 바이오가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윤을 취할 수 있음.

▪단일발효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이 감소하고 정부가 설비투자에 보조금 정책으

로 농가를 지원한다면 단일발효시설의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린서클 연구진은 맥아를 배설물에 추가하여 에너지 산출량을 늘리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음.

▪프리슬란드(Friesland) 주에서 단일발효 기술의 경제성이 입증되면 이는 네덜란드 

다른 지역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단일발효 설비는 200마리 이상의 소를 키우는 대규모 농가에 적합하며 농장의 

구조와 보유한 소의 개체 수에 따라 성과가 달라짐.

▪150마리의 소를 보유한 농가는 연간 5,000유로 가치의 전력을, 300마리를 보유

한 농가는 연간 7만 유로 이상의 에너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단일발효설비 설치비용은 설비의 규모에 따라 20만 유로에서 70만 유로에 달하

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필수적임.

- 현재 단일발효 시설 공급업체로 Host, Bioelectric, Bioh as+ 등이 계약된 상태임. 

- 정부의 지원정책이 없으면 단일발효설비 투자의 유인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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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열 프리슬란드캄피나(Royal FrieslandCampina)와 하이네켄(Heineken) 같은 

바이어가 단일발효시설을 갖춘 농가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구입하겠다는 구조적 

보장 또한 필요함.

▪네덜란드 낙농업계는 생물다양성 및 환경의 보호, 동물의 복지 및 건강 증진, 

목초지의 보존 등과 동시에 기후중립적(climate-neutral) 발전 또한 도모하고 있음.

▪메탄가스의 배출을 줄여주는 사료를 사용하고 무기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ANCA(동물영양소순환평가)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들이 실행되고 있음.

▪바람 및 태양 에너지와 더불어 단일발효(mono-fermentation) 시스템으로 생산한 

바이오가스(biogas)는 또 하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임.

- 낙농업가는 단일발효 시설로 자체 생산한 전력을 농장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유제품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며 이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단일발효 시설은 메탄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면서 낙농업가

가 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에너지 공급업체로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음. 

- 농장 운영에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유제품 회사에 판매할 수 있으며 열병

합 발전소 구동에도 이용될 수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1.08.)

□ 덴마크, 유기농산업

▪덴마크는 유기농산업이 발달한 국가이며, 유기농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매

우 많음.

- 덴마크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유기농식품 총 판매액은 9억 3,518만 

7,983유로(약 10억 238만 달러)임.

▪덴마크의 유기농산업은 19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음.

- 1980년대에 정부는 유기농산업 발전 계획을 국가 농업정책에 포함시키고, 유

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덴마크 농수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유기농업 경작 면적을 2배 이상 넓혀 유기

경작지 비율을 2007년 7%에서 2020년 15%까지 확대할 계획임(한국의 유기재배

지 비율은 약 1% 수준).

- 최근 유기농식품의 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자 덴마크 정부는 유기경작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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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힘을 쏟고 있음.

▪덴마크는 유치원, 병원,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단체급식에서 약 60% 이상의 재

료를 유기농식품으로 대체하였음.

▪또한 교육부는 유기농업과 환경, 유기농식품의 장점 등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시킴.

▪덴마크 정부는 1989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유기농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유기농 

인증 마크(Ø-label)를 발급하고 있음.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Århus Universitet)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건강

한 식품소비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이는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의 응답자에 비해 약 20% 높은 수치임. 

- 2015년 기준, 덴마크 국민 1인당 연간 소비액 중 유기농식품 소비는 223유로

(약 239달러)임.

▪유기농제품과 일반제품의 가격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덴마크 소비자는 유기

농제품을 구매함.

- 덴마크 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저지방 우유의 경우 8.55덴마크 크

로네(1.24 달러), 일반 저지방 우유는 7.50덴마크 크로네(1.08달러)임.

▪덴마크 소비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유기농인증 마크(‘Ø-label’)를 신뢰함.

▪정부는 2년 동안 유기농작으로 관리한 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 인증 마

크를 부여함.

- 유기농 인증 마크를 부착하려는 수입식품은 덴마크에서 포장과 라벨링 작업

을 진행해야 함.

▪덴마크 대표 슈퍼마켓 Irma는 80여 개의 지점을 보유함.

- Irma 매장 전 제품의 50%가 유기농제품이며 해당 제품 가격표 옆에 유기농

(Økologisk) 마크가 표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 가능함.

▪Irma는 윤리적 소비를 독려하여 철장에 갇힌 닭이 생산하는 달걀이나 환경을 악

화시키는 섬유유연제 등을 전 매장에 판매 중지시킴.

▪덴마크 유기농의류기업 The Organic Company는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유기농 

수건, 가방, 앞치마 등을 판매함.

- The Organic Company의 전 제품은 국제 유기직물 기준(GOTS,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을 통과하여 국제 에코라벨(Eco Label)을 획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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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k & Fischer은 2005년에 설립된 덴마크 친환경 영유아 장난감 브랜드로, 아

기의 감각 발달을 돕는 디자인과 색감으로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 Franck & Fischer은 자연 상태의 퇴비를 사용해 재배한 유기농 원단으로 GOTS 

인증을 획득했으며, 제품 생산에 화학염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 가격대는 

20-60유로 사이(약 21~64달러)임.

▪우리나라 소비자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농시장은 

연 10%씩 성장하고 있음. 

- 유기식품 소비 및 생산을 꾸준히 늘리기 위해 덴마크 및 유럽의 선진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덴마크 시장진출을 준비하는 식품기업은 ‘Ø-label’을 획득하는 것을 권고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1.21.)

 2. 오세아니아

□ 호주, 유기농시장 성장세 지속

▪호주에서는 유기농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농산물뿐만 아니라 육류, 유

제품, 음료, 가공식품, 주류 심지어 애견사료까지 확대되고 있음.

▪전 세계 유기농시장은 910억 달러 규모로 매년 평균 15%씩 성장하고 있음.

- 호주 유기농시장 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연간 5.6%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유기농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자 유기농인증을 획득하려는 관련 기업도 증가

하고 있음.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유기농장을 가진 국가로 2,200만 ㏊의 경작지가 유

기농으로 운영됨.

-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유기농인증을 받은 토지는 1,700만 ㏊임.

▪유기농 요거트 시장은 호주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기농시장 중 하나임. 

- 유기농 요거트 대표 기업 파이브에이엠(Five:am)은 틈새시장을 공략해 성공한 

기업사례로 손꼽힘.

- 파이브에이엠 설립자는 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기

농 요거트 생산을 목표로 유기농 우유를 공급할 농가를 직접 찾아 나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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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에이엠은 빅토리아주의 유기농 우유목장협동조합(Organic Dairy Farmers 

Co-op)으로부터 매주 7만ℓ의 유기농 우유를 공급받고 있음.

- 이 협동조합에 가입된 모든 농장은 유기농 인증기관인 NASAA(National Associa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ustralia)의 동물 복지, 환경, 관리 기준에 맞춰 운영됨.

▪호주에서 2번째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기농제품은 쇠고기임.

- 2011-14년 사이, 유기농 쇠고기시장은 127% 성장하였음.

▪일반 육우와 차별화하여 인공비료, 항생제,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쇠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음.

▪유기농 음료와 와인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 100% 유기농 주스의 가격은 리터당 4.3달러로 일반 주스 평균 가격인 1.73달

러보다 약 2배 높음.

-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주스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 외에도 유기농 와인, 커피, 차(tea) 등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출시되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호주 유기농 가공식품과 화장품도 현지 소비자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음.

- 대형 슈퍼마켓이 PB(Private Brand) 저가 유기농 가공식품을 출시해 가격 경쟁

이 심화됨.

- 화장품 제조사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피부 및 헤어관리제품을 출시하여 유기

농 화장품산업도 크게 성장하였음.

▪호주 농림수산부에서 승인한 유기농 인증기관은 총 6개로, 각 기관은 정부의 유

기농 인증 지침을 준수해야 함.

- 호주 유기농 인증기관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관은 NASAA와 ACO

(Australian Certified Organic)임.

▪인증기관은 유기농 제품 제조기업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

- 유기농 인증 검사를 통과한 기업만이 유기농 로고와 마크 등을 사용할 수 있

는 인증서를 부여받음.

▪유기농 인증 과정은 약 1-3년 소요됨.

- 가공식품은 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함.

- 소금과 물을 제외한 첨가물은 완제품의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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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호주 유기농시장 진출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호주 바이어가 요구하는 유기

농 인증을 획득해야 함.

- 신뢰받는 기관의 유기농 인증이 없는 경우 제품은 호주 바이어와 소비자의 

인정을 받기 힘든 상황임.

▪ACO의 발표에 따르면 호주 유기농 인증기관을 통해 중국, 한국, 미국의 유기농 

인증을 받고자 하는 호주업체가 작년에 비해 47% 증가하였음.

- 이는 호주업체에게도 유기농인증이 해외 수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고 있

음을 시사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11.22.)

□ 뉴질랜드, 아시아 수요증가로 유제품 수출 증가세

▪뉴질랜드 최대 낙농업체인 폰테라사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 등 전 세계 주

요 수출국들의 금년 유제품 수출량이 중국 등의 수요증가로 늘어났다고 함.

- 또한 유럽연합 수출물량은 5월에만 전년대비 6%인 2만 2,000톤이 늘어나 12

개월간 12%가 증가한 55만 1,000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품목별 수출량은 액상 및 신선 유제품이 27%, 치즈는 12%, 유청분말은 11%

가 증가함. 반면 탈지분유는 27%가 감소함. 

- 탈지분유만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17%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미국의 경우 6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수출량이 2% 증가된 약 6,000톤이었음.

- 탈지분유, 유당, 치즈 등의 수출량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유청분말, 전지분유

의 수출량은 약 1만 6,000톤 증가하여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중국의 수입량은 7월 기준 9% 증가하였음.

- 특히 신선 유제품과 치즈 수입량은 37%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이외 아시아지역의 수입량도 크게 증가하였음.

- 신선 유제품 및 유청분말은 26%, 탈지분유는 수입량이 20%가 늘어 전체적으

로 전년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 낙농진흥회(2016.11.24.)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김승애 인턴





E03 세계농업 제196호 (2016. 12.)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6년 12월 16일

발  행 2016년 12월 16일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61-332-7120  팩시밀리 061-333-2247

E-mail: dongyt@chol.com

ISSN 2288-558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지
	목차

	Part 1.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 사회적 농업 II

	영국의 사회적 농업
	일본의 사회적 농업

	Part 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 조경수산업 II

	네덜란드의 조경수산업 지원제도
	미국의 조경수시장 동향 및 전망

	Part 3. 국가별 농업자료 : 이집트

	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Part 4. 국제기구 동향 :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농식품 시장과 가치사슬

	Part 5. 해외 농업·농정 동향

	Part 6. 세계 농업 브리핑




